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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발간하며

대중매체의 등장 이후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수용자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

해왔다. 수용자를 절대적으로 피동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초기의 연구에서부터 자신

의 욕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매체를 선택하는 존재 혹은 텍스트를 자신의 사회적 배

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독하는 존재로 보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수용자에 대한 정

의와 관심은 다양하게 변해왔다. 우리 사회 역시 수용자 연구가 커뮤니케이션 분

야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면서 90년대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특히 1996년 이

후 양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는 국내 케이블방송과 민영방송의 개국, 그리고

외국의 위성방송 수신 등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도래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이처럼 뉴미디어를 통한 매체환경의 변화는 일방향적

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쌍방향적이고 비

동시적이며 비선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뉴미디어의 특성은 과

거에 비해 수용자의 능동성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용자 연구는 뉴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능동성을 전제하는 경향을 나타

냈으며 특히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메시지의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상호작용성에 주

목하는 연구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21세기는 명실공히 인터넷 시대로 불리운다. 인터넷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맞

닥뜨리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간이다. 기존 대중 매체가

해결해주지 못하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비동시성과 비선형성, 상호작용성 등의 특징을 갖는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보급된 것은 불과 지난 4, 5년 동안의 일이다. 이에 대한 연구 역사 역시 일천하지만

전문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인

식되면서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시대에 있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수용자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 고안되어졌다. 기술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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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수용자의 능동적 행동들이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

현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수용자의 능동성은 그 개념자체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선택과

참여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수용자의 능동성이란 언론학의

오랜 역사 속에서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개념일 수 있으나, 뉴미디어 시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커다랗게는 기존의 매

체를 사용해오던 수용자들이 새로운 매체가 생겨나자 이들 매체가 충족시켜주는 새

로운 욕구를 따라 매체사용을 변화시켜나가는 행위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되면서 수용자들이 기존의 일방적 소비자의 입장에서 벗어

나 정보의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정보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새

로운 행위들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는

매체의 특성인 하이퍼텍스트성과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공동체적 성격에

따라 수용자의 역할이 더욱 확장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해 갈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능동성 개념은 더욱 중요하게 연구되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수용자의 능동성 개념을 앞에서 설명하대로 선택과

참여라는 두 가지 축에서 분석해보고자 몇 가지 실험적 시도들을 해 보았다. 비록

이러한 연구시도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설프고 하나의 틀 안에서 서로

통합적으로 어울리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시론적인 것을 감안해보면 커

다란 의미가 있는 작업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방송진흥원의 은혜정 책임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서울여자대

학교의 주창윤 선생이 <여인천하> 드라마게시판 분석을 통해 수용자의 능동적 참여

부분을 집필해주었으며,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작업을 통한 수용자의 능동적

선택성에 있어서는 서강대학교의 나은영 선생이 연구해주었다. 또한 자료수집, 정리

를 맡아준 보조연구원으로는 장은영의 도움이 컸다.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01년 12월

한 국 방 송 진 흥 원

원 장 이 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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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터넷 시대에 있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수용자에 대한 심층적 연

구를 위해 고안되어졌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된 수용자의 능동적 행동들이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

이다. 수용자의 능동성은 그 개념자체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

안하면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선택과 참여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내용

1) 인터넷 시대의 수용자의 능동성 연구

본 연구는 수용자의 능동성이라는 커다란 주제아래 능동성의 개념을 선택과 참

여로 개념규정하면서 선택의 부분은 이용과 충족접근에 근거를 둔 수용자의 인터넷

이용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또 다른 축인 참여의 부분은 문화

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학적 틀의 도움을 제한적으로 받는 드라마의 전자게시판 분석

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하였다. 이용과 충족 접근은 수용자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수

용자의 선택이라는 행위를 능동성으로 간주하며 수용자가 왜 특정 매체를 선택하며,

그 매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또한 만족되는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매체이용

행위가 강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인터넷 매체에서도 특히 유용한 접근

법으로써 새로운 매체로서의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매체 이용시간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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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오고 기존의 매체에서는 충족되지 못했던 기대와 욕구들이 새로운 매체로의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용변화의 행위를 잘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이 접근법이

제대로 설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기존의 매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새로

운 욕구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즉, 기존의 욕구를 가지고 새로운 매체이용을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문화주의적 연구이론으로 수용자의 해석자적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인터넷 공간은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높은 가변성과 복

합성을 지니면서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 내에서 능동

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사이버 공간에서 보여지는 수용자의 능동성은 인터넷 수용

자들의 참여방식에서 해명될 수 있다. 수용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와 만나는

능동적인 해독자로서의 특성이 인터넷에서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나아가 단순한

해석자를 넘어서 텍스트 보완이나 새로운 텍스트 형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존재로 확대될 것이다.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적 능동성을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하이퍼텍스트성과 사이버공동체 개념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나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이론의 통합적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 연구접근방법이 그 출발과 철학적 배경부터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

이기도 하려니와 동일한 분석대상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수용자라는 추상적

카테고리를 적용함으로써 구체적 분석수준의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두

가지 이론적 접근의 통합을 위한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기는 했으나 향

후 보다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주제라고 본다.

2) 인터넷 수용자의 인터넷 매체활용 행태

인터넷 수용자의 능동성에 관한 이번 조사 연구는 2001년 10월 초, 서울지역 10대

부터 40대까지의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능동성 자체에

대한 탐색보다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용 행태, 이용 전 기대,

이용 후 만족 및 불만족 요인 등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능동적 이용의 바탕이 되는

변인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뉴미디어 이용시의 기대, 만족 및 불만족은 기존 미디어 이용시의 기대, 만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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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조사의 설문 문항을 만들기 전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먼저 서강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간단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

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는 인터넷의 경우 만족과 불만족이 반드시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기존 매체의 경우는 예컨대 TV를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TV를 본 후 재미가 있었으면 만족하고 재미가 없었으면 불만족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경우도 좋은 정보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인

터넷에 접속했는데 실제로 좋은 정보가 있었으면 만족하고 좋은 정보가 없었으면

불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예기치 않은 불만족에

부딪칠 수 있다. 예컨대, 좋은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인터넷에 접속했는

데, 한참동안 연결이 안되거나, 사이트가 이유 없이 다운되거나, 원하지 않는 스팸메

일 또는 배너광고가 자꾸 방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이런 예기치 않았던 불만은 기대 및 만족과 비대칭적일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기대를 하고 또 접속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미디어의 경우는 한번 불만을 느끼면 또 찾게 되기가

어렵지만, 인터넷의 경우는 처음부터 기대하지는 않았던, 일시적일 수 있는 기술적

장애, 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으나 무선적으로 날아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에는

방해를 조금 덜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새로이 기대할 수 있는 무선적 노출 장애가

불만으로 떠오를 수 있으면서, 이것이 차후의 이용빈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이전의 기대와 사용 후의 만족 사이에 갭이 있기는 하지만, 대

체로 접촉, 정보, 편리, 찬스에 대한 기대와 만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는 정보에 대한 욕구보다 접촉에 대한 욕구가 인터넷 이용의 더 중요한 동기로 나

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에 만족하고 많은 시간 투자하는 사람이 불만도 더 많이 보

일 수 있음을 발견하여, 만족과 불만이 비대칭적이면서 인터넷 애용자들에게 양립가

능한 마음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3) 드라마 <여인천하> 게시판 분석

인터넷 매체의 특징들을 이해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적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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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대상으로서 드라마 <여인천하>의 전자게시판 분석을 시

도하였다. 드라마의 전자게시판은 특정한 드라마를 본다는 공동의 연대의식으로 결

합된 하나의 사이버공동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참여(올려진 글읽기, 드라마

에 대한 글쓰기, 감성적 유대의 발현인 사사로운 개인들간의 의견교환 등)는 기존

의 대중매체에 대한 소비행태와는 차별되는 인터넷 수용자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드라마의 전자게시판을 통한 수용자의 참여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매체와의

접점으로 작용하면서 대중매체의 수용자가 인터넷 매체의 수용자로 확대됨과 동시

에 기존의 의미해독자의 역할이 다소 개인적 수준에 머물렀다면 보다 진보되고 상

호작용적인 의미생산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문화연구의 해석적 접근의 도움을 제한적으로 받으면서 인터넷에서 수용자

참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구체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드라마 <여인천하> 전자게시판 분석을 통한 수용자의 참여적 능동성의 몇 가지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드라마에서의 조연급인 엄상궁에 대한

사이버공동체 형성을 들 수 있다. 이에 주목했다는 것은 특정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

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한 사이버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두 번째의 유형

은 의미공동체를 통한 상호작용이다. 웹사이트의 기존의 문법을 무시한 글쓰기, 새로

운 정보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 강해, 풍요로운 정서적 공

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점, 보편적 의미공유보다는 국면적 의미공유가 강한 점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특정주제 영역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을 이끄는

등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세 번째의 유형은 공동작가주의로

이름 붙인 제작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들 수 있다. 인터넷의 상호텍스트성은 수

용자가 해독과정 뿐만 아니라 작가나 제작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인

터넷 수용자들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작가와 제작자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는데, 음악,

시나리오, 연출, 촬영 등에 이르기까지 요구의 범위는 넓은 편이다. 마지막 유형은

글쓰기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집단유형이다. 인터넷 글쓰기에서 여성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으로 형성되는 구두 문화가 컴퓨터를 매

개로 인터넷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구두 문화에서 오는 대

화의 즐거움만큼 인터넷 대화의 즐거움이 여성의 일상문화에서 한 부분을 차지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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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의 함의

(1) 인터넷을 사용하기 이전의 기대와 사용 후의 만족 사이에 갭이 있기는 하지

만, 대체로 접촉, 정보, 편리, 찬스에 대한 기대와 만족으로 요약된다. 특히

정보에 대한 욕구보다 접촉에 대한 욕구가 인터넷 이용의 더 중요한 동기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인터넷 매체의 발달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면서 사이버 공동체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인터넷은 수용자 개개인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용자

가 대중매체와 맺는 관계도 변화시킨다. 이제 수용자는 단순한 메시지의 소비

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

은 프로그램에 대한 전자게시판을 통해 조직화된다. 전자게시판은 수용자들의

사이버공동체적 장이며 동시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

로써 (전작제가 정착되어있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는) 드라마 내용에 대한

공동글쓰기로 까지 영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4. 연구결과의 활용

1) 방송현업인의 경우

인터넷 시대에 있어 기존의 오프라인 미디어라 할지라도 온라인과의 적극적인 시

너지 효과를 모색하여 수용자의 새로운 욕구를 자극하고 이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길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

는 드라마의 전자게시판 분석을 통해 수용자의 참여 형태를 유형화하면서 이에 따

른 시의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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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입안자의 경우

수용자는 더 이상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아니라 쌍방향적 커뮤니케이

션 과정에 있어 정보의 이용자이며 동시에 정보의 제공자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수용자의 욕구도 새로운 매체환경에 맞춰 보다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욕

구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매체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가 서

로 공존하면서 소수의 취향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성의 정책이야말로 새로운

개념의 공익성이 될 것이다.

5. 제언

본 연구는 두 가지 이론적 분석틀에 근거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인터넷 수용자의

능동성의 두 가지 축인 선택과 참여를 살펴보았다. 하나의 이론으로는 달라진 환경

에서의 수용자의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수용자의 능동성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느

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본 연구가 전혀 다른 두 연구를 변증법적 합일의 노력

없이 그저 나열에 그친 아쉬움이 조금은 남는다. 수용자의 능동성이라는 주제 자체

가 분석하여 개념규정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였을 수도 있다. 이는 마치 비오카가 오

래전에 말했듯이 분석해서 규정해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믿음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수용자의 능동성은 분명히 있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안에서 그 무엇을 찾아 계속적으로 클릭은 해나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사이버공동체를 만들어 그 안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서 의견을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정보원으로서 때로는 정보검

색자로서 끊임없이 역할을 바꿔가며 지금도 인터넷의 영역을 넓혀 가는 수용자들이

있다. 인터넷을 찾는 목적은 비록 다양해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는

금새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수용자들의 선택과 참여가 바로 인터넷의 생명의 숨

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자의 능동성은 본 연구가

시론적으로 제기한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향후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풀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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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대중매체의 등장 이후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수용자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

해왔다. 수용자를 절대적으로 피동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초기의 연구에서부터 자신

의 욕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매체를 선택하는 존재 혹은 텍스트를 자신의 사회적 배

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독하는 존재로 보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수용자에 대한 정

의와 관심은 다양하게 변해왔다. 우리 사회 역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중요한 축

을 이루면서 90년대 들어 수용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996년 이후 수

용자 연구가 양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는 국내 케이블방송과 민영방송의 개국,

그리고 외국의 위성방송 수신 등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도래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서 사회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이처럼 뉴미디어를 통한 매체환경의 변화는

일방향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쌍방향

적이고 비동시적이며 비선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뉴미디어의

특성은 과거에 비해 수용자의 능동성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용자 연구는 뉴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능동성을 전제하는 경

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메시지의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상호작

용성에 주목하는 연구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21세기는 명실공히 인터넷 시대로 불리운다. 인터넷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맞

닥뜨리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간이다. 기존 대중 매체가

해결해주지 못하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비동시성과 비선형성, 상호작용성 등의 특징을 갖는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2

보급된 것은 불과 지난 4, 5년 동안의 일이다. 이에 대한 연구 역사 역시 일천하지만

전문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인

식되면서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인터넷이 등장한 초기에는 기존의 대중매체

와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전화와 같은 일대일 매체로 인식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분

야보다는 교육학이나 경영학 등에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후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

이션(CMC) 연구의 범위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넷 연구경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뉴미디어로서 기존 매체와는 다른 기술적 특성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고찰한 연구이다. 예로써 인터넷의 대표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작

용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이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경우

를 들 수 있다. 둘째 인터넷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공간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현실에서 부

족한 공론장의 역할을 인터넷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 사례가 있다. 셋째 기존

매체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기존 매체와의 비교를 통해 인터넷이 기

존 매체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연 인터넷이 기존 매체를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한 경우가 포함된다. 넷

째 구체적인 인터넷 매체를 고찰한 경우로써,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 등 매체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가 그것이다. 인터넷방송의 컨텐츠에 대한 특징 등을 분석한 연

구가 포함된다. 그 외에 현재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평

가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

이처럼 인터넷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지만 아직 그

연구의 한계도 많다. 가장 중요하게 지적할 사항은 대부분이 새로운 기술환경에 주

목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

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람들이 인터넷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주목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기술이 사회 속에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기술의 특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은 당당히 대중 매체의 하나로 포함시켜 이를 이용하는 수용

자들에 대해 관심이 옮아가야 할 것이다. 즉, 인터넷이 우리에게 어떤 매체인지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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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이제까지의 연구의 경향에서 이제는 우리 즉 수용자가 인터넷을 가지고 무

엇을 하는가로 연구의 초점이 옮아가야 하는 것이다.

국내 인터넷 이용인구는 2001년 9월말 기준으로 2,41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

계되고 있으며, 총 인구의 56%가 인터넷 인구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6월말 조사한

자료인 2,223만 명보다 189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가히 그 증가세는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동아일보, 200/ 10/ 17). 또한 이중에서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상시 이용

인구가 전체의 6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ttp:/ / www.bestcite.com/kr/ dataroom). 대중 매체를 규정하는 몇 가지 기준 중에서

결정적 다수(critical mass)'의 개념을 고려해보면 이미 대중매체를 규정하는 결정적

다수를 넘어선지 오래다. 이 개념을 적용시킨 연구는 모리스와 오갠(Morris &

Ogan, 1996)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에 의하면, 이제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을 개

념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수용자와 매개 기술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사

고방식을 수정을 요구하였다. 즉, 새로운 기술로 인해 송신자(source)와 메시지, 수신

자간의 새로운 배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들은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연구를 위해기존 개념이 유용한 출발점이될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어떤 매

체가 대중매체로 간주되기 위해 필요한 수용자의 규모를 이해할 때 기존의 결정적

다수(critical mass) 개념이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절할 것으

로 판단한 것이다. 이제 인터넷은 바퀴의 발명과 비유될 정도로 사회적·정치적·문

화적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바퀴의 비유가 과장된 것이라고 해도 초고속 통신망

보급의 확대,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확산,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향상과 저렴화 등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행위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이 구성해내는 사회적, 문화적 공간과 관련해서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어왔

다. 낙관적 시각은 인터넷이 새로운 정보와 오락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교육과 민

주주의를 진흥시키며,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은 더 나아

가서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낼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들을 제거하는 위대한 평등자로 간주되었다. 인터넷 산업과 정부의 통신정책

관계자들은 낙관론적 시각에 기대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비판적 시각은 인터넷이 평등하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다.1) 초기 인터넷 연구들은 온라인 상호작용이 인종, 계급, 성별, 지위 등과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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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인구학적 요인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상호작용이 사

회적 범주들을 제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현실공간의 연속

성으로서 실제적인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갈 때, 모든 사회적인 옷을 벗어

버리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 내에서도 여전히 불평등한 지배관계가 유지된다.

비판적 시각들은 사이버 공동체를 둘러 싼 담론들이 백인 중간계급에 의해 지배되

고(Stratton, 1997), 부르주아의 배타적 특성을 담고 있으며(Streck, 1998), 인종정체

성은 사라지지 않고(Burkhalter , 2001)있다고 비판한다. 낙관적 시각처럼, 무인종, 무

계급, 무젠더의 유토피아적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판적인 시

각은 인터넷 기술이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몽매와 지배를

야기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록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능력

이 신장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비판적 시각은 기존의 권력

집중 경향을 비대칭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Smith and Kollock, 2001).

두 가지 대립적인 시각은 기술이 갖는 이중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포

스트만(Postman,2001)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기술은 축복인 동시에 짐이다. 기술이

인간에게 유용한 목적으로 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술은 한번 도입되면 인간의 통

제권을 벗어나 버린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할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우리 앞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기술로서 인터넷은 순수한 해방의 공간도 아니고 완전한 지배의 공간도

아니다. 인터넷이 민주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성을 억제하는

상업주의의 논리와 계급, 성, 인종 등에 따른 지배관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은 지배와 저항이 역동적으로 서로 경합하는 장 (field)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구성해내는 문화의 형식들은 인터넷의 매체 특성에 기인한다. 뉴헤이겐

1) 전 세계적으로 상용 인터넷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 )는 급격히 증
가했다. 현재의 증가속대대로라면 2018년에 이르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전화사용 경험이 없다는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인터넷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나 계급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인터넷의 활용이 전화와 텔레비전만큼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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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라파엘리(Newhagen& Rafaeli, 1996)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의

매체 특성은 멀티미디어(multi-meida), 하이퍼텍스트성(hypertextuality), 패킷 교환

(packet switching), 동시성(synchronicity)/비동시성,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등이

다.

인터넷은 멀티미디어 정보로 구성된다. 인터넷은 이전 어떤 매체보다 데이터의 범

위와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인터넷은 하이퍼텍스트성을 갖는데 송신자와 수신자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송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길도 하이퍼 링크에 의해 다

양하게 열려있다. 패킷 교환은 데이터를 정보 패킷으로 나누고, 이것을 IP(internet

protocol)에 따라 가능한 한 다양한 길을 통해 네트워크 상에 송신되며, 최종 목적지

에 도달한 패킷들은 원래의 순서에 따라 다시 조합된다. 인터넷은 동시성과 비동시

성도 함께 갖는다. 동시성은 송신과 수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

는데 IRC, MUD, 온라인 게임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전자우편, 유즈넷, 월드와이드

웹 등은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이다.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작용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매체들에 비하면 두드러진다. 동시적 서비스들은 상호작용성

이 뛰어나며, 웹사이트들도 상호작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이재현,

2000:39∼41). 이러한 인터넷의 매체 특성은 과거의 선형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해체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참여의 방식을 이끌어내고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 매체의 대열에 들어선 새로운 매체,

인터넷이 수용자들에 의해 어떻게 그리고 왜 사용되어지며 이들이 인터넷을 활용하

고 참여하는 방식은 무엇인가를 보다 통합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넷의 차별적인 속성인 상호작용성이나 비동시성 등으로 인해 인터넷 수용자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내용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

수용자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수용자가 기존의 대중 매체를 이용할 때보다 더욱 능동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의 수용자 특징을 본 연구에서는 선택과 참여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매체 특성이 수용자의 참여와 접근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수용자

의 능동성 문제는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다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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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동성과 수동성 개념으로 인터넷 수용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용과 충족 연구에서 수용자 활동으로 정의하는 선택성, 관여성, 유용성, 지각, 주

목, 동일시, 준사회적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 등의 심리적 개념만으로는 인

터넷 수용자의 참여방식을 해명하기 어렵다.

문화연구의 해석적 접근들도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방식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

다. 문화연구의 해석적 접근들은 수용자가 텍스트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련해서

교섭적이거나 저항적 해독의 측면에서 능동성을 재개념화해왔다. 비록 문화연구가

특정 계급이나 집단의 해석활동을 분석해왔지만, 자연적 맥락(naturalistic setting)에

서 분석된 것도 아니고, 사회적 배경에 기초해서 하위문화 집단에 집착했다는 점에

서 다양한 수용자들이 참여하고 해석하며 상호작용하는 인터넷 수용자의 특성을 밝

혀내기는 어렵다. 더욱이 문화연구는 사회학적·인구학적 요인을 알 수 없는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시대의 수용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갖춰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일부의 연구자들은 인터넷이 기존 매체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새로운 이론의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일견 타당하지만 인터넷 역시 기존의 대중

매체의 일부로 인정한다면 기존의 대중매체 이론을 통해서 인터넷 수용자를 고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본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하나의 대중 매체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용자 연구에서 논의

되어 왔던 이론 틀을 빌려와 좀 더 새로운 접근으로 인터넷 수용자의 현상을 설명

해보고자 한다.

이미 앞서 인터넷 수용자의 특성을 선택과 참여로 규정하여 살펴보기로 했기 때

문에 본 고에서는 이용과 충족 접근과 문화주의의 의미의 생산자 틀을 가지고 인터

넷 수용자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용과 충족접근은 수용자의 능동성을 전제하고 있

는데,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 최초로 연구의 관심을 매체 중심에서 수용자에게로 돌

려야 한다는 유명한 전제를 내세우며 등장하였다. 알다시피 매체가 수용자에게 무엇

을 하는가를 연구하지 말고 수용자가 매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를 연구해야한다

는 일갈처럼 수용자의 선택과 인지적 과정에 주목하면서 왜 수용자가 매체를 선택

하며 이를 이용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접근은 특히 새로운 매체가 대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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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기존의 매체를 선택해 왔던 수용자가 새로운 매체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를 대체 혹은 보완해나가는 과정을 설명력 있게 분석해왔기 때

문에 뉴미디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용과 충족

접근은 새로운 매체를 선택하는 이유와 이를 통한 기대에 대한 충족감을 설명해줄

수 는 있지만 일단 선택한 매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수용자를 설명해줄 수는 없

었다. 즉, 인터넷 매체의 또 다른 특성으로서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내용에 대한 교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이 필요하게 된 것이

다.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으로 수용자가 곧 메시지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기

존의 연구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수용자 연구의 다른 전통으로서의 문화연구에서 보는 수용자

의 해석자로서의 역할에서 본 연구의 또 하나의 축인 참여의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오고자 하였다. 대중매체의 텍스트에 대한 수용자의 다양

한 해독에 초점을 맞춘 해석적 접근의 경우 수용자를 텍스트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존재로 인식하는데 수용자의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 텍스트와 관계를 맺

는 방식이 다양해서 결국 텍스트에 대한 해독이 다양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다

양한 방식으로 텍스트와 만나는 능동적인 해독자의 특성이 인터넷에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나아가 단순한 해석자를 넘어서 텍스트 보완이나 새로운 텍스트 형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확대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인

터넷이라는 매체의 쌍방향적 기술의 특징은 바로 수용자의 참여를 실제적으로 가능

하도록 실현시키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 능동

성의 두 번째 특성으로 정의한 참여성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연구의 질적 분석을 토

대로 인터넷에서 수용자 참여는 어떤 특성을 갖는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

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로써 이용과 충족 접근과 문화연구의 의미생산

자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연결시켜 인터넷 시대의 수용자 연구의 새로운 틀을 만들

어보고자 하였다. 이 두 접근은 언뜻 보기에는 합해질 수 없는 다른 입장에서 출발

한 상이한 이론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속성과 이를 이용하는

수용자의 선택적 특성과 참여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인터넷이라는 접점에서 나름대

로 통합의 가능성이 발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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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를 위해 수용자 연구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실시하였다. 이

용과 충족 이론에 근거하여 수용자의 인터넷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동기

와 기대, 만족 정도를 분석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인터넷에 대한 수용자의 참여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인기 드라마의 전자게시판을 분석할

것이다. 전자게시판의 분석은 수용자들이 단순히 대중매체의 메시지를 소비하는 일

방적 자세를 탈피하고 전자게시판을 통해 드라마의 내용에 대한 의견, 앞으로의 방

향에 대한 소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으로서 기존의 대중매

체에 대한 소비행태와는 대비되는 수용자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하겠다. 드라마의 전

자게시판을 통한 참여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매체와의 접점으로서 작용하면서 대중

매체의 수용자가 인터넷 매체의 수용자로 확대됨과 동시에 기존의 의미해석자로서

의 역할이 다소 개인적 수준에 머물렀다면 보다 진보되고 쌍방향적인 의미생산자로

서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이론적 틀과 그에 따른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능동

성이 인터넷 시대에서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

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시론적 연구이다. 서로 출발점이 다른

연구 경향을 수용자의 능동성이라는 하나의 화두 안에서 무리 없이 녹여내기에는

넘어야할 산이 아직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은 보고서 전체를 아우르는 서론의 장이다.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기하

고 보고서의 구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제 2장과 제 3장은 수용자 연구에 대한 이론

적 고찰에 관한 장이다. 우선 제 2장에서는 기존의 대중매체 환경 아래서의 수용자

연구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나아가 뉴미디어의 출현에 따른 수용자 상의 변화와

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이론들의 필연적 등장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 3장은 그렇다면 인터넷 시대의 수용자는 누구이며 이들을 분석하고자 하

는 이론적 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장이다. 여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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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의 수용자의 선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용과충족 접근과 의미 해독자

에서 의미 생산자로서의 역할로 적극적인 수용자의 참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문화

적 연구를 알아볼 것이다. 제 4장과 제 5장은 구체적인 수용자 행태의 분석을 통해

수용자 상을 밝히고자 한 장들이다. 우선 제 4장은 인터넷 수용자의 능동성을 설문

을 통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설문에서는 수용자의 인터넷 이용 동기와 만족 정도, 기

대의 종류와 이용 행태에 관한 분석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인터넷 수용자를 분

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 5장은 2001년 현재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여인천하 드라마에 대한 전자게시판 분석이다. 전자게시판에 올린

글을 분석하고 참여자의 성향 및 행태를 분석하여 이들의 참여 유형을 범주화하고,

이들의 글이 궁극적으로는 드라마의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를 참여의 가장 최고의 형태인 공동집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인 제 6장은 결론부분으로서 인터넷 시대의 수용자의 능동성을 다시 한번

개념규정하면서 그 행태를 범주화하여 정리한 후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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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용자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매스 미디어 수용자 연구

1) 수용자 像의 변화

수용자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매스 커뮤니케이

션 연구가 수 십년 동안 진행되어오면서 수용자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도 다양한 변

화를 겪어 왔다. 우선 수용자 상의 변화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대중 매체가 출현한 이후 사람들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

게 되었는데 그러한 관심은 대중 매체가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탐

구로 이어졌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관련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탄환이론의 등장배

경일 것이다. 초기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대중 매체의 설득효과에 주목했기

때문에 연구 속에서 사람은 단지 효과의 측정을 위한 대상일 뿐이었다. 연구가 활발

하던 1920년대는 사회학의 대중사회론과 심리학의 자극반응모형이 유행하던 시기였

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당시 대중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립되고 원자화된

대중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획

일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수용자를 절대적으로 피동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초기의 순진한 연구는 1940년 이후 등장한 제한효과이론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

점을 지적받게 된다. 대중 매체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주변적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은

수용자를 서로 차별적인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보다

능동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러나 제한효과이론들이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용자

를 좀 더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는 했지만 2단계유형모형이나 선별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도 역시 매체의 설득효과에만 주목함으로써 매체효과를 지나치게 과소평가

하였고 또한 연구가 캠페인 관련연구나 개인의 의견, 태도 변화 위주로 이루어짐으

로써 다른 종류의 매체 효과를 주목하지 못하였다.



Ⅱ. 수용자 연구의 이론적 배경 11

1960년대 들어서면서 연구는 수용자의 의견이나 태도, 지식, 행동의 변화에만 국

한되었던 이전의 효과개념을 탈피하여 효과의 재개념화를 위한 노력들로 이어졌다.

대중 매체는 어떤 이슈를 선정해서 강조함으로써 수용자들이 그 이슈를 중요한 것

으로 지각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의제설정이론이 등장했다. 여기

서 수용자는 대중 매체가 강조하는 이슈를 그대로 따라서 역시 중요하다고 인식하

는 존재였다. 대중 매체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 등에

따라 스스로 중요도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로는 보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에서는

대중 매체 연구에서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등장했는데 바로 이용과 충

족접근이었다. 사람들이 매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한

모형으로, 수용자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체를 선택하는 보다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대중 매체의 효과를 보다 강력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론이

등장하는데 계발효과이론과 침묵의 나선이론이 대표적이다. 텔레비전에서 반복되는

메시지와 이미지가 하나의 상징적 환경을 형성해서 현실에 대해 가장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개념을 계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계발효과이론과 여론이 형성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매체를 이해한 침묵의 나선이론은 모두 사람의 인지나

지각작용 등에 미치는 대중 매체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강조함으로써 수용자를 다시

수동적인 위치로 후퇴시켰다(이은미, 1999).

지금까지 대중 매체의 효과와 관련하여 수용자 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미국 중심의 연구경향에 대한 반발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수용자 중심의

문화연구나 수용연구(reception studies)가 등장했다. 대중 매체나 텍스트 위주의 연

구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문화연구와 수용연구는 텍스트 의미에 대한 수용자의 해

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문

화연구는 수용자를 수동적인 대중문화물의 소비자이거나 허위의식의 소유자로서의

이념적 희생자, 텍스트 내에 갇혀 있는 기호학적 예속물, 욕구의 충족을 찾아 헤매는

개별적 주체로 보는 모든 틀에 반기를 들었다(박동숙, 1999). 문화연구에서 수용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존재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주체적인 해독능력을 가졌어도 사회적 위치에 따라 유형화되고 제한된 해독을 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한편 수용연구는 수용자가 의미생산의 주체이고 미디어 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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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담론을 경험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문화연구와 유사하지만,

개인적인 해독의 행위와 문화적 실천을 정치적·경제적 구조와 관련해서 상대적으

로 자율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즉 해독의 과

정에서 텍스트 자체의 특성을 보다 강조하면서 해독이 이루어지는 심리적 과정에

주목하는 연구가 수용연구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용연구는 텍스트가 어떻게 사회

적으로 만들어졌고 텍스트 안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나 권력가 어떻게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반면 문화

연구는 권력관계가 어떻게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고 수용자는 어떻게 지배권력에 저

항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문화연구가 구조 안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

고 있고 수용연구는 개인의 심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용자를 텍스트의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주장되고 있는 수용자 상을

정리해본 결과 크게 두 가지 즉 수동적인 존재와 능동적인 존재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동적인 존재의 의미는 매체가 전달하는 바를 별다른 게이트키핑 과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를 말하며 능동적 존재는 자신의 욕구 등을 충족시키

기 위해 적극적으로 매체와 그 내용을 선택하거나 매체 내용을 제작자의 의도와 무

관하게 자신의 경험 등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렇듯 수용자에 대

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두 입장은 수 십년동안 각각의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두 입장이 상호 견제하며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수

용자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론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

도 하다. 한편에서는 상호배타적으로 양분된 수용자 상이 아니라 두 입장의 통합이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한다(Schrøder, 1999; Webster, 1998, 1994). 완전한 수용자 상

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두 가지 견해를 통합하는 일도 어렵겠지만 매스 커뮤니

케이션 상황에서 수용자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용자 상을 개발하는 일은 다

른 어떤 연구만큼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대중 매체 수용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수

용자와 관련하여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었는지를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수용자 연구의 이론적 배경 13

2) 국내 연구

국내에서 대중 매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거의 50여 년에 이르렀다. 그간

수용자 연구는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특히 1990년 이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이를 연구전통별로 구분해 보면 이용과 충족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효과

연구와 문화연구였다. 특히 90년대 들어 문화연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이호준, 1999).

본 연구는 연구가 크게 증가한 1990년대의 수용자 연구 경향이 어떤한지를 살펴

보겠다. 90년대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한 마디로 급격한 양적 팽창과 함께 질

적으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한 것

은 관련 학술지의 창간이 늘어나고 연간 발행회수가 증가한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론연구가 시도된 것은 과거에 비해 연구주제가

다양해졌고 서구의 새로운 이론들이 유입되었으며 여러 종류의 뉴미디어가 등장한

것 등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시기를 좀더 세분해 보면 특히 96년 이후 수용자 연구

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케이블방송과 민영방송의 개국 및 외국

의 위성방송 수신 등 새로운 방송매체의 확산으로 인해 일명 다매체·다채널 시대

가 도래하게 되었고 또한 인터넷이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획기적인 통신매체

가 사회 전체로 빠르게 확산된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통합되고 있는 점도 주요한 요인일 것이다.

90년대 이루어진 연구들을 수용자 상으로 구분해 볼 경우 수용자를 행위의 주체

로 보는 즉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연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았다(은혜정·

장은영, 2001).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전통에 따라 나눠보면 이용과 충족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특이한 점은 이용과 충족접근이 개혁확산이나 기대가치이론, 미디어

의존이론 등 여러 이론과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랫동안 비판받

아온 이용과 충족접근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

된다. 그 외에도 수용자의 정보처리과정에 주목하는 인지심리학 연구나 수용자의 해

독에 주목하는 문화연구가 여러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수용자를 동기나

욕구를 가지고 매체를 선택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한 것이며 외부로부터 유입되

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지구조의 작용에 따라 정보를 주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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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리하는 존재로 혹은 주어진 텍스트를 작자의 의도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

의 경험이나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하는 존재로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90년대 국내에서 이루어진 수용자 연구는 앞서 살펴본 국내외의 일반적인 수용자

연구 경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풀이된다.

90년대 연구가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은 여러 요인과 더불어 다매체·다채널 상

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뉴미디어를 통한 매체환경의 변화는 일방향

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쌍방향적이고

비동시적이며 비선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뉴미디어의 특성은

과거에 비해 수용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능동성을 더욱 확대시킬 가

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용자 연구는 뉴미디어의 특성에 따

른 능동성을 전제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메시지의 송신

자와 수신자간의 상호작용성에 주목하는 연구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 뉴미디어 등장 이후 수용자연구

앞서 연구 동향에서도 나타났듯이 90년대 중반 이후로 수용자의 능동성을 전제하

는 연구들이 많이 늘어난 점은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매체간의 통합이 이루어지

고 있는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위성방송, 홈

비디오나 VTR, 휴대전화,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같은 인터넷 등과 관련한 커뮤니케

이션 연구에서 그런 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김무곤 & 김관규, 2000; 서범석, 2000;

송경희 & 이수영, 2000; Dimmick, Kline & Stafford, 2000; Ferguson & Perse,

2000; Leung & Wei, 2000; Papacharissi & Rubin, 2000; Stempel Ⅲ, Hargrove &

Bernt , 2000; Bulck, 1999; Stafford, Kline & Dimmick, 1999; 송경희, 1998; 윤석민,

1995; 전석호, 1991). 이 연구들은 대부분 수용자의 이용 행태나 영향력 측정에 관한

연구들로써 수용자를 과거에 비해 선택권을 가진 보다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뉴미디어 중에서도 특히 여러 유형의 기존 매체를 통합할 만한 가능성을 지

닌 인터넷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이제 전문 기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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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인식되면서 연

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인터넷이 등장한 초기에는 기존의 대중매체와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전화와 같은 유형의 일대일 매체로 인식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분야보다는 교

육학이나 경영학 등에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역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서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 연

구의 범위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최근 이루어진 인터넷 연구경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인터넷의 기술

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뉴미디어로서 기존 매체와는 다른

기술적 특성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고찰한 사례들이 있다(최영 & 김병철, 2000; 최낙

진, 1999). 예로써 인터넷의 대표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이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경우를 들 수 있다. 둘

째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공간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인터넷이 어떤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현실에서 부족한 공론장의

역할을 인터넷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다(김유정 & 조수선, 2001; 강상현,

2000; 김경희, 1998). 셋째 기존 매체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기존 매체

와의 비교를 통해 인터넷이 기존 매체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미은, 2000). 과연 인터넷이 기존 매체를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보

완할 것인지를 논의한 경우가 포함된다. 넷째 구체적인 인터넷 매체 유형을 고찰한

경우로써,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 등 인터넷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매체

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인터넷방송의 컨텐츠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

는지 등을 조사한 연구가 포함된다. 그 외에 현재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특정 사이트

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박선희, 2001; 이은미 & 이동훈, 2000;

최영, 2000a, 2000b).

이처럼 인터넷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구 대부분이 새로운 기술환경에 주로 관심을 보이는 반면 인터넷을 이용

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와 관련한 수용자 연구의 역사가 불과 10년도 채 안되었다는 점도 크

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아직까지는 인터넷이라는 특정 기술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의 특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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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도 있다. 또 기존의 대중 매체와 구별되는 테크놀로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역시 수용자가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분명한데 기술에만 관심이 쏠려 사람들이

인터넷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면 인터넷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의 특성이 결국은 수용자와 깊게 연관되

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터넷 수용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 사례1> 사이버공간에 관한 논의

* 강상현(2000). 대안매체로서의 사이버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이 연구는 사이버공간의 대안매체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기존 매스 미디어 환경에서의 대안매체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고찰하였다. 둘째 그 흐름 속에서 지향했던 대안매체의 일반적 특

성을 도출하고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셋째 그 연후에 오늘날 사이버 공간이 대안매체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안매체 논의 및 추구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적 모델로 등장한 대안적 공론권 모델과 민주참여미디어이론이 지향했

던 대안매체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이 사이버공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며 또한 얼

마나 적실한지(relevancy) 따져보고 있다.

그 결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형성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이 기존의 매스미디어 환경에서 추구되어온 대안매체의 특성과 상당히 부

합되는 측면을 확인하였다. 즉 사이버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커뮤니케이션구조는 대안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며 이미 그런 가능성이 수많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다양한 조직의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이버공간이 대안매체로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도 많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사이버공간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적 자유공간도 아니며 그 안에서 나름의 다양한 불평등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이 반론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컴 환경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기득 세력의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는

또 다른 대안의 성격도 갖는다. 예로써 사이버공간이 민주적인 공론장이 될 수 있는

반면 이성적 토론과 합의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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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인터넷 수용자 상을 미리 구상해본다면 인터넷 수용자는 인터넷의 상호

작용성이나 비동시성 등으로 인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내용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 자신의 견해를 훨씬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개

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수용자가 기존의 대중 매체를 이용할 때보다 더욱 능동

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내용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

이고 나아가 정보를 평가하거나 직접 정보를 제작하는 적극적인 참여자의 위치로

나아갈 것이다. 이럴 경우 인터넷 수용자의 능동성은 크게 선택과 참여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용자의 능동성을 이 두 가지 개념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논의는 3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시대의 수용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갖춰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강미은의 연구나 펴거슨(Ferguson)과 퍼스(Perse)

의 연구, 디믹(Dimmick)과 클라인(Kline), 스태포드(Stafford)의 연구, 렁(Leung)과

웨이(Wei)의 연구 그리고 파파차리시(Papacharissi)와 루빈(Rubin)의 연구 등 몇몇

연구에서 수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주제로 다루었는데 이들은 주로 이용과 충족접근

을 중심으로 인터넷에서의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그 외에 문화연구 관점에서 인

터넷을 연구한 윤선희(2000)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가져와서 인터넷 담론과

청소년 문화를 탐구한 경우이다. 이 연구들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운 매체와 수용자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인터넷이 기존 매체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주

장이 일견 타당하지만 어떤 새로운 이론이 인터넷과 그 수용자를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할 것인지는 무수히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친 연후에 가능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앞으로 보다 본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인터넷이 만약 기존의 대중 매체와 같은 매체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

주되면 기존 이론을 통해서 인터넷 수용자를 고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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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리스와 오갠(1996)은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을 개념화할 것을 제안했다(<연구

사례2>참조). 그들은 수용자와 매개 기술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사고방

식을 수정했는데 새로운 기술로 인해 송신자(source)와 메시지, 수신자간의 새로운

배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송신자 → 메시지 → 수신자라는 일방적이

고 선형적인 배열이었는데 인터넷 상에서는 새로운 배열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

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 개

념이 유용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았다. 예로써 결정적 다수(critical mass) 개념을

들고 있는데, 어떤 매체가 대중매체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수용자의 규모를 이

해할 때 이 개념이 유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대중매체로 이해하는 데에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 외에도 이용과 충족 접근이나 사회적 실재(social

presence)나 media richness 이론 등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 이용과 충족 접근의 기본가정인 수용자의 능동성은 인터넷 커

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개념인데 이용과 충족접근에서는 수

용자의 미디어 선택 및 사용을 도구적인 경우와 의례적인 경우로 나눠 능동성을 이

해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과 충족 접근은 수용자의 선택성에 주목하고 있는 모델로,

앞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능동성을 선택과 참여의 특성으로 정의내린 바 인터

넷에서 수용자의 선택 성향을 고찰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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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례2>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

* 모리스와 오갠(1996)의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 개념화

모리스 등은 인터넷을 대중 매체로 볼 수 있는 이유 몇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인터넷의 생산자와 수용자는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이메일같이 일대일 비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

② 다대다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 예) Usenet이나 전자게시판

③ 일대일이건 일대다이건 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 예) 채팅방

④ 비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인터넷 내에서는 기존의 대중 매체처럼 일대다의 동시적인 유형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둘째 인터넷에서 상업적인 정보제공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대중 매체가

존재하는 근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역시 상업적인 정보제공자들이 보다 많은 이용자

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 역시 대중 매체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수용자가 이윤 창출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 대중 매체와 동일하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에는 기존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내

용은 모두 전달이 가능하다.

넷째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면에서 볼 때 그 영향력이 다양할 것이며 연구자

들이 다양한 개념을 통해 영향력 내지는 효과를 탐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정보뿐만 아니라 오락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효과 연구자들은 인터넷이 다른 오락매

체와 기능적으로 맞먹는지를 알고싶어할 것이다.

다섯째 신뢰도에 관한 것으로 과연 인터넷이 기존의 대중 매체만큼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전통적인 대중매체는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확실한 주장을

했는데 인터넷은 어느 순간 그러한 주장이 어렵다. 결과적으로 신뢰도 개념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다양한데 기존의 상업 매체는 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정보원을 제

공한다. 주어진 정보원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할 것인지는 수용자의 몫으로 남을 가

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을 대중 매체로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통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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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측했듯이 21세기는 여러 가지 유형의 매체가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현재 전통적인 의미의 전파매체나 인쇄매체와 함께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양식의 매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매체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매체들

간의 융합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기존의 방송매체나 인

쇄매체가 매체환경에서 여전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불과 5년 전과 비교하더라

도 이들 매체의 점유율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

는 매체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꼽고 있다. 인터넷은 이미 사람들의 일상에서 중

요한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이 일반에게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전자메일 때

문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신문도 보고 방송도 시청하는 일상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점점 일반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21세기를 인터넷 시대로 불러도 무방

할 것이다.

매체적인 의미에서 인터넷은 개별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신문의 경우 한번 발행이 되고 나

면 기자들이 잘못된 기사를 수정하거나 보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터넷신문

에서는 이런 일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문 독자에게도 인터넷 환경은 신

문과의 일방적인 관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데 과거와 달리 기사에 대한 피드백이 쉬

워진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처럼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뿐만 아니라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변화를 야기시킨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기존

대중 매체가 해결해주지 못하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체로 주

목받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9시 뉴스 시청을 위해 9시 정각에 텔레비전 앞을 지키

고 있을 필요가 없으며 프로그램 시청과 동시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작자에

게 전달할 수 있고 한편으로 다른 시청자들과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이런 변화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이 모두가 비동시성과 비선형

성, 상호작용성 등으로 불리는 인터넷의 기술적 특징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인터넷과 어떠한 관련을 맺을 것

인가? 달리 말해 사람들이 인터넷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전통적인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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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해왔던 수용자의 모습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 매체로 인

해 전혀 새로운 수용자 유형이 등장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질문과 함께 인터넷 환

경의 수용자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밝힌 대로 인터넷 시대를 사는 수용자의 능동성을

선택과 참여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선택성은 말 그대로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 특성이다.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용자는 여러

매체의 다양한 내용들을 동시에 즐기고 이해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매체나 하나의 내용(혹은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다. 만약 수용자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원하는 매체나 내용을 선택

하지 않고 주어진 것만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수용자는 여전히 수동적인 존재일 것

이다. 결국 매체환경이 훨씬 복잡해진 상황에서 수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얻기 위해

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매체들을 비교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더 자주 처하게 되

며 선택의 폭도 역시 넓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용자의 선택성을 능동성

을 정의하는 하나의 특성으로 규정했다.

두 번째 특성은 참여성이다. 인터넷 시대에서 수용자는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소비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메시지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독할 줄 아

는, 보다 능동적인 존재만도 아니다. 이제는 인터넷 중심의 뉴미디어 환경을 통해 수

용자가 메시지를 수신하고 해석하는 차원을 넘어 메시지를 평가하고 보완하며 새로

운 메시지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용자의

참여는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을 평가하고 논의하여 보다 완성도를 높이도록 보완하

며 나아가 새로운 내용을 창출하도록 영향을 주거나 수용자가 직접 내용을 창출하

는 차원을 의미한다. 앨빈 토플러가 말한 프로수머(prosumer )와 일맥상통하는 정의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정의한 대로 인터넷 시대의 수용자가 모두 자유롭게 선택하고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존재라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 개인의 조건이나 사회

적 배경 등에 따라 같은 시대에서도 여러 모습의 수용자가 공존할 것이며 또한 연

구자의 관점에 따라서도 수용자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에

서 인터넷 시대의 수용자를 보다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복잡다단한 매체

들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선택의 상황이 발생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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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 매체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수용자의 능동성을 선택과 참여라는 두 축

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터넷 시대의 수용자를 연구하고자 할 때 어떤 이론을 연구의

근간으로 삼아야하는지가 중요해진다.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인터넷은 전통적인 대중

매체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 매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매체 환경을 이해하는 커

뮤니케이션 이론으로 고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면 일리가 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이론틀을 그대로 사용할 경

우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자.

어느 날 하늘에서 정체 모를 덩어리가 숲 속으로 떨어졌다. 나무를 베던 사람들은

덩어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할까? 새로운 물체에 걸맞는

연장(사실 그 연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을 만들까? 아닐 것이다. 자

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끼나 칼 등 각종 연장들을 우선 이용해 볼 것이다. 지나치게

단순한 비유일지도 모르지만 인터넷에 의해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앞으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이해하는데 필

요한 새로운 이론틀을 만드는 것에 앞서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론틀을 통해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일차적인 일일 것이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과연 전혀 새로운 현상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분명히 새로운

것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인터넷의 특성 중에서 기존의 대중 매체의 속성을 발견

할 수 있다면 기존의 이론틀을 이용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연후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우선 기존의 이론적 관점을 통해 선택과 참여로 표현되

는 능동성을 지닌 수용자를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선택과 참여라는 두

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할 만한 기존 이론을 탐구하였다. 수용자의 선택과 관련해서

는 이용과 충족 접근을 검토할 것이고 참여에 관한 이론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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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과 충족 관점으로 본 인터넷 연구

수용자의 능동성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삼고 있는 이용과 충족관점은 연구초점이

커뮤니케이터의 목적으로부터 수용자의 목적으로 전환된 접근방법으로 수용자가 미

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둔 대표적인 연구전통이다. 이러한 접근방법

이 개발된 지도 5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념이나 방법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서

이론이 되지는 못했지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오면서

여전히 하나의 이론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특히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용과 충족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새로운 매체와 수용자의 관계

를 이해하려는 연구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

구가 꾸준히 지속되는 것은 이용과 충족접근의 어떤 특성 때문인지 밝히는 데 주력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용과 충족접근의 기본 가정과 특징을 이해한 후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어떤 연구가 수행되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용과 충족접근을 토대로 이루

어진 인터넷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1) 이용과 충족접근의 이해

(1) 기본 가정

미디어 연구 중에는 기계적 접근에서 출발해, 수신자에 대한 메시지의 효과를 설

명하는 송신자나 메시지 요소를 분리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메시지와 응답자 사이에 많은 요소들이 중재하고 있음

을 제안한 조셉 클래퍼(Joseph Klapper )와 같이 메시지와 효과 사이에 다른 요인들

이 개입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연구도 있다. 이용과 충족 연구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

로, 사회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이다. 이는 직접적인 미디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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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경감시키는데 개인차 역할을 강조했던 제한효과 입장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용과 충족은 심리학적인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연구의 초점을 수신자에게

미치는 미디어의 직접적 효과에 대한 기계론적 관점에서의 관심에서 사람들이 미디

어를 이용하는 방법을 평가하는 쪽으로 옮겨놓았다(Rubin, 1994).

충족에 관심을 가지고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다뤘던 1940년대 경험 연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이용과 충족 연구는 초기에는 충족을 밝히기 위해 질적 방법

을 사용함으로써 양적 분포를 무시했으며 발견된 충족을 욕구의 심리적 기원이나

사회적 기원과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또 매체가 가지는 다양한 기능간의 상호관계를

탐구하지도 않아서 매체 충족과 관련해 잠재되어 있을 지도 모르는 구조를 발견하

기 위한 어떠한 양적 탐구나 개념적 탐구를 수행하지 않았다(Katz, Blumler, &

Gurevitch, 1973)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론이 부재했는데 카츠 등(1973)은, 미디어가 충족시키는 욕구를 구체화하여

유용한 것으로 증명된 라스웰(Laswell)의 도식과 라스웰과 카플란(Laswell &

Kaplan)의 가치 분류를 검토하면 앞서 지적된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러

한 접근은 수용자 충족을 유형화하기 위해 수용자의 관심을 구분한 연구들과 함께

고찰될 필요가 있다면서 카츠 등은 수용자의 관심을 대체로 2가지 기능으로 분류한

와이즈(Weiss)의 연구를 예로 들었다. 와이즈는 매체나 그 내용은 양분된다고 보았

는데 현실도피주의적이며 몽상가적인 측면 한 가지와 교육적인 측면의 정보제공자

로서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왜 특정한 미디어 내용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이용유형들을 구분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또한 욕구가 사회적 역할과 심리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욕구

만족에 있어 미디어의 유용성을 유형화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맥퀘일과 블름러, 브

라운(McQuail, Blumler & Brown, 1972)2)은 TV 내용 이용에 관한 수용자의 만족

유형을 범주화시켰는데 그들은 사회적 환경과 시청자의 배경을 만족 추구(GS,

gratification sought )와 연결시켰다. 또 미디어와 사람간의 상호작용도 유형화해서

2) 카츠와 블름러, 구레비치(1973)의 앞의 글에서 재인용. 원문 출처는 다음과 같다.
McQuail, D., J . G. Blumler , & J. R. Brow n (1972). T he television
audience: A Revised per spective. In D. McQuail(Eds .), S ociology of
M ass com m unications . 135- 165. Middlesex , England: Pengu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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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전환과 인간관계 , 자기 정체성(personal identity ) , 환경감시 등으로 구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로젠그렌과 윈달(Rosengren & Windahl, 1972)3)도 미디어와

수용자 사이의 관계를 관찰했는데 욕구 충족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람과 환경의 결

합이 만족스럽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들은

이를 기능적 대안에 대한 의존 정도라고 이름 붙였다. 또한 그들은 의존과 관여,

현실 근접성간의 연계를 가정했다. 이처럼 인간의 욕구와 관련하여 충족을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무수한 인간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의 목록을 어떻게

체계화하느냐이다.

한편 기존 연구를 통해서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적어도 서로 다

른 세 가지 원천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① 미디어 내용과 ② 미디어 자체에 대한

노출, 그리고 ③ 다른 매체에 대한 노출 상황을 특징짓는 사회적 상황이 그것이다.

초기의 연구들은 미디어 내용 이외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지만 나머지 두 원천

도 만족을 주는 것이 분명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루빈, 1994). 개별 매체는 수용자

에게 ① 특색 있는 내용과 ② 전형적인 속성, ③ 전형적인 노출 상황간의 독특한 결

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속성들의 결합을 통해 다른 매체들은 다른

욕구 충족에 적합할 것임을 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미디어의 어떤 속성들이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카츠 등은 수용자 욕구 충족을 위한 미디어들간의 작업을

분류한다는 가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미디어 속성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되어 있는 욕구의 구조

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들이 1973년 이스라엘에서 행한 연구에 두 가지 접근법이 잘

소개되어 있다. 첫 번째 접근법과 관련해서는 책-신문-라디오- TV-영화 등 5가지

매체의 기능 유사성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책은 신문과는 기술적 기능과

정보 기능을 공유하지만 영화와는 미적 기능이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라디오의

경우에는 정보적인 내용과 오락 내용뿐만 아니라 기술에서도 TV와 공유하지만 신

문과는 방대한 양의 정보와 현실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두 번

3) 카츠와 블름러, 구레비치(1973)의 앞의 글에서 재인용. 원문 출처는 다음과 같다.
Rosengren , K. E ., & S. Windahl(1972). Mass media consumption as a
functional alt ernative. In D. McQuail(Eds .), S ociology of M ass
com m unications . 166- 194. Middlesex , England: Pengu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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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접근법으로는,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욕구들은 다른 욕구에 비해 특정한

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책과 영화는

자기충족과 자기만족 및 관련된 욕구에 조응하며 이러한 욕구들은 개인을 자신과

연결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신문과 라디오, TV는 모두 개인을 사회와 연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미디어의 본래 속성에서 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 하지만 로젠그렌(1972)은 다양한 매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개별 매체의

이미지와 특질을 구분하는 차원을 탐구해온 오랜 전통과 함께 이용과 충족접근이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4) 이 두 가지의 탐구를 통합하면, 수용자가

인지하는 미디어 속성과 매체 고유의 특질이 특정한 충족 추구(GS)와 얼마나 관련

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왔다.

한편 카츠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매스 미디어를 통해 특정한 욕구를 충족케 하는

사회적 상황과 환경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심리

적 성향과 사회적 요인들, 환경적 조건의 결합된 산물에 의해 수용자가 특정한 미디

어의 이용을 결정한다고 가정했다. 수준에 따라서 그러한 관련성에 관한 가정을 구

체화하거나 이론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사회적 요인

들이 다음의 5가지 중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작용하여 미디어관련 욕구 발생과 관

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① 사회 상황이 긴장과 갈등을 야기해서 매스 미디어 소비를 통해 안정을

취하려는 압력으로 이어진다.

② 사회 상황은 주의를 요하는 문제를 알게 한다.

③ 사회 상황은 빈약해진 현실의 삶에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기회는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 욕구들은 대체되거나 보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 매체로 향하게 된다.

④ 사회 상황은 적합한 미디어 내용물의 소비에 의해 촉진되어 특정의 가치와

확신, 강화를 낳는다.

⑤ 사회 상황은 특정 매체의 내용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대의 장을 제공한다.

4) 카츠와 블름러, 구레비치(1973)의 앞의 글에서 재인용. 원문 출처는 다음과 같다.
Rosen gren , K . E .(1972). U ses and gratificat ion s : an ov erview . Sw en den .
Univ er sity of Lun d. Duplicated pat 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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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나 내용 만족에 대한 심리적 욕구와 사회 상황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이러

한 관심과 더불어 특정한 미디어 내용에 근거한 충족연구들의 결과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가지의 미디어 내용물이나 아니면 동일한 내

용물로 구성된 묶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예를 들면 하나의 TV 연속극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

일한 내용의 여러 연속극들 역시 수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여러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충족과 수용자의 욕구, 그리고 미디어 충족의 원천 및 다양성, 충족의

사회적 기원 등에 관한 다양한 시도와 탐구를 통해 이용과 충족연구의 목표가 윤곽

이 잡히게 되면서 카츠와 블름러, 구레비치(1974)에 의해 이용과 충족접근의 가정이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되었다.5)

① 미디어 선택과 이용을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목표 지향적이고

목적적이며 동기화된다.

②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욕구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주도권을 갖는다.

③ 여러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중개한다.

④ 우리의 욕구나 바램을 만족시키기 위해 선택과 주목, 사용에 있어서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예를 들어 기능적 대안들)과 경쟁한다.

⑤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람이 미디어보다 더 영향력이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이용과 충족접근의 기본 요소에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의 욕구와 동기, 그리고

심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매스 미디어, 미디어 사용에 대한 기능적 대안들, 커뮤

니케이션 행위, 그러한 행위의 결과들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카츠 등이 제안한 가정

이 두 가지 더 있는데 수용자의 주도권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5) 루빈(1994)의 연구에서 재인용. 원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Katz, E ., J . C. Blumler & M . Grevitch (1974). Utilization of m ass
communication by the individual. In J . G. Blumler & E . Katz (Eds .),
The uses of mass comm unications: Current p ersp ectives on gratif iacations
res earch. 19- 32. Berverly Hills , CA :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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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법론상, 사람은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동기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자기 보고서(self report) 사용.

⑦ 미디어 내용이나 사용에 있어 문화적 의미에 관한 가치 판단은 동기와

만족이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중지해야 한다.

이처럼 이용과 충족접근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가정은 대체로 일곱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고 할 수 있다.

(2) 이용과 충족접근의 한계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가정하고 있는 이용과 충족 접근이 소개된 이후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과 비판이 유발되었다. 그 동안 지적되어

온 비판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Severin & T ankard, 1999;

Rubin, 1994).

① 수용자 소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연구가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치우침.

② 동기의 분리된 유형들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개별 연구들이 단절되어 있음.

③ 사회적 배경 및 심리적 배경과 욕구, 동기, 행위, 결과와 같은 중심 개념의

정의가 모호하여 명료성이 부족함.

④ 충족 추구(GS)에 선행하는 요인이 거의 연구되지 않았음.

⑤ 동기나, 사용, 충족, 기능적 대안들과 같은 개념에 대해 연구자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함.

⑥ 능동적 수용자관이 지나치게 강조됨.

⑦ 연구방법상, 자기 보고서를 이용한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비판 등.

위의 비판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이용과 충족 연구들이 지나치게 개인

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욕구와 같은 심리적인 개념에만 의존하고 사

회적 구조나 이런 구조 안에 놓여있는 미디어의 위치를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 접근에서 중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용어들의 의미가 명확하

지 않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욕구나 동기, 충족 추구, 행위 등의 개념 정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개념의 혼용을 야기했으며 한편으로 연구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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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달라서 결과적으로 연구 결과에 다른 의미를 부

여하게 되는 혼란을 가져 왔다. 또 충족 추구에 선행하는 요인을 거의 다루지 않았

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디어 사용을 통해 채우고자 하는 욕구는 종종 왜 그들이 미

디어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추론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법은 진

정 그러한 욕구가 미디어에 의해 창조된 것인지, 아니면 미디어 이용의 합리화를 위

한 것인지 불분명해서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한편 수용자가 능동적이라는 전제

에 대한 비판도 있다. 미디어 헤게모니 연구자들은 이용과 충족접근이 사람은 미디

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헤게모니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메시지가 문화에 대한 지배적

인 세계관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용자는 선호된 해독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

장한다. 또한 능동성이 실제로는 하나의 변수로 인식되고 있으면서도 그 정의는 수

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나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몇몇 연구는 수용자가 그렇게 늘 사려깊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이용과 충족접근의 기본 가정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서

를 이용한 자료 이용방식도 비판받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자료수집 방법 이상의 특

별한 것이 아니며 분석단위가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로 인해 때로는 다른 효과연구의 결과들과 개념적으로 통

합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비판을 통해 이용과 충족접근은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의심받아 왔고 결국

비이론적이라는 비난을 면치못하게 되었다.

(3) 보다 발전된 연구 경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과 충족접근에 대한 비판과 한계를 극복하고 이론으

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로 요약된다.

① 미디어 이용 동기가 미디어 태도와 행위의 결합과 연계.

② 미디어나 내용을 교차하는 동기 비교.

③ 미디어 사용에 있어 사회적/심리적 상황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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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디어나 내용을 이용할 때 만족 추구와 획득간의 연관성 분석.

⑤ 변수와 동기, 노출이 결과에 얼마나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

구체적으로 노출의 효과나 관련 지각의 동기화, 계발효과(cultiviation), 관여,

유사사회와의 상호작용, 만족, 정치 지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⑥ 동기화의 측정, 분석방법에 타당도와 신뢰도를 포함하는 방안 고려.

이러한 연구 방향에 발맞춰 몇 가지 변화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앞서 제시된 대로

기존의 이용과 충족 연구에서 수행되지 못했던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규

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해졌다. 한 예로 개별 동기들과 매체의 소비 유형 사이에 이루

어지는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루빈(1983)은 성인의 텔레비전 시청동

기와 행위, 태도 사이의 상호작용을 밝히고 텔레비전 시청동기의 어떤 유형이 시청

태도와 시청행위를 설명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특정한 시청동기가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시청유형과 행위, 태도를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즉 시청

동기 - 시청유형 - 현실에 대한 인식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

리고 시청동기가 역시 시청유형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가지의 시청행태와

태도는 시청동기에 의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충족을 구별하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팜그린과 레이번(Palmgreen &

Rayburn, 1979)는 불일치 이론(discrepancy theory)을 이용해서 충족 추구(GS,

gratification sought )와 충족 획득(GO,gratification obtained) 사이의 차별화를 시도

했다. 즉 일반적인 텔레비전 시청에서 추구되는 충족과 대비하여 공영방송을 보면서

실재로 얻어지는(혹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되는) 충족과의 차이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기존 연구에서는 간과되었던 외부 환경도 고려했다. 연구 결과 일

반적으로 공영방송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을 보는 동기가 훨씬 뚜렷한 경향이 있는

반면 공영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시간을 때우거나 동료애에 대한 동기가

강했다. 즉 공영방송 비시청자에게 있어 충족 추구와 충족 획득 사이의 차이는 공영

방송 시청자보다 더욱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수용자의 능동성이 미디어의 효과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었다. 김정기와 루빈(1997)은 수용자의 능동성이 미디어 효과를 촉진

시키기도 하고 또 억제시키기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촉진적 능동성에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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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성과 주목, 관여를 포함시켰으며 억제적 능동성에는 회피와 산만함, 회의를 포함했

다. 이 연구는 수용자 능동성의 다양성을 통해 수용자가 미디어 메시지에 다르게 반

응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통로분석을 이용해서 도구적 동

기화와 미디어 효과간의 직접적 관련성을 관찰하고 동시에 수용자 능동성을 통해

조작되는 간접적 관련성도 관찰했다.

최근에는 매체들간의 경쟁관계를 관찰한 연구도 있었는데 아이직과 리스(Eijick &

Rees, 2000)은 독자 유형에 따라 TV시청행위가 어떻게 다른지 즉 읽는 행위와 시청

행위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와 달리 두 행위간의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내용에 따라 인쇄매체와

TV 프로그램을 분류했다. 연구 결과 미디어 지향성(media orientation)과 수용자 분

화(audience segmentation) 개념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졌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응답자의 진술문에 의존하는 초기의 질적 방

법이 비판받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자의 동기와 충족에 관한 진술문이 양적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즉 수용자의 능동성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충족을 수량화하여

측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설문조사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인식되

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설문을 사용할 경우 응답자의 미디어 이용과 충족과는 상

관없을지도 모르는 내용에 응답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간과된 것이다. 즉 만들어진 질

문지는 응답자들이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말할 자유를 뺏는 것

으로 인식하면서 또다시 자기 보고서를 이용한 질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Massey, 1995). 매시는 기존 이용과 충족 연구가 몇 가지 과실을 범했는데 이

는 능동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매체의 소비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한 점과

매체소비 과정과 의미해석 과정 등에서 개입되는 다양한 변수들 특히 타인과의 상

호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관여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훨씬 중요

한 능동성이 실재로는 매체에 대한 노출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서도 일어나거나

지속적으로 발달했으며 수용자들은 특정한 텍스트에 구애받지 않고서도 매체의 의

미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른바 능동적 개입을 하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이용과 충족 접근을 미디어 효과 연구와 결합할 것을 제안한 연구도 이루어

졌다. 효과 연구는 매스컴 과정을 송신자의 목적에서 출발하지만 이용과 충족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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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서 출발하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한 유사점으로 두 연구 경향 모

두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나 영향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로써,

개인의 태도나 지각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계발효과이론과의 연계를 모색했으

며 행위 변화와 관련해서는 미디어의존과 같은 이론과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고

려할 때에는 지식격차가설 같은 이론적 논의들과의 결합을 시도했다. 이런 시도를

통해 수용자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변하게 되었다.

수용자의 능동성이 이용과 충족의 중심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수용자

모두를 능동적으로 보지 않고 변화 가능한 수용자의 능동성을 전제하게 되었다. 다

시 말해 모든 수용자가 항상 똑같이 능동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같은 사람

이라도 항상 능동적이지 않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의 의례적 사용

과 도구적 사용을 구분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의례적 사용은 습관적으로 시간

을 보내거나 오락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인 반면 도구적 사용은 정보차원의 이

유에서 특정한 미디어 내용을 찾는 것이다. 대체로 능동성은 상호작용을 위해 사회

적 맥락과 잠재력에 달려 있는데 미디어 효과가 능동성에 방해가 된다는 블름러의

주장도 있다.

결국 능동성의 차이가 미디어 효과에 대해 의미를 갖게 되는데 윈달(Windahl,

1981)의 경우 미디어를 의례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도구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

라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효과(effect )는 미디어 내용의 산물로

보았고 결과(consequence)는 미디어 사용의 산물로 보았다. 도구적 정향성이 메시지

와 보다 강력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태도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다. 국내에서도 시청행위를 미디어 의존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유세경,

1998). 유세경은 청소년이 텔레비전과 형성하고 있는 의존유형이 무엇이며 이런 의

존유형이 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이나 시청패턴, 텔레비전에 대한 평가 등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그는 이용과 충족은 수용자의 절대적인 능동성과

미디어 간의 완전 자유경쟁 상태 등을 가정함으로써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적합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미디어와 개인의 상호관계 속에서 수

용자의 미디어 소비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미디어 의존이론을 제안했다. 개인의 미디

어의존이론이란 미디어는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 오락을 제공하는 주요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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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적이 된다는 입

장으로, 사회와 미디어, 개인의 상호연결 속에서 개인의 미디어 선택과 소비를 설명

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용과 충족이 수용자의 미디어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을 전

제로 하는 반면 미디어 의존이론은 수용자의 미디어 선택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 형성된 개인과 미디어와의 상호의존관계의 결과임을 중시하였다.

그 외에도 미디어의 이용과 효과를 설명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미디어 동기와

행위, 내용을 매스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다른 특징들과 연결시킨 연구로는 거래 모델

(transactional model)과, 기대 가치 모델(expectancy-value model), 이용과 의존 모

델(uses and dependency model) 등이 있다.

이처럼 이용과 충족 연구는 이후 거듭된 연구에서 미디어 지향성과 수용자 능동

성의 재개념화를 통해 만족 추구와 효과를 연결하는데 새롭게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용과 충족의 이론적 강점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블름러와 카츠

(1996)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그 동안의 이용과 충족 연구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기여한 점들을 회고하면서 이용과 충족 연구는 연구자들이 인간의 심리적

욕구와 심리적 동기, 커뮤니케이션 채널, 내용, 심리적 만족감간의 다양한 조합을 통

해 매개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연구 가능하게 해주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연구들이 시도되어왔다.

그러한 변화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용자의 능

동성에 대한 입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과거처럼 수용자를 능동적이냐 아니면 수

동적이냐라는 식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성을 하나의 변인으로 인정하고

이용과 충족을 진행하는 것이다. 미디어 이용자가 때로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데 선

택적이고 이성적이지만 때로는 휴식이나 도피를 위해 미디어를 이용한다는 것을 인

정하는 것이다. 미디어가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도 수용자 능동성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세버린&탠카드, 1999). 이용과 충족 접근은 수용자

와 매체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매개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 끊

임없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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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과 충족접근을 통한 인터넷 연구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급변하면서 기존 매체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많은 채널로 인해 이용의 선택을 강조하는 케이블

텔레비전과 위성방송, 인터넷 등이 등장했는데 이들 매체는 특히 수용자의 적극적인

이용 여부가 뉴 미디어의 생존 과정에 중요한 변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

문에 수용자의 능동성을 기본 가정으로 삼고 있는 이용과 충족 접근을 이용해서 뉴

미디어와 수용자의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들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용

자 연구에서도 언급했지만 새로운 매체를 연구함에 있어서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새로운 매체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연

구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모리스와 오갠은 인터넷을 대중 매체로

볼 수 있는 이유들을 논의하면서 CMC 연구에 유용한 기존 개념 몇 가지를 설명하

고 있는데 그 중에 이용과 충족관점도 포함되고 있다.

예를 들면 케이블 텔레비전의 경우 시청자들은 많아진 선택의 기회에 맞춰 다양

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수용자 자신의 흥미와 일치

하는 몇몇 채널에 한해서만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방식이다. 이런 채널 묶음을 개인

의 채널 레퍼토리라고 명명했다. VCR을 소유한 사람들이 텔레비전 뉴스 시청자들

보다 높은 수준의 능동성을 나타낸 연구도 있었는데 VCR이 시청 시간의 유동성을

제공하고 선택 가능한 내용의 폭도 넓혀주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인 시청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컴퓨터

이용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학습이나 오락, 사회적 상호작용, 도피, 시간 보내기, 습관

같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결과도 있었다. 이처럼 이용과 충족접근

을 통해 뉴미디어 이용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세버린

&탠카드, 1999).

이제 인터넷에 대한 이용과 충족연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새로운 매체와 수용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접하고 이용하는지를 파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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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특히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수용자들의 다양한 욕구

나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새로운 매체의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이용과 충족 접근

을 통해 새로운 매체와 이용자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로는 기존 매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새로운 매체

가 이용자의 어떤 속성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속성이 기존 매체와

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게 되면 새로운 매체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매

체로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새로

운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기존 매체간의 경쟁상황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기존 매체와

의 유사성을 관찰하는 등의 연구가 해당된다.

먼저 뉴 미디어와 수용자에 관한 연구에는 인터넷 이용자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파파차리시와 루빈(Papacharissi & Rubin, 2000)는 이용과 충족 관점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를 조사했다. 인터넷 CMC 채널 사용에 대한 동기를 조사하고 어떠한 사전조

건과 미디어속성에 대한 지각이 동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동기와 사전조건이

태도와 행위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인터넷 노출과 친밀감, 만

족이라는 결과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상황 연령(contextual age)과 의사소통을 꺼리

는 마음, 사교적 존재감, 인터넷 동기를 예측했다. 분석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5

가지 동기를 찾아내고 사전 조건(antecedents)과 동기 사이의 다변인적 관계를 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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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례3> 인터넷 이용에 관한 예측연구

* Papacharissi & Rubin(2000). Predictors of Internet Uses

이 연구는 인터넷 CMC 채널 사용에 대한 동기를 조사하고, 어떤 사전조건과 미디

어속성에 대한 지각이 동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동기와 사전조건이 태

도와 행위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연구문제는 세 가지이다.

(1) 컴퓨터 사용자가 어떤 동기로 인터넷을 사용하는가?

(2) 사전조건(상황나이나 의사소통을 꺼리는 마음(UC) 등)과 미디어에 대한 지각

(사회적 존재감)이 인터넷 동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3) 인터넷의 사전조건과 지각, 동기가 인터넷 사용에 대한 행위적/태도적 결과(인

터넷 사용의 양과 유형, 인터넷 사용의 지속정도, 인터넷 친밀감, 인터넷 만족감)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분석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인터넷 이용과 사회적 요인들, 심리적 요인들

사교적 존재감들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리고 정준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동기와

사전 조건/지각 사이의 다변량 관계를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계층(hierarchical)

회귀분석을 이용해서 각 결과 변인을 분석했다.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 이용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인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간 유용성,

시간 보내기, 정보추구, 편의성, 오락이라는 다섯 가지의 인자가 도출되었다. 이 중에

서 정보추구와 오락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편의성 인자 역시 두드러지는 인자였다.

다음으로 인터넷 동기와 삶에 대한 만족감, 이동성(기동력), 경제적 안심, UC-회

피, UC-보상, 사교적 존재감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피어슨 상관관계가 발견되었

다. 그 중에서 UC-보상이 대인간 유용성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보추구

가 높았다. 한편 정준상관관계를 통해서 사전 조건과 지각 묶음 내에서 UC-보상과

이동성, 삶의 만족, UC-회피 사이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동성과

삶의 만족감은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UC-보답에 대해서는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UC-회피에 대해서는 부적인 관련이 있었다. 그 외에 사회적 존재감이 사전조건 묶음

내에서 지배적. 인터넷 동기에 대해 가장 높은 값으로 로딩된 것으로는 시간 때우기

와 편의성, 오락에 대해서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보다 사회적인 존재로 지각한 사

람은 시간을 채우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동기화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해서는 편리성 동기화만이 전반적인 인터넷 사

용의 지속 혹은 길이에 대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또 대인간 유용성 동기

화만이 유일하게 인터넷 노출량을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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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도구적 인터넷 이용과 의례적 이용간의 차이를 제시했으며 또한 면대면

상호작용에 대한 기능적 대안으로 작용하는 인터넷 이용도 제시했다. 인터넷 이외에

새로운 통신 수단인 휴대폰을 이용과 충족 접근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유

선전화와 비교해서 휴대폰 사용을 통해 추구되는 만족은 무엇이며, 휴대폰 기능 중

에서 향상된 서비스의 가입 여부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했다. 그 결과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추구되는 만족으로는 유행/지위, 호감

/사교성, 기분전환, 이동성, 즉각적인 접근성, 도구성, 보증(확신) 등 7가지 인자로 도

출되었다. 휴대전화 사용 동기와 관련해 이동성과 즉각 접근성이 독특한 차원으로

발견되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 이용자의 유형과 이용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오택섭 등(2000)은 컴퓨터 통신 이용자들이 어떤 동기로 이를

이용하며 이용자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분석했는데 분석결과 정보교류

나 검색이 가장 중요한 이용동기였으며 그 다음이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였다. 이

용자는 공동체주의자, 엘리트주의자, 민주적 동원세력, 동호회집단, 자기개발집단, 대

중조작/지배집단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두 번째 연구 유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새로운 매체와 기존 매체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있다. 퍼거슨과 퍼스(2000)는 월드와이드웹(WWW)과

텔레비전의 유사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용자의 웹 서핑이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기능적 대안이 되는지를 이용과 충족 접근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 것이다. 그

래서 WWW를 활용하는데 있어 텔레비전과 연관된 동기는 무엇이며 WWW에서의

지배적인 활동은 무엇인지, 텔레비전과 연관된 어떤 동기가 다양한 WWW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WWW 사이트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연구문제로 설정했다. 연

구 결과 웹 서핑과 텔레비전 시청 사이에는 다른 점보다는 유사한 점이 더 많이 나

타났는데 주요 방송사와 텔레비전 네트워크들이 웹 사이트를 개설하는 추세가 반영

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텔레비전에는 없는 웹 사이트 등의 활용에 대해 궁극적

으로 텔레비전 시청자를 웹이 차지할 가능성도 예측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과 기존

매체 이용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한 사례가 있는데 강미은(2000)은 인터넷 사용과 신

문, 방송 등 기존 매체의 수용정도 사이의 관계를 미디어 대체이론과 이용과 충족접

근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새 매체가 기존매체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이 될지 완전 대

체가 될지는 둘을 비교해서 수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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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제하고 있다. 설문분석 결과 인터넷 사용빈도와 신문의 열독 정도 사이에는 정

적 상관관계 나타났고, TV 시청과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곧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문 역시 열심히 보지만 텔레비전 시청은 멀리하는 것으

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심리적 동기를 조사한 결과 7가지의 독

립적인 인터넷 사용동기 인자가 나타났는데 이를 크게 업무관련, 오락,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위한 동기로 분류했다. 인터넷 사용빈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수입

정도와 혁신성 같은 태도변인이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도 적소이론을 이용해서 새로운 매체는 기존매체와 소비자의 만족, 소비자

의 시간, 소비자의 광고 비용을 놓고 경쟁한다고 예측한 연구가 있다(디믹과 클라인,

스태포드, 2000). 이 연구는 충족의 적소를 전제하고 이메일과 전화간의 경쟁을 측정

했는데 개방형 질문을 통해 만족과 만족기회(매체가 소비자로 하여금 만족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소비자의 믿음)를 도출하여 두 매체

에 대한 만족과 만족 기회 척도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두 매체는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화는 사교적 만족에 우위를 나타낸 반면 이메일은 만족기회 차원에서

더 우위를 보였다. 두 매체 모두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적소 폭을 가

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왜 특정한 사교성 만족감이 특정한 매체 속성과

결합하여 전화나 이메일에 대한 선호를 야기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인터넷 연구에 있어서 여타 이론과의 연계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앞서 강미

은의 연구처럼 이용과 충족접근을 미디어 대체이론과 결합하여 인터넷을 고찰한 경

우가 그러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터넷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론과의 통합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신에 인터넷은 아니지만 뉴미디

어의 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이용과 충족접근을 다른 이론들과 통합하려는 시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윤석민(1995)은 케이블 텔레비전의

초기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매체환경과 공중파 텔레비전의

이용행태,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을 조사했다. 그는 이론틀로 혁신

확산, TV의 이용행태 및 이용동기, 기대가치 이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케이블

TV 초기 가입자는 혁신(개혁)의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에 근거해볼 때 혁신

의 초기 도입자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케이블TV의 상대적 이점, 호환성,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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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성(부적 방향)을 크게 인식하는 사람들로 정의했다. 또한 수용자는 매체이용동기

를 지니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이용동기는 내용중심적인 도구적 이용동기와 내용

외적인 관행적 이용동기로 구분했다. 그리고 기대가치이론에 따라서 새로운 방송 서

비스에 대한 가치부여가 높으면서 동시에 케이블 TV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을 때 가입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세 가지

이론틀을 통해 케이블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수용자 상을 정의하고 있다.

그 외에 송경희(1998) 역시 이용과 충족접근에 새로운 이론의 결합을 시도했다.

연구자는 다매체·다채널 시대 수용자들의 미디어 선택 결과 나타나는 영상매체의

경쟁을 고찰하면서 틈새이론과 이용과 충족접근의 연계를 시도했다. 케이블TV 가입

자를 대상으로 영상매체의 일반적인 이용동기(GS)와 케이블 TV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GO)를 TV, 홈비디오, 영화 등 타 영상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측정했다. 그는

매체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환경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용자 충족

을 환경자원으로 개념화하여 미디어 산업의 성과를 분석했다. 이처럼 두 이론간 접

목은 수용자의 직접 평가에 의한 영상매체의 구체적 경쟁관계를 좀더 새롭고 풍부

하게 조망하는 데 유용한 새로운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이용과 충족모형을 통해 인터넷을 탐구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여러 가지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이론과의 연계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용과 충

족관점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이론으로 완성되기 어렵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

른 이론과의 적극적인 통합 시도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연구에서도 여전히 이용과 충족접근이 중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다

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이용과 충족접근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미디어를 이용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

다. 이런 접근은 미디어 이용자들이 상당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시각은 새롭고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능동적 수용

자를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시도한 유일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세버린&탠카드,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수용자의 선택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과

충족접근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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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 - 의미 해독자에서 의미 생산자로

수용자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용과 충족입장의 선택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그

러나 능동성의 총체적 면을 보지 못하고 일면적 분석에 제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과거 문화연구가 미국식 효과연구에 반발하여 등장했던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용자의 능동성이 매체나 텍스트의 선택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매체의 선택과 이용에 대한 1차적 설명을 하는데 있어 유용한 이용과 충족 접근이

수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체를 이용하는지, 선택 그 이후의 행위를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 매체에서 가능해진 직접

적 참여를 이용과 충족 접근에서는 설명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그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발표되었듯이, 이용과 충족에서 말하는 능동성이

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개인의 정신상태 (Elliot , 1974)만을 주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는 연구자가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다룬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으

며, 이러한 인지심리학적 연구방법으로 밝혀내는 수준의 능동성은 결국 수용자가

매체를 접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수준(Biocca, 1988)

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자의 능동적 행위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비판도 깊이 새겨봄

직 하다. 또한 선택이라는 이용과 충족접근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칫 수용자

의 사회적 상황과 의미체계와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볼 수 있는 연구방법이 아니라

고 할 때에(Murdock, 1974) 보다 발전적 연구를 위해 수용자의 미디어 접촉을 문화

적 구조와 집단속의 유형화된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이해하는 문화주의적 연구방

법으로의 접목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1) 문화주의에서 말하는 독자의 능동성

수용자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의 행동주의적 접근법에서 비판적 접근법으로 바

뀌게 된 것은 문화주의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수용자에 대한 주체로서의 인식의 전환

이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Hall, 1982). 기존의 연구들이 매체의 효과에 대해 주

목하면서 매체를 가지고 수용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 주안점을 두었

다면 문화연구로 넘어오면서 수용자가 그 매체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의 의미를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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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연구의 중심이 넘어오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

의 연구들과는 달리 메시지의 의미 자체를 절대불변의 확정된 의미로 이해하는 것

이 아니라 다층적이며(Fiske, 1986), 열려진 의미(Hall, 1980)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다. 이는 피스크가 말하는 것처럼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으며, 홀

(1980: 136)이 말하는 열려진 공간에서의 의미를 위한 투쟁 (struggle for meaning)

이라고 설명될 수도 있다. 복잡하게 구조화된 의미의 약호화 속에서 문화주의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약호화한 의미부여자들에 의해 생산된, 그리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의

도된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부분이다. 홀에 의하면 해독자의 위

치에 따라 세 가지 다른 종류의 해독이 가능하게 된다. 첫 번째가 지배적-헤게모니

적 해독으로써 수용자가 지배적 약호 즉 의도된 해독을 하는 경우이다. 수용자가 직

선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의 해독유형으로는 교섭적 해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의도된 의미로 해독하게 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는 지배구조를 나와 개별적 이슈에 따라 대안적으로 해독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설명되는 대안적 해독이 중요한데, 이는 약호화한 의미생산자가 의도한

선호된 해독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텍스트를 해독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의미의

다중, 다층적 가능성과 수용자의 해독과정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보다 구체적인 컨텍스트 연구로 옮겨 적용한 데이비드 몰리(David

Morley)의 연구에 의하면, 시청자들이 정치적인 프로그램(N ationwide)을 볼 때면 단

순히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된다

는 것이다. 즉 시청자들의 일부는 프로그램을 이해하면서 이데올로기적 해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홀이 주창했던 것처럼 각자의 해독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이 단순히 수용자가 속한 계급과의 일대일관계는 아니고 이보다는 보다 복잡한 변

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Morley, 1980; 1981;1989). 문화주의

연구에서 수용자와 수용자의 해독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얻은 개가는 수

용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생각하듯 사회적 맥락에서 동

떨어진 개별적인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안에서 존재하고 사회적 틀에 의해 규

정받는 사회적 개인 social individual으로 생각을 바꾼 데 있다. 전통적인 실증주의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인간의 문제보다는 그것과 동떨어진 개별적 개

인의 문제로 사회현상의 대부분을 설명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친구나 또래집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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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새로운 변인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문화주의에서 밝히고자 했던 것은 이

들에 대한 후기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보여주듯이 사회구조 속에서의 인간[그것이 계

급일 수도 있고 - 홀과 알뛰세르의 경우, 정치적 입장일 수도 있으나 - 몰리의 경

우]에 주목하면서 구조가 인간의 능동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들은 수용자가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노동을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하

는 것과 같은 과정에 비견될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보는 행위를 통

해 가치를 부가하는(viewers add value what they view) (Morley, 1989:23)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적 능동성

하지만 문화연구의 해석적 접근들도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방식을 분석하는데 한

계가 있다. 문화연구의 해석적 접근들은 수용자가 텍스트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

련해서 교섭적이거나 저항적 해독의 측면에서 능동성을 재개념화해왔다. 비록 문화

연구가 특정 계급이나 집단의 해석활동을 분석해왔지만, 자연적 맥락(naturalistic

setting)에서 분석된 것도 아니고, 해독의 해독에 관한 연구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기초해서 하위문화 집단에 집착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수용자들이 참

여하고 해석하며 상호작용하는 인터넷 수용자의 특성을 밝혀내기는 어렵다. 더욱이

문화연구는 사회학적·인구학적 요인을 알 수 없는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을 설명하

는데 한계가 있다.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적 능동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인

터넷 수용자는 단순히 정보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이용자이자

정보제공자이며,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으로 메시지 이용의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 또

한 익명성은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성과 적극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

은 주장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인터넷 수용자

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에 따라서 수용

자의 참여성 문제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6).

6)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일 대 일의 비동시적 커
뮤니케이션(예: 전자우편), 둘째 다 대 다의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예: 유즈넷,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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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은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높은 가변성과 복합성을 지니면서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 내에서 역동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사이버 공간에서 보여지는 수용자의 능동성은 인터넷 수용자들의 참여방식에서 해

명될 수 있다.

이제 수용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와 만나는 능동적인 해독자로서의 특성이

인터넷에서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나아가 단순한 해석자를 넘어서 텍스트 보완이

나 새로운 텍스트 형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확대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적 능동성을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개념을 살

펴본다. 하이퍼텍스트성과 사이버공동체 개념이 그것이다.

(1) 하이퍼텍스트성(hypertextuality)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을 보다 세밀히 살펴보면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의 문제를 기

존 매체에서 말하는 능동성과는 차이가 나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

퍼텍스트란 기본적으로 그 구조가 비연속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정보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이퍼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은 이러한 서로 연계되어 있는

조각 정보들을 따라 옮겨다니며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독(reading)의

개념보다는 브라우징(browsing), 혹은 항해(navigating)의 개념이 이러한 행동을 표

현하기에 더욱 적합할지도 모른다. 기존의 텍스트는 선형성(linearity)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

는 독자들로 하여금 글을 읽는 순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선택에 의해 변경시킬

수 도 있으며, 대부분의 하이퍼텍스트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료를 첨부하거

나 하이퍼텍스트에 링크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독자는 스

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이퍼텍스트를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현, 2000). 마치 미로처럼 얽혀져 있는 정보들은 읽는 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시판, 리스트서브), 셋째 일 대 일, 일 대 소수 및 일 대 다의 동시적 커뮤니케이션
(예: MUD, MOO, MUCK, IRC, 채트룸), 넷째 다 대 일, 일 대 일 및 일 대 다
의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웹 사이트, Gopher , FT P 사이트 등)(Morris &
Ogan , 1996).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따라서 인터넷 수용자의 능동
성과 참여성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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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들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즉, 수많은 정보 조합의 수가 열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의 두 번째 특징은 저자와 독자사이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인

데, 이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간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기도 한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직접적인 면대면(face- to- face)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비동시성 또한 한계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수용자가 원하는 자유로운 시

간에 언제든지 해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용자에게 선택권을 확장하는 잇점으로

작용할 것이다7). 나아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이 송신자로부터 시작해 수신자로 흐르

는 선형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송신

자와 수신자의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송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길도 하이퍼링크

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열려져 있다.

(2) 사이버공동체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참여의 장(場)이며 참여의 실체인 사이버공동체

에 관한 논의이다. 본 보고서에서 연구의 주제가 될 드라마 게시판은 그 자체가 하

나의 사이버공동체의 공간이며 이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인

천하> 게시판은 오프라인에서 방영되는 <여인천하>라는 드라마를 수용하는 수용자

들이 같은 드라마를 본다는 하나의 공통적 연대의식안에 온라인상에서 사이버공동

체를 형성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거나 새로운 의미공동체를 구성해나가며

혹은 단순히 감정적인 친밀감을 느끼는 친화의 장으로서의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공동체의 본질은 공통성(commonality)이지만 그 경계성이 끊임없이 재설정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어렵다(Fernback, 1999:122). 가상적 사회관계를

공동체 측면에서 생각하게 하는데, 사이버스페이스는 공회당, 공공영역, 가상아고라

(agora) 또는 모여서 떠들기에 재미있는 장소로 위치되어 왔다. 그래서 공동체

7) 라파엘리(Rafaeli)에 따르면, 기존의 동시적 매체들도 시간적 격차를 만들기 위해
진화하고 있는데, 전화는 응답기, 영화는 비디오, 텔레비전은 VCR이라는 장치들을
갖게되는 것이 그것이다 (New hagen & Rafaeli, 1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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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와 동료의식(fellowship)과 연회(conviviality)와 같은 가상적 사회관계를

특징짓는 효과적인 상징적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공동체의 상징적 형식을 받아들인다면 가상적인 것에 대비되는 실재적인

것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이와 같은 상징적 차원을 포

함하고 있으며, 사이버공동체 또한 그렇다. 실재(reality )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앤

더슨(Anderson, 1983)이 이미 오래전에 모든 공동체는 각각의 마음속에 자신의 코뮤

니온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이라고 단언한 것처럼 공동체는 참여자들

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참여자들이 그것을 규정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태로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차원이 다를 뿐인 또 다른 물리적인

공간이 분명히 실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동체 개념으로 본다해도 이

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공동체 관계속에서 권력, 공간 등의 문제가

주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듯이 사이버공동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 구성요소들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의미의 실체로서

의 사이버공동체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지자들(참여자들)에 의해

사회적 관행들 속에 발현한다(Fernback, 1999).

이 외에도 멀티미디어, 패킷교환, 동시성/비동시성 등의 특징이 논의되고 있으나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위의 두 개념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

에 본 고에서는 나머지 특성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인터넷 매체의 특징들을 이해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적 능동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대상으로서 드라마 <여인천하>의 전자게시판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드라마의 전자게시판은 특정한 드라

마를 본다는 공동의 연대의식으로 결합된 하나의 사이버공동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참여(올려진 글읽기, 드라마에 대한 글쓰기, 감성적 유대의 발현인 사사로

운 개인들간의 의견교환 등)는 기존의 대중매체에 대한 소비행태와는 차별되는 인

터넷 수용자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드라마의 전자게시판을 통한 수용자

의 참여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매체와의 접점으로 작용하면서 대중매체의 수용자가

인터넷 매체의 수용자로 확대됨과 동시에 기존의 의미해독자의 역할이 다소 개인적

수준에 머물렀다면 보다 진보되고 상호작용적인 의미생산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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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연구의 해석적 접근의 도움을 제

한적으로 받으면서 인터넷에서 수용자 참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구체적 분석을 시

도하였다.

5. 소 결

본 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근거틀로서 이용과 충족 접근과 인터넷 매체 특성하

에서의 문화연구의 해석학적 접근틀을 빌려왔다.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이론적 접근, 기능주의 시각을 따르고 있는 이용과 충족접근과 맑시즘 전통에

서있는 문화연구는 어쩌면 서로 융합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

지만 본 연구를 통해 과연 이 두 연구전통이 수용자를 중심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둘 간의 통합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들은

후속 연구에서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용과 충족 접근은 수용자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수용자의 선택이라는 행위를 능

동성으로 간주하며 수용자가 왜 특정 매체를 선택하며, 그 매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

는지, 또한 만족되는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매체이용행위가 강화되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는 인터넷 매체에서도 특히 유용한 접근법으로써 새로운 매체로서의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매체 이용시간에 변화를 가져오고 기존의 매체에서

는 충족되지 못했던 새로운 기대와 욕구들이 새로운 매체로의 전환을 부추기고 있

다는 이용변화의 행위를 잘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이 접근법이 제대로 설명력을 발

휘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기존의 매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새로운 욕구가 무엇인지

를 밝혀내야 한다. 즉, 기존의 욕구를 가지고 새로운 매체이용을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텔레비전의 동기를 가지고 월드와이드웹의 이용동기를 찾아보려 한

다면 그 연구는 실패한 연구이다. 기존의 매체에서 충족되지 못한 새로운 동기가 새

로운 매체를 이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매체는 새로운 동기(사용의

이유)를 제공한다는 이용과 충족 이론의 대가인 루빈(Rubin, 1987)의 이야기를 귀담

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매체를 이용하는 수용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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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새로운 매체들도 기존 매체와의 연관성만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매체를 답습하

려 한다면 새로운 매체로서의 매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초기의 인터넷 방송

들의 실패이유가 많은 부분은 이에 기인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바 있다 (Ferguson

& Perse, 2000). 본 연구의 다음 장에서는 이용과 충족 접근에 근거한 수용자의 인

터넷 이용패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있으므로 기존 연구의 한계점들이 얼마나 극

복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일이다. 즉 인터넷을 사용하는 새로운 기대와 충족정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향후 인터넷 매체의 발전방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문화주의적 연구들은 오랫동안 신뢰도와 분석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비판

을 들어왔다. 이는 여러 가지 제한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 특히 민속지학적 방법에

근거한 연구들의 결과가 샘플수의 절대적 부족과 결과분석에 대한 연구자의 지나친

주관 개입의 가능성으로 인해 연구의 신뢰도와 일반화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이

다(Schrøder, 1999).

그러나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면 이 둘을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파악하여 한

가지 이론적 틀만을 주장하는 것은 깊이 있는 연구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

으로 보인다. 즉 양적 연구가 갖는 측정의 정확도, 통계적 변별력 등의 장점과 더불

어 질적 연구전통이 가져다주는 수용자가 실재상황의 컨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이벤

트들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을 인정한다면 두 연구전통을 좀 더 총체적인 맥락에서 하나의 틀 안에 녹여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수용자의 능동성이라는 커다란 주제아래 능동성의 개

념을 선택과 참여로 개념규정 하면서 선택의 부분은 이용과 충족접근에 근거를 둔

수용자의 인터넷 이용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또 다른 축인 참

여의 부분은 문화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학적 틀의 도움을 제한적으로 받는 드라마의

전자게시판 분석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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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터넷 수용자 분석

인터넷 이용 인구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

인 집단은 특히 여성과 청소년층으로 그들의 인터넷 이용 확대로 인터넷 이용층이

급격이 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9월말 현재 49.1%로 나타

나 2000년 38.6%이던 것이 1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이용

인구의 성별 구성비 격차를 줄여 현재 남자와 여자의 인터넷 이용 비율은 각각

56.1%, 43.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7- 19세의 청소년층 인터넷 이용율은 91.1%를 기록, 지난해까지 최고 이용율

을 보이던 20대를 제쳐 급성장 추세를 보이는 집단이다. 인터넷 이용층은 비교적 고

연령층인 40대도 22.7%에서 36.6%로 증가하는 등 30- 40대 연령층의 저변이 크게 확

산돼, 인터넷은 연령과 성을 망라한 대중매체이자 뉴미디어의 대표격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터넷 이용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비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인터넷 이용자 연구

는 그리 다양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실

태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이용자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며 인

터넷에서 어떤 만족을 얻고 어떤 불만을 느끼는지,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구학

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 이용 영역들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용자들의

행동유형이나 성격 변인들은 인터넷 이용 정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연구문제를 크게 다음 8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1.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 이용 전에 어떤 기대를 지니고 이용하기 시작하는가?

2.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 이용 후에 어떤 만족을 느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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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 이용 후에 어떤 불만족을 느끼는가?

4. 인터넷 이용자들의 기대, 만족, 및 불만족 정도는 인터넷 이용시간 및 인터넷에

대한 태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는가?

5.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예: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에 따라 이용 영

역과 이용 정도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6. 인터넷 이용자들의 성격적 특성(예: 능동성, 자기효능감, 등), 인터넷에 대한 태

도, 및 행동유형들은 어떻게 나타나며,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7. 인터넷 이용자들의 기존 매체 이용 행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8.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존 매체의 미래 존재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1. 조사설계 및 방법

① 모집단: 서울지역 인터넷 사용자로서 10-40대 연령층의 남자와 여자.

② 표본선정: 서울시내 인터넷 이용자 511명으로 유의할당

(Purposive Quota Sampling).

1단계 → 강남과 강북을 기점으로 각각 5개 구를 Cluster로 선정.

·강남 : 양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북 : 종로구, 성동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2단계 → 해당 구별로 할당된 표본수를 진행할 동(洞)을 선정하여 최종 실사

지점은 통을 원칙으로 한 실사 지점에서 10부씩 조사.

3단계 → 인터넷 이용 인구 실태를 조사8)한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남자와 여

자의성비를 6:4,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를각각 3:3:2:2:로유의할당.

조사 시기는 2001년 10월 초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1:1 개별면접을 통

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8)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 인터넷 이용자 및 이용 행태 조사 ,
2001, 6월(※stat .nic.or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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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 특성

본 조사의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II-3- 1>과 같다. 우선 성별 구성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각각 58.7%, 41.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30.5%) >

20대(28.4%) > 40대 이상(20.7%) > 30대(20.4%)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학력 수준은 현재 중고등학교 재학생(29.4%) > 대졸(28.4%) > 고졸이하(16.4%) >

대재(14.9%)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가장 많은 43.6%를 차지하며, 다음

으로 사무/관리직(22.1%), 생산/판매/서비스/기술직(13.5%)..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구성비는 년 소득 기준 1천- 3천만원 미만 소득 가구가 전체 응답자의 48.7%, 3천∼

5천만원 미만 소득 가구가 31.3%, 그리고 천만원 미만 가구는 11%, 5천만원 이상 가

구는 9%로 나타났다.

<표 III- 1> 응답자 특성

전체응답자 사례수 %

전체 511 100.0

성별
남자 300 58.7

여자 211 41.3

연령별

10대 156 30.5

20대 145 28.4

30대 104 20.4

40대이상 106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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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1>에서 계속

학력별

고졸이하 84 16.4

전문대졸 35 6.8

대졸 145 28.4

대학원졸이상 21 4.1

중/고재 150 29.4

대재 76 14.9

직업별

사무/관리직 113 22.1

생산/판매/서비스/기술직 69 13.5

학생 223 43.6

컴퓨터/전문직 44 8.6

무직/기타 21 4.1

주부 41 8.0

소득별

1000만원미만 56 11.0

1000~3000만원 249 48.7

3000~5000만원 160 31.3

5000만원이상 46 9.0

3. 조사 결과 및 분석

1) 인터넷과 기존 매체의 이용시간

(1) 매체별 하루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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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및 인터넷 매체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그림

III- 1〕과 같이 나타났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신문과 라디오, TV와 인터넷

이 상당히 유사한 분포를 보여, 신문과 라디오는 30분 미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TV와 인터넷은 1- 2시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잡지는 그 성격상 월1

회 또는 주1회 발간되는 경우가 많아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30분 미만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신문이나 라디오는 짧은 시간에

이용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고, TV와 인터넷은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

교적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특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림 III- 1〕하루 매체 소비시간(N=511)

매체 이용시간을 ① 30분 미만, ② 30분- 1시간 미만, ③ 1시간- 2시간 미만, ④ 2시

간-3시간 미만, ⑤ 3시간- 4시간 미만, ⑥ 4시간-5시간 미만, ⑦ 5시간 이상으로 나누

어 측정하였기 때문에, 7점 연속척도 점수로 환산하여 인구학적 변인별로 그 평균 이

용시간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III- 2〕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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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 2〕 개별적 매체이용시간에 따른 추정된 주변평균

〔그림 III- 2〕인터넷 이용자들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및 인터넷 이용시

간 평균: 남녀 연령별 분석 결과.

〔그림 III- 2〕의 다변인 변량분석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신문이용시간은 증가하였고, F (3, 414) = 8.20, p < .001; 인터넷이용시간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F (3, 414) = 15.87, p < .001; 남성이 여성보다 신문과 인터넷 이용시

간은 길었고, F s(1, 414) = 3.92, 9.80, p s < .05, .01; TV이용시간은 많이 짧았다는 것

이다, F (1, 414) = 19.20,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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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매체 이용시간 변화

인터넷을 사용한 이후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기존의 대중매체 이용 시간

이 인터넷 사용 전보다 어떻게 변했는지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대중 매체

이용시간이 감소했다는 응답자가 전체 51%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사용한 이후 대

중 매체 이용 시간에 변화가 없다는 의견은 38%, 그리고 대중 매체 이용시간이 증

가했다는 의견도 11%에 달했다. 인터넷을 사용한 이후 대중 매체 이용 시간이 감

소했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은 인터넷이 기존의 매체를 대체하는 뉴미디어로서 위상

이 자리매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한 이후 기존의 매체 이용 시간이 감소했다는 응답자의 경우, 이용

시간이 감소한 매체는 텔레비전 (66%) > 신문 (22%) > 라디오 (6%) > 잡지 (4%) >

영화 (2%) 순으로 나타나, 인터넷이 일상적인 가정용 보는 매체를 대치할 가능성

이 높음을 시사했다. 이 결과는 인터넷이 보편화될 때 다른 매체의 지속적 존재가능

성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후반부에 다시 서술될 것이다.

2) 인터넷 이용 항목

(1) 다차원 척도법에 의한 이용항목 차원 분석

[그림 III- 3]은 인터넷 사용 영역별 이용 정도에 관한 5점 척도(“전혀 이용하지 않

는다, 가끔 이용한다. 이용한다, 자주 이용한다, 매우 자주 이용한다” 중 하나에 응

답) 점수를 다차원 척도법(multi- dimensional scaling)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다차원

척도법은 서로 유사성이 높은 항목끼리는 가까이 놓이고 유사성이 낮은 항목끼리는

멀리 놓이게 함으로써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공통의 차원들을 유추할

수 있게 해 준다. 여기서 얻어진 두 차원 평면을 해석해 보면, 가로축은 인터넷 이

용 영역들 중에 도구성과 표현성 중 어느 쪽이 더 중요시되는지(도구적-표현적 차

원), 그리고 세로축은 관계성과 정보성 중 어느 쪽이 더 중요시되는지(관계적-정보적

차원)에 따라 구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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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 인터넷 사용 영역의 다차원 척도화: 도구적-표현적 차원과

관계적-정보적 차원

구체적으로, 관계성과 표현성이 높은 제1사분면에는 인터넷 게임과 동호회 활동이

놓이며, 관계성과 도구성이 높은 제2사분면에는 종교사이트와 인터넷 쇼핑이 놓인다.

그리고 정보성과 도구성이 높은 제3사분면에는 행정기관 홈페이지, 직장 업무처리용,

그리고 스포츠 사이트가 놓이고, 표현성과 정보성이 높은 제4사분면에는 종합검색과

전자우편(e- mail)이 놓인다. 관계-정보 차원에서 중간쯤에 놓이는 이용영역들 중,

게시판과 음악은 도구-표현 차원에서 표현성 쪽에 치우쳐 있으며, 신용카드 및 휴대

폰 사용내역 확인은 도구성 쪽에 치우쳐 있다. 도구-표현 차원에서 중간쯤에 놓이

는 이용영역들 중에서는 채팅이 관계성 쪽에 치우쳐 있고 뉴스와 학습이 정보성 쪽

에 치우쳐 있다.

(2) 인구학적 속성별 이용항목 분석

인터넷을 접속할 때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이용 정도를 5점 척도 중 하나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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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도록 하였다. 〔그림 III- 4〕는 인터넷 항목별 이용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점수화

한 것으로, 가장 많은 이용 정도를 보인 항목은 e-메일 (3.9점) > 종합검색 (3.7점) >

음악듣기 (3.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종교관련사

이트 (1.5점), 인터넷뱅킹 (1.7점), 인터넷 방송과 신용카드/휴대폰사용내역 확인 (1.9

점) 항목이었다.

〔그림 III-4〕 각 영역별 인터넷 이용정도.

인터넷 항목별 사용 정도를 성별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표 III- 2>과 같이 나

타났다. 남녀별 이용 정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항목은 온라인 게임 , 인터넷뉴

스 , 행정기관 홈페이지 , 그리고 종합검색 , 종교관련 , 직장업무처리용 등으로 나타

났다. 이용 정도에서 남녀별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온라인 게임 , 스포

츠 관련 사이트 , 직장업무처리와 관련한 항목으로 대체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사용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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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각 영역별 인터넷 이용정도의 성별 연령별 차이

구 분
전체
평균값

성별
비고

연령별 비
고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e-메일 2.7 2.7 2.7 2.9 2.8 2.7 2.1 ***

채팅 3.5 3.6 3.4 4.4 3.9 2.9 2.2 ***

게시판 2.6 2.7 2.5 3.2 2.8 2.3 2.0 ***

온라인게임 3.7 3.8 3.5 *** 3.9 4.0 3.6 3.3 ***

인터넷쇼핑 1.6 1.5 1.6 1.7 1.5 1.4 1.5 ***

인터넷뱅킹 2.2 2.7 1.6 2.2 2.6 2.0 2.1 ***

인터넷방송 2.2 2.4 1.9 1.3 2.5 2.7 2.6

인터넷뉴스 1.9 2.0 1.8 ** 1.5 2.3 2.1 1.6 ***

행정기관홈페이지 2.0 2.1 1.9 * 1.7 2.2 2.2 2.1 ***

동호회활동 2.7 2.8 2.7 3.5 3.0 2.2 1.9 ***

학습자료이용 2.7 2.7 2.7 2.9 2.8 2.7 2.1 ***

음악듣기 3.5 3.6 3.4 4.4 3.9 2.9 2.2 ***

영화보기 2.6 2.7 2.5 3.2 2.8 2.3 2.0 ***

종합검색사이트 3.7 3.8 3.5 ** 3.9 4.0 3.6 3.3 ***

종교관련사이트 1.6 1.5 1.6 1.7 1.5 1.4 1.5

스포츠관련사이트 2.2 2.7 1.6 *** 2.2 2.6 2.0 2.1 **

직장업무처리용 2.2 2.4 1.9 *** 1.3 2.5 2.7 2.6 ***
신용카드/휴대폰사용
내역확인

1.9 2.0 1.8 1.5 2.3 2.1 1.6 ***

연령별 항목별 이용의 차이를 보면, 인터넷 방송과 종교관련 사이트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값이 나타났다. e-메일 , 채팅 , 게시판 , 온라인 게임 ,

인터넷 쇼핑 , 음악듣기 , 영화보기같은 항목은 연령대별로 40대에서 10대로 갈수록

이용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인터넷 뉴스나 행정기관 홈페이지 , 종합검색사이

트 , 직장업무처리 , 그리고 신용카드 내역 확인 항목은 2,30대에서 이용 정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각 영역별 이용 정도의 남녀차를 보면, 온라인 게임, 인터넷 뉴스, 행정

기관 홈페이지, 종합검색 사이트, 스포츠관련 사이트, 및 직장 업무처리용 이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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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전자우편, 채팅, 게시판, 인터넷 쇼

핑, 인터넷 뱅킹, 인터넷 방송, 동호회 활동, 학습자료 이용, 음악듣기, 영화보기, 종

교관련 사이트, 신용카드 및 이동전화 사용내역 확인 등에서는 남녀차가 없었다. 특

히 남성과 여성이 이용률 차이를 크게 보이는 부분이 도구성과 정보성이 높은 제3

사분면에 몰려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디지털 디바이드의 측면에

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먼저, 도구성과정보성이높은인터넷뉴스이용정도는①전혀이용하지않는다, ②

가끔 이용한다, ③ 이용한다, ④ 자주 이용한다, ⑤ 매우 자주 이용한다와 같은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에서 남성(M = 2.80)이 여성(M = 2.39)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고,

F (1, 503) = 16.21, p < .001; 10대를 제외하면 젊은 층일수록 인터넷뉴스를더많이

이용하였다, F(3, 503) = 7.95, p < .001. 또한, 〔그림Ⅲ-2-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

령대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여, 남성들은 20대 이후 연령대가 증가해도

인터넷 뉴스 이용 정도가 크게 줄어들지 않지만, 여성들은 20대부터 40대 이상으로

갈수록 인터넷 뉴스의 평균 이용정도가 2.69, 2.48, 2.07로 연령대 증가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다, F (3, 503) = 4.24, p < .001.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 정도도 인터넷 뉴스와 마찬가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 정도는 전체적으로 낮기는 했지만 역시 남성(M = 2.11)이

여성(M = 1.89)보다 더 많이 이용했고, F (1, 503) = 8.41, p < .01; 연령대별 차이도

유의하였다, F (3, 503) = 8.04, p < .001. 더욱 중요한 것은 10대와 20대까지는 남녀

차가 전혀 없으나 20대부터 급격히 남녀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성들은

대체로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점차 많이 이용하다가 40대에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성들은 10대에서 20대까지는 증가하지만 그

이후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률이 급격히 낮아져 비연속성을 보이며, 40대가 되면

약간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로 인해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 (3, 503) = 3.4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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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 5〕정보성과 도구성이 높은 부분에서의 남녀간 디지털 디바이드

직장 업무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도도 인터넷 뉴스 이용 정도나 행정기관 홈페

이지 이용 정도와 유사한 모양을 보인다. 이 그래프의 의미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성별 인터넷 이용 정도의 차이가 점차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남성

(M = 2.43)이 여성(M = 1.87)보다 직장 업무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도가 더 높았

고, F (1, 503) = 33.72, p < .001; 연령대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 (3,

503) = 32.05, p < .001. 더욱 중요한 점은 여기서도 역시 연령대와 성별 간의 상호

작용효과도 유의하여, 남성들은 20대 이후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직장 업무용으로 인

터넷을 이용하는 정도가 늘어나는데 비해, 여성들은 20대를 기점으로 하여 30대, 40

대 쪽으로 갈수록 그 평균 이용정도가 2.33, 2.09, 1.80으로 서서히 떨어진다는 점이

다, F (3, 503) = 7.88, p < .001. 당연한 결과인 것 같지만, 이 “당연한 것처럼 보

이는” 결과가 바로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 이용 양식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사

회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녀 간 디지털 디바이드를 거의 보이지 않는 지금의 10대나 20대가 어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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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서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남녀간 디지털 디바이드가 사라질 것이라는 낙관

을 쉽게 할 수 없다. 젊은 남녀가 지금은 동등하게 뉴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

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구조적으로 결정되는 전혀 다른 역할을 (사회에서 혹은 가정

에서) 맡게 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역할 분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도록 줄곧 사회

화되어 간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던 남녀 간 디지털 디바이드는 사회구조적 역할 요

인과 분화된 가치관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디바이드의

정도는 지금의 기성세대보다 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와 같은 동등한 상

태가 유지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행정적인 일들이나 정치사회적 분야 등에

남녀가 고루 진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성의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이나 인터넷

뉴스 이용 정도도 남성과 유사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구조적 역할 제약은 전통적 규범으로 부과되는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 분담에

서도 드러나지만, 여성들에게 가장 큰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전문적인 직업 영역

에서의 남녀 불균형이다. 〔그림 III-6〕는 앞서 살펴보았던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

용 정도를 성별과 직업별로 분류하여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점은 정보

성과 도구성이 높은 대표적 인터넷 이용영역(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 정도)에서 대

체로 “직업이 같다면” 남녀차가 없다는 점이다. 그림에서 사무/관리직 이외의 모

든 직업영역에서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정도의 남녀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생들

은 남녀 공히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적게 사용하고 컴퓨터/전문직은 남녀 공히 행정

기관 홈페이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주부

들도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적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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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 6〕남녀 직업에 따른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 정도의 차이

흥미로운 것은 같은 사무/관리직으로 분류된 부분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행

정기관 홈페이지 이용 정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녀 구분 없이 비교적 동질

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다른 직업영역들(생산/판매/서비스/기술직, 학생, 컴퓨터/

전문직, 무직/기타)과 달리, 사무/관리직의 경우 남성들은 주로 중요한 관리직에, 여

성들은 주로 사소한 사무직에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역할 제약을 받

기가 가장 쉽고,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의 필요성이 남성들에게서 더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 인터넷 이용자들의 기대, 만족, 및 불만족

인터넷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기대를 지니고 인터넷을 이용하며, 이용 후 어떤 만족과 불만족을 느끼는지를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연구에서 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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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대와 만족 사이의 갭

먼저, 인터넷이용자들의인터넷이용전기대와인터넷이용후만족사이의갭을시

각적으로표시하면〔그림 III-7〕과같다. 대체로모든영역에서만족이기대에못미치

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III- 7〕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 전 기대와 이용 후 만족 사이의 갭

인터넷에대한사용 전 기대 정도는 5점척도에서 중간을 조금넘는점수대의기대정

도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항목에서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이 있었다. <표 III- 3>을 보면, 친한

사람 , 새로운 사람 , 많은 사람 ,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대 ,

그리고 재미있는게임 , 새로운메일에 대한 기대 , 올린글이 반응이 있을것이라는기

대 , 내생각을마음껏표현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나타내는항목에대해서는 40대

에서 10대로 갈수록기대정도가높게나타나고있다. 인터넷매체로할수있는다양한

표현의 양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그에 대한 기대 정도(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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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3> 인터넷이용전의기대에관한성별·연령별차이분석

구 분
평균
값
성별 비
고

연령별
비고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많은정보가있을것이다 3.2 3.2 3.2 3.0 3.2 3.3 3.3

새로운정보가있을것이다 3.3 3.3 3.3 3.3 3.3 3.4 3.4

전문적인정보가있을것이다 3.3 3.3 3.3 3.2 3.2 3.4 3.4

믿을만한정보가있을것이다 3.0 3.0 3.0 2.9 2.9 3.1 3.1

재미있는정보가있을것이다 3.4 3.4 3.4 3.5 3.3 3.3 3.2 *

빨리찾을수있을것이다 3.4 3.4 3.4 3.4 3.4 3.5 3.4

원하는것을찾을수있을것이다 3.5 3.5 3.5 3.6 3.4 3.6 3.4 *

먼곳의정보도얻을수있을것이다 3.6 3.6 3.6 3.6 3.6 3.7 3.5

새로운사람과접촉할수있을것이다 3.1 3.1 3.1 3.5 2.9 3.0 2.8 ***

친한사람과접촉할수있을것이다 3.3 3.2 3.3 3.7 3.3 3.0 2.7 ***

많은사람과접촉할수있을것이다 3.2 3.2 3.2 3.6 3.3 3.0 2.8 ***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과 쉽게
접촉할수있을것이다

2.9 2.9 2.9 3.1 3.0 2.7 2.6 **

재미있는게임을할수있을것이다 3.1 3.3 2.8 3.7 3.1 2.8 2.5 ***

새로운메일이도착했을것이다 3.4 3.3 3.4 3.6 3.5 3.2 2.9 ***

내가올린글에반응이있을것이다 2.9 2.9 2.9 3.3 3.1 2.7 2.5 ***

내생각을마음껏표현할수있을것이다 2.8 2.9 2.8 3.1 2.9 2.7 2.4 ***

경품과같은공짜찬스가있을것이다 2.2 2.1 2.3 2.3 2.2 2.1 2.2

원하는것을싸게구입할수있을것이다 2.5 2.4 2.5 2.4 2.5 2.6 2.4

그렇다면, 좀 더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 전 기대는 어

떤 요인들로 분리될 수 있을까? 본 설문지의 문항들은 개방형 설문을 이용한 사전

조사를 거쳐 만든 문항들이기 때문에, 기존 매체와는 차별화된 기대들도 상당히 많

이 반영되어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2) 이용 전 기대 요인분석

<표 III- 4>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 전 기대에 관한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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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주성분 분석과 베리멕스 회전에 의해 고유값이 1 이상인 4개의 요인들을 추

출하였다. 각 요인들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의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접촉기대,

정보기대, 편리기대, 및 찬스기대라고 명명하였다. 편리기대나 찬스기대보다 접촉기

대와 정보기대로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III-4> 인터넷 이용 전 기대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설명 변량

문항

기대 요 인

1.접촉
기대

2.정보
기대

3.편리
기대

4.찬스
기대 공통성

19.16% 16.75% 12.95% 11.78%

많은사람과접촉할수있을것이다 .828 .135 .129 .142 .696

친한사람과접촉할수있을것이다 .765 .072 .167 .062 .706

새로운사람과접촉할수있을것이다 .742 .117 .209 .075 .636

나와같은처지에있는사람과쉽게접촉
할수있을것이다

.716 .172 .091 .149 .612

재미있는게임을할수있을것이다 .568 .110 .042 .222 .465

새로운정보가있을것이다 .086 .804 .205 .100 .684

많은정보가있을것이다 .065 .792 .217 .130 .705

믿을만한정보가있을것이다 .187 .743 .045 .155 .661

전문적인정보가있을것이다 .093 .742 .265 .080 .614

재미있는정보가있을것이다 .248 .493 .374 .142 .622

원하는것을찾을수있을것이다 .174 .293 .765 .059 .740

빨리찾을수있을것이다 .129 .302 .757 .052 .573

먼곳의정보도얻을수있을것이다 .226 .199 .745 .123 .386

경품과같은공짜찬스가있을것이다 .172 .220 -.108 .757 .463

원하는것을싸게구입할수있을것이다 .001 .220 .074 .724 .576

내가올린글에반응이있을것이다 .464 .015 .214 .561 .535

내생각을마음껏표현할수있을것이다 .458 .052 .205 .530 .662

새로운메일이도착했을것이다 .349 .004 .335 .478 .578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정규화가있는베리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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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 후 만족 요인분석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 후 만족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III-5>과 같이 나타

다. 만족 요인 분석에서도 기대 요인과 마찬가지로 주성분 분석 후 베리멕스 회전

의해 고유값이 1 이상인 4개의 요인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기대와 만족 간의 갭이

있기는 했지만, 기대 요인들과 유사하게 접촉 만족과 정보 만족이 찬스 만족이나 편리

만족보다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와 만족 요인들이 다양한

인터넷 행동유형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는 이후에 논의될 것이다.

<표 III- 5> 인터넷 이용 후 만족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설명 변량

문항

만족 요인
1.접촉
만족

2.정보
만족

3.찬스
만족

4.편리
만족 공통성

18.89% 16.88% 13.40% 13.11%
많은사람과접촉할수있었다 .854 .130 .138 .128 .692
새로운사람과접촉할수있었다 .792 .206 .066 .165 .706
친한사람과접촉할수있었다 .779 .139 .060 .115 .681
나와같은처지에있는사람과쉽게접촉할
수있었다

.657 .226 .267 .057 .589

재미있는게임을할수있었다 .419 -.024 .265 .314 .489
전문적인정보가있었다 .044 .804 .097 .155 .719
많은정보가있었다 .125 .781 .133 .224 .742
새로운정보가있었다 .193 .778 .076 .238 .563
믿을만한정보가있었다 .147 .739 .123 .078 .702
재미있는정보가있었다 .321 .455 .141 .399 .642
경품과같은공짜찬스가있었다 .088 .149 .805 -.010 .782
원하는것을싸게구입할수있었다 .011 .298 .769 .007 .557
내생각을마음껏표현할수있었다 .394 -.001 .600 .287 .345
내가올린글에반응이있었다 .428 .036 .582 .221 .473
새로운메일이도착해있었다 .455 .036 .463 .224 .572
빨리찾을수있었다 .083 .209 .072 .814 .597
원하는것을찾을수있었다 .133 .314 .099 .785 .678
먼곳의정보도얻을수있었다 .268 .195 .094 .667 .680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정규화가있는베리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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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 후 불만 요인분석

인터넷 이용 후 불만족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III- 6>와 같이 나타났다. 불

만 요인은 기대나 만족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나,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들을 기준

으로 삼지 않고 스크리 도표에 의해 고유값이 급격히 떨어지다가 평평해진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 5개의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주성분 분석에 의해 추출된 5개의 요인

들을 베리멕스 직교회전에 의해 다섯 요인들로 의미화하였다. 각 요인들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요인 이름을 붙여, 심리적 불안, 네티켓 불만, 정

보 질 불만, 원치 않는 방해, 및 부담 불만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앞의 세 요인들에

의한 설명 변량이 뒤의 두 요인들에 의한 설명변량보다 더 컸다.

<표 III- 6> 인터넷 이용 후 불만족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설명 변량

문항

불만 요인

1.심리적
불안

2. 네티켓
불만

3. 정보
질불만

4. 원치
않는방해

5 .부담
불만 공통성

12.17% 11.69% 11.44% 8.76% 7.97%

몸을움직이는활동이줄어드는데
대한염려

.783 .128 -.021 .069 -.038 .434

인터넷중독이되지않을까하는염려 .763 .107 .039 .119 -.097 .503

기대한반응이없을때의실망 .745 .098 .159 .116 .090 .564

시간을너무많이썼다는후회감 .691 .149 .234 .042 .015 .592

인터넷상으로구입한물건에실망 .593 .132 .092 -.037 .066 .517

경품이거의당선되지않음 .484 .078 .123 -.019 .133 .415

비속한언어의사용 .137 .748 .076 .067 -.046 .506

익명성의악용 .105 .727 .025 .175 .037 .582

네티켓을지키지않는사람들 .172 .673 .008 .181 .167 .462

사이트가이유없이다운되거나뜨지않음 .141 .547 .186 .060 .254 .794

정확하지않은정보 .119 .537 .341 -.124 .105 .754

지나친상업성 .144 .475 .243 .244 .221 .452

나의정보를악용할우려 .158 .409 .015 .305 .339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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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6>에서 계속

전문성이떨어지는정보 .104 .029 .672 .105 .171 .414

꼭맞는정보를찾기가어려움 .252 .161 .631 -.017 .131 .591

양은많으나질이떨어지는정보 .202 .170 .621 .354 .004 .573

피상적인정보에대한실망 .149 -.118 .574 -.014 .262 .422

컨텐츠가업데이트되지않음 -.065 .207 .569 .275 -.077 .544

사이트마다비슷비슷한내용 .080 .362 .513 .271 .084 .445

속도가느림 .114 .118 .438 -.163 .412 .400

원치않는스팸메일 .066 .128 .145 .857 .136 .274

원치않는배너광고 .037 .197 .137 .806 .211 .384

특정개인이나집단의편파적인정보 .138 .221 .419 .462 -.076 .557

회원가입요구가많음 -.050 .094 .129 .200 .724 .619

유료사이트가많음 -.020 .105 .276 -.045 .689 .636

나의정보노출에대한불안 .146 .223 -.028 .225 .628 .611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정규화가있는베리멕스.

인터넷 이용 전의 기대, 이용 후의 만족과 불만족 요인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기대, 만족, 및 불만족 요인들과 다른 인터넷 이용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5) 기대, 만족, 불만족 요인과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에 대한 기대, 만족, 및 불만족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놓고, 이에 근거하여

인터넷 이용시간을 예측하는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III-7>에 나와

있다. 단계별 회귀분석은 하나의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데 여러 독립변인들 중 어느

것이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는지를 단계별로 선택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

의 이용과 충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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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7>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기대, 만족, 불만족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인터넷

이용시간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단계별로선택된변수들 β t p
선형모델분석
수정된

R2 F p

1요인선택모델 ①접촉만족 .243 5.662 .000 .057 32.053 .000

2요인선택모델
①접촉만족 .228 5.312 .000

.072 20.694 .000
②찬스기대 .128 2.973 .003

3요인선택모델
①접촉만족 .228 5.346 .000

.082 16.251 .000②찬스기대 .127 2.965 .003
③편리만족 .111 2.624 .009

4요인선택모델

①접촉만족 .227 5.338 .000

.091 13.737 .000
②찬스기대 .138 3.229 .001
③편리만족 .111 2.633 .009
④정보만족 -.102 -2.396 .017

5요인선택모델

①접촉만족 .240 5.620 .000

.098 12.112 .000
②찬스기대 .143 3.355 .001
③편리만족 .109 2.583 .010
④정보만족 -.102 -2.415 .016
⑤정보질불만 -.097 -2.272 .023

6요인선택모델

①접촉만족 .234 5.482 .000

.103 10.797 .000

②찬스기대 .139 3.263 .001
③편리만족 .096 2.256 .025
④정보만족 -.099 -2.348 .019
⑤정보질불만 -.096 -2.260 .024
⑥부담불만 .084 1.969 .050

<표 III-7>를 살펴보면, 인터넷 이용 시간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은 접촉만

족도이다. 그리고 이 접촉만족도는 다른 변인들에 비해 눈에 띄게 큰 베타 값을 보

이고 있다. 즉, 접촉만족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길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찬스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었다. 인터넷을

접촉의 장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각종 찬스나 기회(예컨대, 표현의 기회 또는 경

품 찬스 등)의 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기회나 찬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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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대를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오랜 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뒤이어 편리 만족, 정보 만족과 같은 만족 요인들과 정보 질 물만, 부담 불만 등

과 같은 불만 요인들이 인터넷 이용 시간을 예측하는 데 유의하다. 그런데 여기부

터는 베타 값의 부호와 함께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며 인과관계를 유추해야 한다. 먼

저, 편리 만족도가 클수록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다는 결과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런데 정보 만족도가 떨어질수록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다는 결과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만족도라고 해서 무조건 높을수록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의 매체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이용시간이 길어지지만,

인터넷의 경우 자기가 찾은 정보에 만족하지 못할 때 오히려 더 긴 시간을 인터

넷에 매달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TV의 경우 재미있을 때까지 계속 본

다는 것이 어렵지만, 인터넷의 경우 만족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 질에 대한 불만도 인터넷 이용시간과 음의 관계를 지닌다. 이것은 시간을

많이 들여 힘들게 찾았는데 그 정보의 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누적되면 인

터넷 이용시간이 점차 짧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새로운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어

야 차후의 인터넷 이용 시간이 점차 길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부담 불만은 인터넷 이용 시간과 양의 관계를 지닌다. 이것은 부담이 클

수록 인터넷을 오랜시간 이용한다고 해석하기보다, 인터넷을 오랜시간 이용하는 사

람일수록 경제적 부담이나 심리적 부담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한다. 비록 이번 분석에서는 모든 기대, 만족, 및 불만족 요인을 함께 독립변인

으로 놓고 분석했지만, 만족 및 불만족과 인터넷 이용 간에는 다회적인 상황에서 계

속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양방향적이거나 역의 방

향도 가능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는 다만, 관계의 크기와 방향에 비추어

인과관계를 유추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차후의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분석을 기약하

고자 한다.

요약해 보면,

- 접촉 만족도, 찬스 기대, 편리 만족도 큰 사람이 인터넷 이용시간 길다.

- 찾는 정보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인터넷 이용시간 길다.

- 정보 질에 불만이 적은 사람이 인터넷 이용시간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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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시간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 불만 크다.

인터넷의 경우, 만족과 불만족 간의 비대칭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의 조사 문항을 만들기 위한 사전조사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인터넷 이용상의 만족이 적으면 자동적으로 같은 차원의 불만족이 커지는 것과

같은 만족-불만족의 일차원 양극 구조보다 만족과 불만족이 독립적인 이차원 단극

구조가 더 타당해 보인다.

만족

이용자

불만족 만족

(비이용자) (이용자) 무관심자 비이

〔그림 III- 8〕만족과 불만족 간의 일차원 양극 구조와 이차원 단극 구조.

기존의 미디어는 만족과 불만족 간의 일차원 양극 구조에서 단순히 만족하면 이

용하고 불만족하면 이용하지 않는 관계가 가능할 수 있었으나, 인터넷의 경우는 이

용자의 능동적인 개입 여부에 따라 이용 양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관계가 예상된다. 만족이 높고 불만족이 낮으면 기존 매체의 이용자와

유사해질 것이고, 불만족이 높고 만족이 낮으면 기존 매체의 비이용자와 유사해질

것이다. 그러나 만족도 낮고 불만족도 낮은 무관심자와 만족도 높고 불만족도 높은

몰입이용자의 구분이 더욱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지가 인터넷처럼 수용자의 능동성

을 요구하는 뉴미디어의 이용과 충족 부분에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개념적 정교화가 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의 만족과 불만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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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성 문제는 사전조사를 거친 본 조사의 문항들을 분석하면서 얻어진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인터넷에 만족하며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대한 불만도 더욱 많이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유없이 사이트가 다운된다거나

경품에 당선되지 않는다거나 새로운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다는 등의 불만사항

은 다음 번에 접속했을 때에는 혹시 더 잘 연결되거나 경품에 당선되거나 새로

운 정보가 올라와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기대를 하는 데 오히려 밑거름이 될 소지

가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이번의 불만이 다음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도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이용자들의 절차상 불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터넷을 이용하게 만들거나, 어떤 점(예: 접촉, 정보)이 만족스러워 습관적으로 계

속 이용하다 보니 다른 점(예: 경제적 부담,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는 심리적 불안)에

서 불만이 커지고, 만족과 불만족이 서로 양립가능한 상태로 이용자들의 마음속에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6) 기대, 만족, 불만족 요인과 인터넷 태도

인터넷에 대한 태도, 그 중에서 인터넷을 얼마나 유용하게 생각하는지(다음 절의 요

인분석 결과 참조)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기대, 만족, 및 불만족 요인들에 근거하여

인터넷 태도를 예측할 때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표 III- 8>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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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8> 기대, 만족, 불만족 정도에 따라 형성되는 인터넷 유용성에 대한 태도

모형 β t p
수정된

R2

1요인모델 편리만족 .196 4.498 .000 .036

2요인모델
편리만족 .196 4.566 .000

.065
접촉만족 .174 4.053 .000

3요인모델
편리만족 .196 4.626 .000

.089접촉만족 .174 4.107 .000
정보만족 .161 3.806 .000

4요인모델

편리만족 .173 4.093 .000

.107
접촉만족 .163 3.877 .000
정보만족 .165 3.950 .000
부담불만 .144 3.385 .001

5요인모델

편리만족 .165 3.915 .000

.116
접촉만족 .169 4.030 .000
정보만족 .163 3.903 .000
부담불만 .145 3.418 .001
불원불만 .103 2.458 .014

6요인모델

편리만족 .160 3.811 .000

.125

접촉만족 .170 4.087 .000
정보만족 .171 4.111 .000
부담불만 .145 3.457 .001
불원불만 .103 2.476 .014
네티켓불만 .103 2.468 .014

7요인모델

편리만족 .155 3.677 .000

.131

접촉만족 .175 4.213 .000
정보만족 .122 2.563 .011
부담불만 .152 3.624 .000
불원불만 .104 2.507 .012
네티켓불만 .104 2.507 .012
정보기대 .100 2.088 .037

8요인모델

편리만족 .102 2.108 .036

.138

접촉만족 .172 4.146 .000
정보만족 .103 2.131 .034
부담불만 .157 3.747 .000
불원불만 .094 2.255 .025
네티켓불만 .108 2.610 .009
정보기대 .112 2.343 .020
편리기대 .108 2.234 .026



Ⅲ. 인터넷 수용자 분석 73

<표 III-8>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유용성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갖게 되

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은 주로 편리 만족, 접촉 만족, 및 정보 만족 등과 같

은 만족 요인들이다. 즉, 인터넷 사용 후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을 더 유용하다

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부담 불만이나 불원 불만, 및 네티켓 불만과 같은 불만 요인들이 영

을 줄 수 있지만, 여기서 불만 요인들의 베타 값이 양수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불만

인의 경우는 영향을 주는 방향이 반대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편리, 접

촉, 정보 등에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인터넷을 유용하게 생각하고 많이 이용하지만

많이 이용할수록 경제적 부담도 늘고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이나 네티켓을 지키지 않

사람들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늘어 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것이다.

끝으로, 기대 요인도 그 영향력의 크기가 만족 요인만큼 크지는 않지만 정보에 대한

기대와 편리성에 대한 기대가 인터넷 유용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났다. 역으로인터넷을유용하게생각하기때문에기대를크게가지는경우도가능하다.

요약하면, 영향력의 방향은 좀 더 심도 있는 추가 분석이나 추가 연구를 통해 더

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체로 인터넷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

고, 불만이나 기대 요인도 인터넷 유용성에 대한 태도와 어떤 방향으로든 관계가 있다

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

4) 인터넷에 대한 태도와 행동유형

이번 절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태도와 행동유형 및 능동성 관련 성격 변인들을 분

석해 보고, 이 변인들을 앞서 살펴 본 기대, 만족, 및 불만족 요인들과 연결 지어

그 관련성을 알아 볼 것이다.

(1) 인터넷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

인터넷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에서도 주성분 분석, 베리멕스 회전, 그리고 고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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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 요인들이 추출되었으며, 설

명변량이 큰 것부터 대치 불가(인터넷이 있어도 기존 매체 필요), 유용성, 및 중독

경시 변인으로 명명하였다.

<표 III- 9> 인터넷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설명변량

문항

태도 요인
1. 대치
불가

2.유용성 3 .중독
경시 공통성

22.9% 19.6% 11.4%

인터넷 신문이 있어도 TV가 필요하다 .873 - .091 .038 .462

인터넷 잡지가 있어도 인쇄 잡지가 필요하다 .870 - .037 .094 .847

인터넷 방송이 있어도 TV가 필요하다 .633 .229 - .029 .577

e- mail이 있어도 전화가 필요하다 .587 .371 - .306 .255

인터넷은 생활에 유용하다 .099 .657 .144 .348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다 - .075 .633 .414 .343

인터넷을 알지 못하면 사회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024 .585 - .010 .454

인터넷 사용법은 쉽다 .073 .579 - .090 .575

인터넷상에서제공하는정보는신뢰할만하다 .076 .499 .015 .771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병폐는
아니다 .029 .080 .916 .766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특히 인터넷 유용성에 대한 태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낮게 나타났으며, F (3,

503) = 3.46, p < .02,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2) 인터넷 행동유형 요인분석

마찬가지 방법으로 인터넷 행동유형을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III- 10>와 같다.

설명 변량이 큰 요인부터 접촉유지, 정보추구, 제작참여, 및 경제행동으로 명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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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10> 인터넷 행동유형 요인분석 결과

설명 변량

문 항

행동 요인

1. 접촉
유지

2.정보
추구

3. 제작
참여

4. 경제
행동
공통성

17.5% 10.8% 10.5% 9.4%

인터넷상에 가입한 커뮤니티가 5개는 된다 .747 .121 .038 - .131 .556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5명은 된다 .724 .023 .136 - .219 .417

인터넷상에 파일을 올린 적이 있다 .673 .241 .117 .005 .453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 .658 - .106 .165 - .108 .365

하루 1번은 메일을 확인한다 .610 .333 - .197 .191 .398

좋은 사이트를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편이다 .607 .257 - .026 .227 .463

여행을 가더라도 메일은 확인한다 .527 .135 .117 .207 .330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인터넷에서 가장 먼저 찾는다 .103 .674 - .216 .211 .472

필요한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는 꼭 적어 놓는다 .159 .639 .011 .138 .591

관심있는 분야의 온라인 투표는 꼭 한다 .178 .549 .270 - .102 .483

온라인 신문을 읽는 것이 오프라인 신문보다 눈에 더
잘 들어온다

.009 .467 .334 - .023 .416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362 .386 .286 .055 .524

온라인 게임 상황을 현실로 인식한 적이 있다 .026 - .079 .735 .058 .591

인터넷 상에서잘못된정보를 발견하면반드시 제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준다
.051 .242 .640 - .029 .487

e-머니를 사용한다 .218 - .020 .626 .368 .574

내가 더 잘 만들 것같은 홈페이지가 있다 .308 .383 .458 .107 .557

유료 사이트라도 필요한 정보라면 사용한다 .000 - .029 .058 .755 .550

인터넷 뱅킹을 사용한다 - .017 .094 .030 .637 .576

인터넷 쇼핑을 이용한다 - .011 .115 .088 .614 .352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인터넷 행동유형 요인들 가운데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는 것은 역시 접촉유지 행

동이었다. 인터넷에 대한 기대, 만족, 및 행동유형에서 모두 접촉유지와 관련된 내

용이 정보추구를 앞서 인터넷 이용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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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능동성 관련 성격요인 분석

능동성과 관련된 성격 및 습관 요인의 분석에서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능동성, 관

계성, 및 야행성 요인이 추출되었다. 성격 요인의 하나로서 행동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자기효능감은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10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여

합산 점수를 활용하였다. 능동성과 자기효능감은 r = .521 (p < .001)의 높은 상

관관계를 보였다.

<표 III- 11> 능동성과 관련된 성격/습관 요인분석 결과

설명 변량

문 항

성격/습관 요인

1. 능동성 2. 관계성 3. 야행성
공통성

21.1% 15.4% 11.15%

나는 내 능력보다 어려운 일을 맡는 것을 좋아한다 .681 .035 .068 .389

나는 내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한다 .635 .034 - .139 .386

나는 능동적인 사람이다 .621 - .002 - .053 .677

나는 자기주장이 강하다 .589 .240 .193 .359

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크다 .508 .289 .134 .469

나는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199 - .774 .196 .442

나는 사람을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248 .732 .186 .423

나는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좋아한다 .407 .469 - .018 .322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다 .377 .401 .140 .632

낮보다 밤에 활동하는 것이 좋다 - .165 .154 .759 .514

새로운 상품은 비싸더라도 먼저 산다 .168 - .105 .689 .627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4) 태도, 행동, 성격에 따른 인터넷 이용시간

태도, 행동, 및 성격/습관 요인에 근거하여 인터넷 이용시간을 예측할 때의 단계

별 회귀분석 결과는 <표 III- 12>와 같이 나타났다. 접촉유지 행동이 인터넷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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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접촉유지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소비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의 유용성을 높게 지각

하는 사람, 그리고 인터넷이 있으면 다른 매체가 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인터넷

에 더 많은 시간 소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III- 12> 태도, 행동, 및 성격/습관 요인에 근거하여 인터넷 이용시간을 예측할

때의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모형 β t p
수정된

R 2

1요인 선택 모델 접촉유지 .411 9.970 .000 .167

2요인 선택 모델
접촉유지 .369 8.675 .000

.185
유용성 .147 3.451 .001

3요인 선택 모델

접촉유지 .367 8.666 .000

.191유용성 .149 3.516 .000

대치불가 - .088 - 2.174 .030

(5) 태도, 성격에 따른 인터넷 이용행동

태도와 성격/습관 요인에 근거하여 4유형의 인터넷 이용행동(접촉유지 행동, 정보

추구 행동, 제작참여 행동, 및 경제행동) 정도를 예측할 때의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는 각각 <표 III- 13>부터 <표 III- 15>과 같이 나타났다 (경제행동의 경우는 유의하

게 예측하는 변인이 하나만 나와서 표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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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촉유지 행동

<표 III- 13> 접촉유지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

모형 β t p 수정된 R 2

1요인 모델 유용성 .286 6.595 .000 .080

2요인 모델
유용성 .251 5.885 .000

.128
관계성 .226 5.306 .000

3요인 모델

유용성 .225 5.393 .000

.178관계성 .230 5.563 .000

야행성 .228 5.525 .000

4요인 모델

유용성 .208 4.926 .000

.183
관계성 .234 5.654 .000

야행성 .231 5.616 .000

능동성 .087 2.094 .037

인터넷 상에서의 접촉유지 행동 정도를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을 순서대로 언급하

면, 인터넷을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태도,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

지 하는 성격, 밤에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습관, 그리고 능동적으로 활동하기를

선호하는 성격 등이다. 즉, 인터넷을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

시하며, 밤에 주로 활동하는 것을 즐기고, 능동적인 사람이 인터넷 상의 접촉유지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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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추구 행동

<표 III- 14> 정보추구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

모형 β t p 수정된 R 2

1요인 모델 유용성 .284 6.565 .000 .079

2요인 모델
유용성 .260 5.959 .000

.095
능동성 .134 3.071 .002

3요인 모델

유용성 .264 6.069 .000

.103능동성 .130 2.996 .003

중독경시 .099 2.320 .021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추구 행동 정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도 역시 인터넷을

유용하게 생각하는 태도였으나, 두 번째로 잘 예측하는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접촉유지 행동은 성격변인 중 관계성 변인이, 정보추구 행동은 능동성 변인이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동성은 일단 접촉보다는 정보 측면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기대와 만족, 행동유형

모두에서 접촉이 정보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추출되었음을 상기할 때, 관계성에

근거하여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손쉬운 접촉을 추구하는 경향이 정보추구 이

상으로 중요할 수 있음은 앞에 언급한 바와 같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접촉유지 행동을 세 번째로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은

야행성이었으나, 정보추구 행동을 세 번째로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은 인터넷 중독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느냐 하는 중독 경시 태도였다는 점이다. 즉, 인터넷을 유용

하게 생각하고 능동적인 사람일수록 인터넷 상의 정보추구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향

이 있으며, 인터넷 중독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할수록 정보추구 행동도 더 많이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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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작참여 행동

제작 참여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은 흥미롭게도 접촉유지 행동이나 정보추구 행

동을 예측하는 변인들과 완전히 달랐다.

<표 III- 15> 제작참여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

모형 β t p
수정된

R 2

1요인 모델 중독경시 .271 6.234 .000 .072

2요인 모델
중독경시 .274 6.514 .000

.132
대치불가 - .248 -5.902 .000

3요인 모델

중독경시 .257 6.183 .000

.162대치불가 - .228 -5.486 .000

야행성 .181 4.347 .000

4요인 모델

중독경시 .252 6.099 .000

.173
대치불가 - .224 -5.427 .000

야행성 .195 4.669 .000

유용성 - .113 - 2.727 .007

<표 III- 15>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상에서 제작에 참여하는 행동을 예측하

는 변인들은 앞의 두 행동유형(접촉유지 행동과 정보추구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

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제작참여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인터넷 중독을 경

시하는 태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이 다른 기존 매체들을 대치할 수 있

다고 볼수록 (예컨대, 인터넷 신문이 있으면 인쇄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수

록) 제작참여 행동에 더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밤에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 더 제작참여 행동을 많이 보였다. 반면에, 인터넷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제작참여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터넷 상의 어떤

문제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유용성에 회의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더 제작참여

행동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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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제행동

끝으로, 인터넷 상의 경제행동은 성격이나 태도와 같은 변인들보다 소득이나 학력

과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들이 더 큰 설명력을 지녔다. 구체적으로, 성격과 태도 변

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능동성만이 경제행동을 잘 예측했다, β = .173, p < .001

(수정된 R 2 = .028). 반면에, 〔그림 III-9〕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학력수준이 높

을수록 인터넷 상의 경제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소득수준은 3000- 5000만원 정

도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행동이 증가하다가 그 선이 넘으면 오히려 조금 감소

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III- 9〕학력과 소득에 따른 인터넷 경제행동

좀 더 구체적인 분석(1차 함수와 2차 함수 대비 검증)을 해 본 결과, 학력이 높을

수록 인터넷 경제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학력의 효과에서는 1차 함수가 크게

유의했다, F (1, 487) = 98.04, p < .001. 반면,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 이를 때

(3000-5000만원 선)까지는 인터넷 경제행동이 더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소득수준의 효과에서는 2차 함수가 유의하였다, F (1,

489) = 5.10,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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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추가 분석 결과

성격 변인 중에서 자기효능감은 지금까지 미디어와 관련된 행동의 예측에 특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변인임이 밝혀져 왔다.

〔그림 III- 10〕성별 자기효능감에 따른 인터넷 행동

위의〔그림 III- 10〕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이용 시간은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길고, F (1, 506) = 11.96, p < .001; 남성은 효능감 높은 사람이,

여성은 효능감 낮은 사람이 더 인터넷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F (1, 506) =

4.76, p < .05. 인터넷 행동유형 중에서 정보추구 행동과 경제 행동은 성별 효능감

수준에 따라 유의한 효과가 없었고, 접촉유지 행동은 인터넷 이용시간의 결과와 유

사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접촉유지 행동을 했으며, F (1, 488) = 9.58,

p < .01; 성별과 효능감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인터넷 이용시간과 유사한 경

향만 보이고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제작참여 행동은 남녀 관계없이 자기효능감

이높은사람이낮은사람보다유의하게더많이보였다, F (1, 488) = 10.19, p < .01.

이용자의 능동성과 관계성 정도에 근거하여 인터넷 뉴스 이용 정도를 예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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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에서는 남성들은 능동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뉴스 이용 정도가 높았고(β =

.216, p < .01), 여성들의 인터넷 뉴스 이용 정도는 이 두 개인속성 변인으로 유의하

게 예측되지 않았다. 이용자의 능동성과 관계성 정도에 근거하여 직장 업무용 인터

넷 이용 정도를 예측한 회귀분석에서는 남성들은 능동성이 높을수록 직장 업무용으

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도가 높았고(β = .290, p < .001), 여성들의 직장 업무용

인터넷 이용 정도는 이 두 개인속성 변인으로 유의하게 예측되지 않았다. 즉, 20대

이후에 남성들은 직장 업무라고 하는 사회구조적 여건으로 인해 능동성도 갖추기

쉬운 조건이 되고 인터넷도 계속 활용하기 좋은 여건에 놓이게 되지만, 20대까지 남

성과 동등하게 나아가다가 그 이후 대부분 집안에 들어앉게 되거나 사회활동을 하

더라도 최소한 집안 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어려운 여성들의 경우는 능동성

을 갖추거나 발휘하기도 어려워지고 인터넷을 활용하기도 어려운 여건에 놓이게 되

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능동성과 관계성 요인 중에서 능동성이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 정도를 예측하는 데 유용했다. 남성(β = .249, p < .001)과 여성(β

= .212, p < .01) 모두 능동성이 높을수록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이 세 영역- -인터넷 뉴스, 직장 업무용, 행정기관 홈페이지- -은 앞서 제시한 다차

원 분석에서 정보성과 도구성이 높은 영역임을 상기할 때, 관계성과 표현성이 높은

이용영역에서는 남녀간의 디지털 디바이드, 특히 기성세대층의 남녀간 디지털 디바

이드가 상대적으로 덜 심하지만, 정보성과 도구성이 높은 영역에서 차이를 많이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을 부드러운(soft ) 영역에 이용할 수도 있고 딱딱

한(hard) 영역에 이용할 수도 있으며, 표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도구적으로 사

용할 수도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혹은 개인차에 따라 어떤 영역으로든 과대

사용과 과소 사용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인터넷이며, 이용자의 이용 양식에 따라 여러

얼굴을 지닐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매력이며 동시에 유의해야

할 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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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매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생각

(1) 다차원 척도법에 의한 매체 존재 분석

인터넷이 보편화될 때 기존의 다른 매체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

답을다차원척도법으로분석한결과가〔그림 III- 11〕에나와있다. 이것을필요-불필

요정도평균과비교하여해석해보면, 오른쪽으로갈수록필요성을더크게지각하는것

들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덜 필요하여 대치될 가능성이 높은 매체들이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정보를전달해주는매체에속하며, 아래로갈수록관계와접촉을가능하게해주

는매체에속한다.

〔그림 III- 11〕매체존재여부의다차원척도화: 정보-관계차원과불필요-필요

차원위에놓인기존의여러매체들

여기서 가장 획기적인 사실은 휴대전화의 필요성이 유선전화의 필요성을 앞섰다는 점

이다. 또한책이나영화처럼역사가오래된매체가비교적최근에나온오디오테이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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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테이프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지각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오디오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는 이미 인터넷으로 대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음을 시사하

지만, 책이나영화, 그리고 TV는인터넷시대에도상당히오래지속될것으로보고있다.

(2) 인구학적 속성별 매체 존재 태도

대중매체의존재에대해서는가장높은점수를보인매체는 책 , 휴대전화 (4.1점) >

신문 (3.8점) > 라디오 , 유선전화 , 면대면강의 (3.6점)의순으로나타났다. 매체의

필요성에대한지각에서성별차이는보이지않았으나연령별차이는보인부분이있다.

구체적으로, 책, 신문, 라디오, 유선전화, 면대면 강의에 대해서 나이가 많을수록 향후

존재가능성에더비중을두는것으로나타났다.

<표 III- 16> 인구속성별 Old Media 향후 존재 전망 (N=511)

항목 평균값
성별

비고
연령별

비고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책 4.1 4.1 4.0 3.8 4.2 4.2 4.2 **

신문 3.8 3.7 3.8 3.4 3.9 3.9 4.1 ***

라디오 3.6 3.6 3.7 3.4 3.6 3.8 3.9 ***

TV 4.0 4.0 4.0 4.1 3.8 4.0 4.0

영화 4.1 4.1 4.1 4.2 4.1 4.0 4.0

유선전화 3.6 3.7 3.6 3.6 3.4 3.7 3.8 *

휴대전화 4.1 4.1 4.1 4.2 4.2 4.0 4.1

비디오테이프 3.2 3.1 3.2 3.2 3.0 3.3 3.2

오디오테이프 3.1 3.1 3.1 3.1 2.9 3.2 3.2

면대면 강의 3.6 3.6 3.7 3.2 3.8 3.7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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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 연결: 드라마 게시판 이용 정도

끝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능동적 참여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드라마 게시판

참여에 관한 문항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구학적 속성별 이용 정도 분석

인터넷 이용자들이 평소 TV 드라마를 보고 나서 시청자 의견을 보거나 올리기 위해

인터넷게시판을이용하는지여부를살펴본결과, 전혀이용한적이없다는이용자가유

효응답자의 71.8%에달했고, 가끔이용하는응답자는 24.7%, 자주이용하거나 매우

자주이용하는이용자는모두 2.5%에달했다. 즉, TV 드라마를보고나서인터넷게

시판을활용하는인터넷이용자비율은 30%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TV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는 응답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용하는방법을살펴보면, 게시판에올라온 의견을주로 읽기만한다는의견이 유효응

답자의 71.5%에 달했고, 의견을 쓰기만 한다는 응답자는 2.8%, 그리고 읽고 쓰기를

비슷한정도로한다는응답자는 25.7%에달했다. 인터넷이용자가 TV 드라마를보고

나서 feedback을표현하는능동적시청자로기능하는사례는 144명중 37명정도인것

으로나타났다.

더욱 흥미로운것은 <표 III- 17>이보여주듯이 연령대가증가할수록읽고쓰기를비

슷한정도로한다는비율은줄어들고있으며의견을주로읽기만한다는비율은증가하고

있다는점이다, χ2
(6 ) = 12.91, p < .05.. 비록연령대별 사례수가 달라젊은 층의

응답자가 더 많기는 하지만, 같은 연령대 중의 비율로 볼 때 높은 연령층일수록 읽기만

하고쓰는데참여하지는않는경향이많다는사실은젊은층이더능동적이며적극적으

로드라마게시판을이용하고있다는사실을반영한다.

젊은 층이 드라마 게시판을 더 능동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젊은 층이 드라마 자체를

더즐기는 것은물론 아니다. 다만, 같은드라마를보면서도 (물론, 선택하는 드라마의

종류도다르겠지만) 보게되는동기, 느끼는정서, 그리고본후의반응과행동, 특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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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게시판에의 참여 등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령별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어쩌면나이든층은드라마를보는자체로서즐기지만젊은층은그에대한적극적반응

으로서자기를표현하고자하는마음이더강할가능성도 있다. 이에대한확실한 결론

은게시판내용에대한질적연구와연령별분석결과를종합한연후에나올수있을것

이다.

<표 III- 17> 드라마 게시판 이용 양식의 연령별 비율

드라마 게시판 이용 양식

전체의견을 주로

읽기만 한다

의견을 주로

쓰기만 한다

읽고 쓰기를

비슷한 정도로

한다
10대 36 (63.2%) 21 (36.8%) 57 (100.0%)

20대 27 (71.1%) 3 (7.9%) 8 (21.1%) 38 (100.0%)

30대 23 (79.3%) 6 (20.7%) 29 (100.0%)

40대이상 17 (85.0%) 1 (5.0%) 2 (10.0%) 20 (100.0%)

전체 103 (71.5%) 4 (2.8%) 37 (25.7%) 144 (100.0%)

(2) 드라마 게시판 참여 내용 (N=41명, 중복응답)

본 조사에서 부수적으로 얻은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표 III-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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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18> 드라마 게시판 참여 내용

이유 비율

잘못된 점 지적 24.4

내용 흐름에 대한 비판 31.7

다음 스토리 전개에 대한 의견 14.6

감상소감 14.6

향후 방영됐으면 하는 내용 12.2

내용에 관한 칭찬 12.2

배우 선정에 관한 문제 7.3

연기자에 관하여 좋은 점 7.3

연기자의 연기가 부자연스럽다 7.3

내용이 재미 없다 7.3

줄거리 변경 요망 7.3

드라마에 대한 잡담 7.3

더 유익한 프로그램 편성을 바람 2.4

비속어 지적 2.4

연기자가 부럽다 2.4

연기자의 마음에 안 드는 태도 2.4

TV 드라마를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어떤 식으로든 읽거나 쓴다고 표현

한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참여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드라마의 줄거리

흐름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유효응답자의 31.7%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드라마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의견이 24.4%로 비교적 많았고, 다음

스토리 전개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거나 감상 소감을 올리는 경우도 14.6% 정

도 나타났다. 또한 향후 방영됐으며 하는 내용 , 드라마 줄거리에 대해서 칭찬하는

의견은 12.2%로 나타났다.

대체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TV드라마에 대해서 스토리 전개에 대해서 자신의 소

감을 피력하거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제작자한테 간섭하는 형태의 능동적 시청

행위를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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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능동적 수용자의 개념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

실 수용자라는 용어 자체에 이미 수동성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미디어의 능동적 이용자 겸 해석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속에는 단순히 미디어의 종류를 선택하

여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미디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메시지를 주체적으로 해석한다는 의미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오래 전에 등장한 이용과 충족 이론이 첨단의 뉴미디어 상황에 접목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적극적 이용자의 개념이 전통적 미디어 상황

보다 뉴미디어 상황에 더욱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다만, 능동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의 큰 틀은 이용과 충족 이론을 따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어떤 욕

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는 뉴미디어가 기존 미디어와 다른 부분이

충분히 발견될 수 있다.

인터넷 수용자의 능동성에 관한 이번 조사 연구는 2001년 10월 초, 서울지역 10

대부터 40대까지의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능동성 자

체에 대한 탐색보다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용 행태, 이용 전

기대, 이용 후 만족 및 불만족 요인 등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능동적 이용의 바탕이

되는 변인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뉴미디어 이용시의 기대, 만족, 및 불만족은 기존 미디어 이용시의 기대, 만족,

및 불만족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조사의 설문 문항을 만들기 전 기

초자료를 얻기 위해 먼저 서강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간단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

였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는 인터넷의 경우 만족과 불만족이 반드시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기존 매체의 경우는 예컨대 TV를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TV를 본 후 재미가 있었으면 만족하고 재미가 없었으면 불만족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경우도 좋은 정보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인

터넷에 접속했는데 실제로 좋은 정보가 있었으면 만족하고 좋은 정보가 없었으면

불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예기치 않은 불만족에

부딪칠 수 있다. 예컨대, 좋은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인터넷에 접속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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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참동안 연결이 안되거나, 사이트가 이유 없이 다운되거나, 원하지 않는 스팸메

일 또는 배너광고가 자꾸 방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이런 예기치 않았던 불만은 기대 및 만족과 비대칭적일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기대를 하고 또 접속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미디어의 경우는 한번 불만을 느끼면 또 찾게 되기

가 어렵지만, 인터넷의 경우는 처음부터 기대하지는 않았던, 일시적일 수 있는 기

술적 장애, 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으나 무선적으로 날아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에는 방해를 조금 덜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새로이 기대할 수 있는 무선적 노출

장애가 불만으로 떠오를 수 있으면서, 이것이 차후의 이용빈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이번 조사의 자료들 중에서도 인터넷이 기존 미디어와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이 발견된다. 기존 미디어의 경우는 대체로 만족 요인들이 모두 이용시간 증

가로 이어지지만, 인터넷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

만족 요인들 중 사람 접촉에 대한 만족 정도는 인터넷 이용시간과 정비례 관계에

있었지만, 정보에 대한 만족 정도는 인터넷 이용시간과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즉,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접촉하는 기대가 충족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사용하지만, 좋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된 경우에는

(정보를 찾았으니까 접속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인터넷 이용시간이 더 적게 나

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기대하던 좋은 정보를 찾을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원인이 사이트의 컨텐츠 부실의 문제든 이용자의 검색 기술 부족의 문제든 무관하

게) 더욱 오랜 시간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불만이 있을 때 만족할 때까지 계속 이용시간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기존 미디어보다

더 높고 (예를 들어, 기존 미디어인 TV의 경우는 재미 있을 때까지 본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리하여 마침내 만족하게 되면 더욱 만족하기 위해서 계속

이용하게될가능성은기존미디어와유사하여양자모두중독으로이어지기도한다.

한편, 성별 및 연령별 인터넷 이용행태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성별 차이보다는 연령대별 차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많은 문항들

에서 남성들의 경우는 연령대에 따라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들의

경우는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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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에서 10대의 경우는 전체적인 이용시간이

길면서 남녀차가 없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히 여성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급격

히 줄어들었다. 다른 매체 이용시간과 비교해 보면, 신문의 경우는 남성들이, TV의

경우는 여성들이 더 오랜 시간 이용하는 매체로 나타났다. 매체에 대한 기대와 만

족의 정도에서는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 있었다는 문항에서만 남녀차가 나타났고

다른 문항들에서는 남녀차가 거의 없었다. 연령차는 거의 모든 문항에서 크게 나타

나, 나이가 어릴수록 접촉에 대한 기대와 만족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뉴스이용정도의분석에서, 10대는전체적으로이용정도가낮으며, 20대부터

는 남성의 이용률이 여성의 이용률보다 높고,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커

졌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률의 경우도 인터넷 뉴스 이용 패턴과 유사하기는 했

으나, 이 경우는 20대까지 남녀 이용률이 거의 같고 30대부터 이용률에 큰 남녀차를

보였다. 이는 20대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30대가 되면서 여성의 경우 결혼 등으로

가정 생활에 묶여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갈 필요가 줄어드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녀간의 디지털 디바이드가 커지는 부분은 도구성과 정보성

이 높은 부분에서였다. 표현성과 관계성이 높은 부분에서는 그다지 큰 디지털 디바

이드가 보이지 않았다. 인터넷은 이용자의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선택·이용하는 매

체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처해 있는 사회구조적 여건이나 위치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즉, 수용자의 선택의 폭이 매체 자체가 선택하는 기준(예컨대, 방송 편성

시간 등)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체 이용자의 사회구조적 여건에 의해

제약을 받는 측면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다면적 기능을 지니고 있

고, 사람마다 그 기능들 중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여건에서 상대적으로 더 활용하기

편리하고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됨을 시사한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이전의 기대와 사용 후의 만족 사이에 갭이 있기는 하지만, 대

체로 접촉, 정보, 편리, 찬스에 대한 기대와 만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는 정보에 대한 욕구보다 접촉에 대한 욕구가 인터넷 이용의 더 중요한 동기로 나

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에 만족하고 많은 시간 투자하는 사람이 불만도 더 많이 보

일 수 있음을 발견하여, 만족과 불만이 비대칭적이면서 인터넷 애용자들에게 양립가

능한 마음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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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행동유형 요인분석에서는 접촉유지 행동, 정보추구 행동, 제작참여 행동,

및 경제행동이라는 네 유형이 추출되었다. 인터넷을 유용하게 생각할수록 접촉유지

행동과 정보추구 행동을 많이 하게 되지만, 접촉유지 행동은 관계성으로 더 잘 예측

이 되고 정보추구 행동은 능동성으로 더 잘 예측이 된다. 제작참여 행동은 인터넷

중독을 경시하는 사람, 인터넷이 다른 매체를 대치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행동은 태도나 성격 요인보다 소득수준이나 학력

수준으로 더 잘 예측이 되었다. 인터넷 경제행동은 학력이 증가할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경제행동도 증가하다가 어느 수

준을 넘으면 오히려 인터넷 경제행동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끝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될 때 기존의 다른 매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물

음에서 발견된 사실은 흥미롭게도 오래된 매체라고 해서 반드시 덜 필요하다고 여

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보편화 되더라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부

터 순서대로 열거해 보면, (1) 책, 휴대전화, 영화, (2) TV, (3) 신문, (4) 면대면 강

의, 유선전화, 라디오, (5) 비디오테이프, (6) 오디오테이프의 순이었다. 그러므로 인

터넷이 보편화될 때 대치되기 쉬운 것부터 열거한다면 역순이 된다. 필요성의 측면

에서 연령대를 불문하고 휴대전화가 유선전화를 명실공히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

와 (그 차이는 젊은 층일수록 더 큼), 휴대전화가 유선전화를 대치할 가능성은 상당

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전화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오래된 매체인 책, 영화,

TV, 신문이 인터넷 발전과 무관하게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비교

적 등장 시기가 늦은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는 인터넷 보편화로 인해 대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의 인류 사회는 다양한 인간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다양성 공존의 사회로 전망된다.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선택

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인간의 능동성이 더

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오디오 정보, 비디오 정보, 문자 정보가 쌍방향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인터넷은 본질적으로 통합 커뮤니케이

션 체계로서, 능동적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 중심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이

루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인간의 모습은 이미 능동적인 인터넷 이용자의

모습과 분리하여 상상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 중심의 커

뮤니케이션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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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인천하> 전자게시판 분석

1. 연구문제

인터넷 공간은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높은 가변성과 복합성을 지니면서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 내에서 능동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사이버 공간의 능동성은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방식에서 해명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인터넷 수용자의 능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첫째, 사이버 공간의 글쓰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둘째,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

(개인적 참여, 공동체적 참여, 공동작가적 참여, 평가와 해석적 참여)는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가? 셋째, 인터넷 수용자는 어떻게 개념화될 것인가?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인터넷 수용자의 능동성을 시험적으로 모색했다.

2. 분석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와 사이버 공동체의 구성방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인천하> (SBS)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올려진 편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

다.9) 분석기간은 가구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2001년 7월 1일∼30일 사이에 게재된

9) 온라인 자료의 활용여부와 관련해서 윤리적 문제와 자료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자료는 나름대로의 유용성을 지닌다. 연구되는 관찰대상자가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는 보다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다(바로 이
점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제기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경험적 연구에 비해서 경제
적이며 편리하게 자료접근이 가능하며, 자료가 풍부하다는 잇점도 있다
(Paccagnella, 1997: 5∼6). 비록 온라인 자료가 지니는 피상성으로 인해서 공통
적인 분석범주를 설정하는데 적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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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에서 총 1,000개의 편지이다.10) <여인천하>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는

매일 400∼800개의 편지들이 올려지고 있는데, 본 연구는 표집 간격을 10으로 체계

적 무선 표집방법(systematic random sampling)을 사용했다.

온라인 자료는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되었지만 질적 분석의 범주가 사용되었다.

연구자는 2회 반복해서 편지들을 읽었다. 연구자는 우선 전체적인 윤곽과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자료를 읽었으며 다음으로 구체적인 분석범주를 설정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방식을 다섯 가지 주제 ______ 텍스트의 스타일, 개인적 참

여, 공동체적 참여, 공동작가적 참여, 평가와 해석적 참여 ______ 로 구분해서 분석

했다.

첫 번째, 인터넷 수용자의 글쓰기 방식을 분석했다. 텍스트의 스타일은 기호의 반

복적 사용(예를 들어, , , 등), 정서적 도상과 같은 상징체계로 이

모티콘(emoticon)의 사용여부(예들 들어, ^ ,̂ *̂ ^*, - _ - 등), 문법의 파괴, 속어/비

속어의 사용여부로 구분했다.

두 번째, 개인적 참여는 개인적 문제의 진술이나 드라마와 무관한 정보교환, 대본

등의 요청, 배우나 제작자의 사생활에 대한 진술, 기타(드라마와 무관한 유머나 인용

등)로 분류했다.

세 번째, 공동체적 참여는 팬으로 명명하기(자신의 정체성 밝히기와 드라마에 대

한 맹목적 옹호), 드라마와 관련된 정보공유, 웹사이트 운영관련, 다른 참여자와의

의 강점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해석학적 문화연구에서 Ang (1985)
이 잡지광고를 통해서 보내 온 42개의 편지를 분석한 것에 비하면, 온라인 자료는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씌어졌으며, 풍부함을 지닌다. 온라인 자료는 (좁은 의미의)

민속지학적 연구자에게 참여자의 언어적 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10) <여인천하>의 가구 시청률과 남녀 시청률(개인 시청률)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기
구 시청률과 남녀시청률 사이에 4%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청 가구 내에
남녀별 차이 때문이다. 가구 시청률은 3월부터 매달 2∼5%씩 상승했는데 7월
(42.8%)을 정점으로 증가추세가 8월부터 수그러들었다. 성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여자 시청자가 남자 시청자보다 3.7%∼5.9% 정도 높았다.

<여인천하> 가구시청률과 개인시청률의 추이(2001.3∼9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가구시청률 25.4 32.0 37.5 40.5 42.8 42.5 41.1

남자 11.4 13.9 17.8 19.2 20.7 20.5 19.2

여자 15.1 18.6 23.1 25.1 26.0 26.1 24.9



Ⅳ. <여인천하> 전자게시판 분석 95

상호작용, 논쟁점 제기하기(드라마와 관련된 것과 방송사와 관련된 것) 등으로 나누

었다.

네 번째, 공동작가적 참여는 연출가에 대한 요구,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요구, 드

라마의 실수 지적, 드라마 전반에 걸친 제언, 드라마 스토리 다시 쓰기, 드라마 패러

디 하기 등으로 구분했다.

다섯 번째, 평가와 해석적 참여는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 이야기 구조와 전개에

대한 평가, 해석적 활동으로 분류했다. 등장인물의 경우 정난정, 문정왕후, 경빈, 능

금, 엄상궁, 기타로 구분했고,11) 이야기 구조와 전개는 전개방식(느린/빠른), 현실성

(과장/현실성), 내용(진부함/신선함)으로 범주화했으며, 해석적 활동은 드라마의 내용

을 현실 삶과 연결시키는 지시적 해독, 드라마의 내용에 대한 비판과 역사적 문제를

고려해서 평가하는 비판적 해석으로 나누었다.

글의 유형은 단일(single) 편지, 응답(reactive) 편지, 상호작용적 (interactive) 편지로

분류했는데, 단일 편지는 응답 편지 없이 처음 올려진 글을 말한다. 응답 편지는 앞

의 올려진 글에 대한 단순한 응답과 다른 사람의 재응답(rereply)로 정의했으며, 상

호작용적 편지는 앞에 올려진 글들에 대한 논평과 응답에 대한 첫 번째 글쓴이의

재응답으로 규정했다. 정보량의 파악하기 위해서 글의 줄(line) 빈도를 포함시켰다.

물론 정확한 정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글자 수로 계산하는 것이 옳겠지만, 전체

글자 수를 세는 일은 지나치게 번거로워서 줄 빈도로 단순화했다.12) 인터넷 수용자

가 어느 편지에 관심이 높은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회수를 살펴보았다.

글쓴이의 성별은 이름으로 추측했다. 이름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필자

에게 메일을 보내 성별확인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했고, 7월 23

일 편지 일부가 문정왕후 회임여부에 대한 ARS 퀴즈정답을 올린 것이어서 제외했

다. 따라서 총 분석대상은 980개의 편지였다.13)

11) 드라마의 등장인물과 관련해서 중종(1건), 왕자들(2건), 장대인(3건) 등에 불과해

서 기타에 포함시켰다. 흥미롭게도 윤원형에 대한 평가는 한 건도 없었다.
12) 글쓴이마다 한 줄에 10자 이내에서 30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차이가 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보량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줄의 빈도로도 충분히 정보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 편지의 평균 줄(line) 수는 10.4였다.

13)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를 올린 여성 참여자는 675명(68.9%)이며 남성 참여자는
305명(31.1%)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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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 공간에서의 글쓰기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는 능동적 글쓰기로부터 시작된다.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글

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참여방식이다. 인터넷 수용자의 글쓰기 방식

과 문체는 전통적 글쓰기와는 다르다. 우선, 컴퓨터라는 도구 자체가 글쓰기 양식을

변화시킨 것이다. 컴퓨터 좌판을 두드리면서 글을 올리는 것은 먹을 갈고 붓을 가다

듬던 방식이나 볼펜이나 만년필을 사용하던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다.

컴퓨터로 글을 쓴다는 것은 문자화의 속도와 사유의 속도가 거의 같다는 점에서

즉각성과 솔직성을 부여한다. 컴퓨터를 통한 글쓰기는 속도감에 의존함으로써 간결

하고 자연스러우며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기록의 보전을

위해 또는 특정 소수에게 읽힐 것을 전제로 하는 글쓰기와 달리, 인터넷 글쓰기는

즉각적인 반응을 고려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읽히도록 씌어진다. 글쓴이의 이름이

오른다해도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글쓰기는 사적 공간에서 행해지지만, 사적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행위이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글쓰기는 문체의 자유

로움을 보장한다. 더욱이 인터넷 수용자는 원격현전 (telepresence)을 경험한다. 자신

의 글을 읽고 반응하는 불특정 다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문어체보다 구어체에 의존

한다.

인터넷 글쓰기가 전통적 글쓰기와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하위문화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터넷 수용자는 계급, 성, 연령 등으로 구별되기보다 특정 주제, 취

향, 쟁점 등을 중심으로 하위문화를 형성한다. 하위문화가 고유한 특성을 지니기 위

해서는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요구되는데, 글쓰기 방식이 그들만의 코드이고 규약인

셈이다. 독특한 인터넷 글쓰기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만의 코드와 규약을 설정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한다. 따라서 인터넷 글쓰기는 컴퓨터라는 도구(단순히 컴퓨터

자체만 아니라 컴퓨터가 만들어낸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사이버 하위

문화의 특성을 지닌다.

인터넷 수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호의 반복적

사용, 이모티콘의 사용여부, 문법파괴의 정도, 그리고 속어/비속어의 사용여부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 일부 사용(3회 이내), 많이 사용(4회 이상)으로 분류했다.

각각의 글쓰기 범주에 따른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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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호의 반복적 사용

허어어어억. . . 정말이예염? 안믿긴당 (kky486s)

그냥 &#51949난다. . (cherbour )

엄상궁 팬클럽 만드실 때 꼬옥 저에게 멜주세요.

아라져∼∼∼∼∼∼!!! (microbart )

② 이모티콘의 사용

내가 독특한건가?*̂ ^* (dlagmlru)

kbs사이트에 가서 다시보기로 찾아봐요. 다른 방송국 드라마 얘기를 왜 여기서

묻는건지. 정신이 나갔다구 말해두 될라나. . .- .- ? (jason222)

님이 많이 ∼∼∼ 보시궁∼∼글 많이 올려 주세염∼∼^^* (hwang2804)

③ 문법의 파괴14)

경빈을 가로막는 장면. . . 하∼∼넘기대가 됩니당!!! (97558)

대본은 돈받아 묵는 건 인간적으로 갠촨치만 다시보긴 안댐.

뭐하로.. (JANGSH)

군데염. . 중종이 2달 이상 침소를 안들었다구 하는뎅. . . (winny18)

④ 속어/비속어의 사용

도지원 언니 연기 짱이닭 (kissbslove)

후궁의 아들 복성군 진짜 깡쎄다 . . (yno1324)

경빈이 중전한테 눈을 치켜뜨고 대드는 장면은, 괜히 짱나염 (daphne18)

한 사람의 글쓴이는 기호의 반복적 사용, 이모니콘, 문법파괴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허어어어억. . . 정말이예염? 안믿긴당 (kky486s)의

14) 문법파괴로 첫째, 구어체 스타일로 안녕하셔여 , ∼했어여 등과 표현, 둘째, 소
리나는 대로 글을 쓰는 방식 (경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후궁들
은 거의 빈짜루 끝나던데 엄상궁님∼∼ 넘 머쩌여. . 넘넘 머찌세여 이토록 멋찐

연기가 나올수 있는건가여 셋째, 축약식 글쓰기 너무 잼(재미)이어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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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처럼 의 기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안믿긴당과 같은 축약으로

문법이 파괴된다. 인터넷 글쓰기는 특정한 스타일로 자리잡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약어와 문법파괴의 정도가 특징적이다. 전체 편지 중에서 53%가 약어를 사용

했으며, 48.4%는 문법을 파괴하고 있었다. 반면 이모티곤을 사용한 글쓰기는

23%.0%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속어/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7.0%로 가장 낮았

다.

<표Ⅳ- 1> 성별 사이버 텍스트의 양식*

텍스트의형식 성별
전혀
사용하지않음

일부사용
(3회이내)

많이사용
(4회이상)

계

기호의반복적사용
남 163(53.8) 98(32.3) 42(13.9) 303(100.0)
여 291(43.8) 209(31.5) 164(24.7) 664(100.0)
계 454(46.9) 307(31.7) 206(21.3) 967(100.0)

이모티콘(emoticon)
사용정도

남 251(82.8) 47(15.5) 5(1.7) 303(100.0)
여 493(74.2) 135(20.3) 36(5.4) 664(100.0)
계 774(76.9) 182(18.8) 41(4.2) 967(100.0)

문법파괴정도
남 177(58.4) 76(25.1) 50(16.5) 303(100.0)
여 322(48.5) 165(24.8) 177(26.7) 664(100.0)
계 499(51.6) 241(24.9) 227(23.5) 967(100.0)

속어/비속어의
사용정도

남 277(91.4) 22(7.3) 4(1.3) 303(100.0)
여 622(93.7) 33(5.0) 9(1.4) 664(100.0)
계 899(93.0) 55(5.7) 13(1.3) 967(100.0)

* 전체 980건 중에서 제목만 달아 놓고 본문이 없는 경우(13건)는 제외됨.

흥미로운 것은 사이버 공간의 글쓰기에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자

가 남자보다 약어, 이모티콘, 문법파괴의 빈도가 높았다. 1회 이상 반복적 기호를 사

용한 경우가 여자 56.2%인데 반해, 남자는 46.2%, 1회 이상 이모티콘을 사용한 경우

가 여자 25.7%, 남자 17.2%였으며, 1회 이상 문법을 파괴한 경우도 여자 51.5%, 남

자 41.6%이었다. 다만 속어/비속어를 1회 이상 사용한 경우는 남자 8.6%, 여자 6.4%

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속어/비속어의 사용이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는 글을 게시

할 때 본명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터넷 글쓰기의 규율이 지켜지고 있

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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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글쓰기 차이에서 성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약어, 이모티콘,

문법파괴의 사용이 정서적 친밀감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여성성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사이버 공간의 글쓰기의 경우 참가자의 반 가량은 전통적 글쓰기를

유지하는 반면, 나머지 반은 기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모티콘, 문법 파괴를

보여줌으로써 양분화되어 있다. 즉 인터넷의 독특한 글쓰기 문화가 언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방식

인터넷 수용자는 게시판에 글을 올림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터

넷 수용자의 참여성은 심리적 동기와 효과에 주목하는 이용과 충족의 능동성이나

저항적 해독을 통한 능동성을 개념화하는 문화이론의 전제로써 파악되기 어렵다. 따

라서 인터넷 수용자의 능동적 참여방식을 네 가지 ______ 개인적 참여, 드라마 공

동체 참여, 공동작가적 참여, 평가와 해석적 참여 ______ 로 정의했다.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는 드라마 공동체의 참여 (53.4%), 평가와 해석적 참

여 (21.3%), 개인적 참여 (18.9%), 공동작가적 참여(6.4%)로 드라마 공동체의 참여가

가장 높았다. 대체적으로 <여인천하>의 팬들이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때문

에 드라마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다. 평가와 해석적 참여는 등장인

물, 이야기 전개방식 그리고 해석적 활동(지시적 해독과 비판적 해독)과 관련되어

있다.15) <여인천하>라는 드라마로서의 특징(역사드라마의 인물 중심성, 역사적 사실

과 작가적 상상력 사이의 갈등)이 평가와 해석적 참여의 폭을 넓혀 놓은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개인적 참여는 드라마와 직접 관계되기보다 개인적인 요청이나 질문

등과 관련되는데 대부분의 게시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동작가적 참

여는 인터넷 수용자가 작자나 제작자에 요구하고 드라마에 직접 개입하고자 하는

15) 평가와 해석적 참여는 비평가의 수준에서 드라마를 분석적으로 해석해서 가치판단
을 내리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50여 개의 편지들은 나름대로 비
평의 척도, 평가,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비평가의 수준에 버금가지만 전체적으
로 볼 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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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의미하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장 적극적인

참여의 방식이다.

<표Ⅳ-2> 인터넷 수용자의 글쓰기 참여방식

남자 여자 계

개인적참여 52(17.3) 131(19.7) 183(18.9)

드라마공동체참여 186(61.8) 330(49.5) 516(53.4)

공동작가적참여 15(5.0) 47(7.1) 62(6.4)

평가와해석적참여 48(15.9) 158(23.7) 266(21.3)

계 301(100.0) 666(100.0) 967(100.0)

1) 개인적 참여방식

개인적 참여는 개인적 문제가 있어서 도와달라거나 드라마에 대한 개인적 질문 ,

대본이나 재방송 요청 , 등장인물에 대한 개인적 진술 (실제 등장인물을 보았다거나

등장인물이 다른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내용 등)로 구분했다. 개인적 참여는 개인적

질문, 문제나 정보교환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여인천하>를 보는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서 알려 달라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체로 개인적 질문이나 문

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여인천하>를 시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인천

하> 팬으로 자리잡기 전 단계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신참자(newbie)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편이었다. 또한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어떻게 해

결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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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 3> 개인적 참여방식

남자 여자 계

개인적질문, 문제나정보교환 44(69.8) 78(65.0) 122(66.7)

요청(대본, 재방송등) 5(7.9) 21(17.5) 26(14.2)

등장인물에대한개인적진술 9(14.3) 13(10.8) 22(12.0)

기타 5(7.9) 8(6.7) 13(7.1)

계 63(100.0) 120(100.0) 183(100.0)

◆제목: 화천군의미스테리(글쓴이: lully77)
질문이있는대염왜화천군심정이 군칭호를받았져? 남양군홍경주와부원군은왕의장인이기
때문에 군칭호를받은걸루아는데화천군이왕의장인인가? 아님종친? 아시는분알려주셔염

◆제목: 난정이와매향이는자매(글쓴이: yoolulu)
난정의친부가파릉군이고매향이가파릉군에게아바디라고부르니둘은자맨가여? 앞을보지못
해서몰라여알려줘여(133/yoolulu)

◆제목: 왜??다시보기가안돼져??알면대답좀. .(글쓴이: qutygayy)
여인천하를첨부터다시볼려구해또뉘. . . 안되네염. .다시보기가어제까진되었는데. .(왜??다시보
기가안돼져??알면대답좀/ 123/qutygayy)

드라마 등장인물과 관련된 개인적 진술도 적지 않았다. 드라마의 사소한 것까지

찾아서 게시판에 올린다. 글쓴이 ejtsl100은 파릉군이 <애마부인5>에 나온다는 점

을 진술하고 있다.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수용자들은

드라마 자체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관련된 주변적인 내용에도 관심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목: 파릉군애마부인에서나옴당 (사실!)(글쓴이:151 ejtsl100)
애마부인5에서나올껌니당. . 아주리얼하게하지여. . 진짜당저두놀랬지여∼∼한두명

과하는게아니지여애마부인이랑두하지여그친구들과두하지여.

이밖에도 자신이 장경왕후, 문정왕후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제가. . . 파평윤씨 거

든여. 윤☜이게 그 파평윤. . . 윤관장군의 후손이 저라구여 . . (yunlee7018) 내

용도 있었다. 윤관 장군, 장경왕후나 문정왕후가 파평 윤씨이고 자신이 파평 윤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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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후손이라는 내용처럼, 드라마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내용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글을 통해서 누군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2) 드라마 공동체의 참여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은 장소 (place)에 기반하면서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집

합체를 의미한다. Mercer (1956, P. 27)가 적절하게 정의했듯이 공동체란 특정한 시

간에 특정한 지리적 장소에 살고,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고, 하나의 사회적 구조 속에

배치되어 있으며, 집단으로서의 독특성과 독립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기

능적으로 연계된 사람들의 집합체 (Fernback, 2000, 128쪽, 재인용)를 의미한다. 전통

적인 공동체 개념은 장소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이버 공동체는 장소의 개념이 없다. 사이버 공동체는 컴퓨터를 매개해서

사이버 공간 상에서 형성되는 의미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리적 기반과 구조

가 매우 미약한 상태를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만, Fernback(2000)의 주장처럼, 의미의 실체도 공동체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이버 공동체는 보편적인 의미에 앞서 국면적 의

미 (local meaning)에 집중된다. 사이버 공동체가 공유하는 의미는 특정 주제나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보편적 특성이 약하다. 사이버 공동체는 다중적인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구성되지만, 나름대로 공통의 관심체계, 정체성(<여인

천하>의 경우 팬으로서의 정체성), 관여, 규칙 등을 지닌다.

인터넷 수용자들이 나름대로의 의미 공동체를 형성한다. <표 3>에서 보듯이, 드

라마 공동체의 참여방식은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다른 참여자와 상호작용 (24.8%),

드라마와 관련된 정보공유 (23.8%), 논쟁점 제기 (21.9%), 팬으로 명명하기 (14.9%)

등이다. 즉 드라마 공동체는 온라인 상에서 의미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

구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 Ⅳ-4> 드라마 공동체의 참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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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식 남자 여자 계

팬으로명명하기 18(11.0) 59(16.7) 77(14.9)
드라마와관련된정보공유 40(24.5) 83(23.5) 123(23.8)
웹사이트운영관련진술 18(11.0) 35(9.9) 53(10.3)

다른 참여자와의
상호작용

맹목적비난 19(11.7) 22(6.2) 41(7.9)
논리적비판 8(4.9) 21(5.9) 29(5.6)
중립 10(6.1) 11(3.1) 21(4.1)
논리적옹호 4(2.5) 11(3.1) 15(2.9)
맹목적옹호 7(4.3) 15(4.2) 22(4.3)

논쟁점제기

드라마내용에대
한논쟁제기

13(8.0) 44(12.5) 57(11.0)

방송사에대한논
쟁제기

20(12.3) 36(10.2) 56(10.9)

드라마와관련된인용(글퍼오기) 5(3.1) 11(3.1) 16(3.1)
드라마에대한노골적비판 1(0.6) 5(1.4) 6(1.2)

계 163(100.0) 353(100.0) 516(100.0)

<여인천하> 팬으로 명명하기는 공동체적 참여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자신

을 특정 프로그램의 팬으로 명명함으로써, 자신도 사이버 공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주장한다. 그것은 대체로 드라마의 즐거움에서부터 시작하여

애착, 충성심으로 연결되는데, 드라마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거나 몰입해 시청함으로

써 팬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제목: 여인천하시청자의견들너무재미있어요!(글쓴이: sing-a-long)
저는아주어린아기의엄마인데요. 여인천하하는날만기다릴정도로아무재미있게드라마보고
있어요. 드라마보고나면꼭시청자의견코너에들어와읽어본답니다. 대부분나이가어린사람
들같은데어쩜그렇게진지하고재미있고또재치있게적어놨는지읽어보면서혼자서큰소리로
웃을때가많아요. 실제역사와좀다르다면서역사적사실을알려주신분들, 엄상궁이뺨맞는것
분하다고경빈에게복수했으면좋겠다고한분들, 파릉군이살빠진전광렬씨인줄알았다고한
분. . . (중략)

◆제목: 여인천하... 그이상의드라마는업따...(글쓴이: ekfrlzzz7)
여인천하넘넘잼이써여∼여인천하보구이씀한시간이후딱지나가여∼̂ ^ 특히강수연언니의
표정연기는정말....................... 존경스러워여∼여인천하나오는사람들은다연기를잘하
는거가타여∼원자두넘귀여버 (중략) 어째뜬여인천하보다잼있는드라마는업는거가타여̂ ^
이프로두 1위유지하세요∼



104

드라마와 관련된 정보공유는 <여인천하>의 공동체적 참여에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6) 이것은 <여인천하>가 역사드라마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역사드라

마의 논쟁점 중의 하나는 역사적 사실과 작가적 상상력 사이에 놓여 있다. 어느 경

우 역사적 사실이 압도적으로 작가적 상상력을 지배하기도 하고, 다른 경우 작가적

상상력이 역사적 사실을 지배하기도 한다. <여인천하>는 역사적 사실보다 작가적

상상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드라마이다. 따라서 수용자들은 중종시대의 역사

적 사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드라마가 어떻게 역사를 변용했는가를 알고 싶어

한다. 실제 역사에서 경빈이 어떻게 죽는지, 문정왕후가 어떻게 자식을 왕으로 승계

시키는지, 정난정이 어떻게 정경부인이 되고 최후를 맞는지를 묻고 대답함으로써 드

라마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정보를 공유한다.

◆제목:[역사박사]훗날경빈은이렇게된다(글쓴이: 111bxbx)
경빈과복성군은죽습니다. 현재완자가커서 인종이됩니다. . 그때경빈과복성군은궐밖으로
쫒겨납니다. 인종은 지와 덕을 겸비하여 그들을 용서해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와 그외
사람들이그들을죽이라고합니다. 그리고어쩔수없이그들은죽게되죠. 사약을먹게됩니다.
.(중략) 그리고여인천하드라마상내용말고실제역사상에대한궁금한것이있으면멜로보내
주세요. .

글쓴이는 자칭 역사박사이다. 글쓴이는 주기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서 글을

올리는데, 경빈과 복성군이 죽는 작서의 변, 인종(장경왕후 아들)이 왕위에 올라 1년도

안되어 죽게되는 과정, 명종(문경왕후의 아들) 이후 문정왕후의 섭정을 상세히 적어

놓는다. <여인천하>에서 드라마와 관련된 정보교류가 활발한 또 다른 이유는 시대

적 배경에관한지식때문이다. 당신의신분질서, 복식, 호칭에관한내용들도공유된다.

◆ 제목: Re : Re : Re: 제가 아주 궁금한게 있거든여... 꼭 답변 해 주시길 ... (글쓴이: 21
kyoung925)
조선시대후궁들의명칭으로정1품빈(경빈, 희빈, 창빈등), 종1품귀인, 정2품소의, 종2품숙의,
정3품 소용, 종3품 숙용, 정4품소원, 종4품 숙원이있습니다. 경빈, 희빈, 창빈은정1품 빈이기
때문에, 숙의는종2품이기때문에그리고숙원은종4품이기때문에숙의, 숙원이라칭하는것입
니다(kyoung925)

16) <여인천하>의 경우 중전인 문정왕후의 회임여부에 대한 ARS퀴즈도 드라마에 대한 정
보공유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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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천하>의 정보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

히 드라마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드라마를 보다 풍

유롭게 보는 재미를 줄 수 있다. 동시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도

기여한다. 사이버 공간이 상호교류의 장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수용자가 정보를 추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

가? 사람들은 왜 멀리 떨어진 미지의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까? 흔히 이타주의가 대

답으로 제시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집단에 공헌하려는 욕망이나 의

무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타적인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인천하>를 중심

으로 온라인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드라마에 대한 논쟁점 제기는 제기된 논쟁주제를 두고 각각의 의견이 상호작용된

것들로만 한정했는데 드라마와 관련된 논쟁제기와 방송사와 관련된 논쟁제기로 구

분된다. 드라마와 관련된 논쟁제기로 역사 왜곡의 문제와 등장인물에 대한 시대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역사왜곡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역사드라마를 역사적 사

실로 보아야 하는지, 드라마로 보아야 하는지에 기인한다. 이것은 소재로서의 역사

와 재미로서의 극적 장치와 관련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 여러분필독좀해주십시오(글쓴이: ewjihs22)
드라마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윤원형이 오빠라서 재미가 없나요? 현실감이 떨어지나요? (중략)
여러분들은드라마가역사책과똑같기를원하시는데... 그러면드라마가재미가없습니다. 태조왕
건을보면.. 궁예는원래백성들에게맞아죽는걸로역사책에나와있습니다. 하지만궁예가우
리나라사람들에게깊은인상을주어서처형을하는것으로나왔습니다. 그렇다면백성들에게몰
매맞아서죽는것보다는영웅답게멎지게죽는게훨씬낮다구봅니다...

◆제목: Re: Re: Re 드라마는재미지!!지루한역사책이아니랍니다!(글쓴이: shine6611)
위의님은왜곡이랑허구의뜻을헷갈리시는것같군요. 객관적인사실들을잘못그려낸다면, 그
건 대단한 잘못이죠. 사극은역사를바탕으로 그려지는 것이지, 역사가없다면사극 같은 것이
만들어질수있습니까? 실록에도엄연히기록된, 객관적인사건들을흥미를위주로왜곡해된다
면정말기가막힌잘못이죠.

역사적 인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역사드라마의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

어, 문정왕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먼저 고려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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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인간적 문제를 먼저 고려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도 논쟁들이 제기되었다.

이 시대에 문정왕후가 살았다면 악녀가 아니라 지극히 현명하고 현실적인 여자였을

것이며, 조선시대가 보수적이어서 문정왕후가 악녀로 기록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문정왕후가 희대의 악후라고 표현되고 있는 건 그 시대가 보수적이어서가 아니라고

반박된다.

◆제목: Re: Re:문정왕후 ...이시대의기준엔악녀가아니라...(글쓴이: mikyung21)
아마이시대에문정왕후가살았다면악녀가아니라지극히현명하고현실적인여자이였을것이다.
조선시대의보수적인생각을하던때와는오늘날과어찌똑같다고할수있겠는가...

◆제목: Re : Re : Re : 문정왕후.....이시대기준엔악녀가아니라...(글쓴이: shine6611)
주관적인문제가지고, 왜곡했네안했네그럴수는있지만, 객관적인사건가지고, 왜곡했네안했네
그럴수는없지요. 실록에엄연히나와있는사실이죠. 예를들자면기묘사화나작서의변은하나
의사건이죠. 주관적인생각이개입될수없는. . 그런사건은실록에도기록되어있는엄연한상
식입니다

<여인천하> 시청자 의견란에서 왕실복원 문제가 논쟁점으로 제기된 것은 의외의

쟁점이었다. 여인들의 권력암투를 전면에 내세운 <여인천하>에서 왕실복원 문제는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제목: [토론] ￦￦￦￦￦조선왕실￦￦￦￦￦ 복원에대해서여러분들은어떤생각(글쓴이: dees)
여러분들은조선왕조의후손들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알고싶군요... 아마왕실이유지되었
더라면... 분명의친왕의아들인이석씨가왕위를계승했을겁니다. 그리고이석씨의따님이자연
히공주가되는거구요... (중략) 여러분들의생각은어떤지궁금하군요... 일단토론해보자구요. 그
리고조선왕실복원하는거여러분들은찬성인가여? 아님반대인가요? 전개인적으로조선왕실복
원하는거찬성합니다. 영국처럼입헌군주제처럼말이죠..

◆제목: [토론]￦￦￦￦￦조선왕실￦￦￦￦￦ 복원에대해서여러분들은어떤생각(글쓴이: bikegirl)
왕실복원전좋다고보는데요한나라의역사며전통이문화재로만남는다는게이상하다고봅니
다. 한꺼번에다복원하려하지말고전통을알아가면서하나씩하나씩해간다면좋다고봅니다.
물론대통령과국회의원들을싫어하겠지만대한민국왕실파이팅

왕실복원 문제는 역사드라마의 인기와 맞물려서 관심영역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은 왕실복원에 깊은 관심을 가진 글쓴이가 <여인천하> 사이트를 통해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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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부각시키는, 즉 개인적 관심을 공적으로 활용해서 논쟁을 일으키는 것 일수도

있다.17)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드라마 <여인천하>가 드라마 자체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방송사와 관련된 논쟁점 제기는 대부분 대본 유료화에 관한 것이었다. 단순히 대

본 유료화 비판을 넘어서 대본 유료화를 막기 위한 결집의 필요성이 역설된다. 방송

대본 유료화는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광고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이야

기 전개와 지나간 이야기 내용을 알고자 하는 시청자들, 즉 시청률 상승에 기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목: 돈만밝히는 sbs.. 50회까지별내용없습니다(글쓴이: nogari7)
대본보기를 50회까지봤습니다. 별내용없습니다. (중략) 게다가유료대본보기라니... 업무가바
빠서다시보기를늦게올린다는글을본적이있었는데요, 돈을내고보는대본보기는 50회까지
미리올려져있더군요. (중략) 극을한편만드는데많은제작비가들어가고, 또시청률높은극이
만들어지는것이쉬운일은아지겠지요. 하지만정도껏해야하지않겠습니까? 지난주까지는여인
천하의광팬이었습니다. 어제는보다가잤습니다. 다음주에는다른프로그램이보고싶어지는군
요.

인터넷 수용자의 공동체적 참여는 다른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가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은 좁은 의미로 첫 번째

참여자가 글을 올렸을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한정해서 다른 글쓴이의 글에 대한

반박과 옹호 등으로 구분했다. 다른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은 맹목적 비난과 맹목적

옹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논리적 비판과 논리적 옹호는 많지 않았

다. 이것은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반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발로 일관하는 의사소통의 맹목성을 보여주

는 것이다. 물론 이점은 의견을 표출하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이 주는 안전함 때문

일 것이다.

◆제목: 니미씨벌지붕만 50번봤다!(글쓴이: onepess)

17) 이것은 트롤(troll) _ _ _ _ _ _ 인터넷을 통해서 싸움을 즐기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기만하면서

특정 주제영역에 벗어난 글을 올림으로써 논쟁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

(Donath, 2001, 119쪽) _ _ _ _ _ _ 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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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펌퍼링올라가구지붕만나오네 야이쌍것들아여인천하 지붕만나오다가끝나냐? 니기뭐야 안
되면 죄송하다는말이나뛰우지 사람간보냐 왜 나오다마냐구 지붕시컷보구 뒤지버 자라는거야뭐야

니미...... 쩝... 니기미빨랑해라니기미짝부랄같은넘들아∼!!!

◆제목: Re: Re: Re: Re:정리하고여기서끝냅시다(24273340)
저는저나름대로의문정왕후를존경하는것입니다.. 그리고저보고공부나하라그랬던가요? 그
러는 님은.. 책이나 읽으세요.. (중략) 공주.옹주도 모르는 무식한놈아~~ 나 무식하다 그러지 말
고.. 니는안무식한가생각좀해봐라.. 아~참!!너는생각이뭔지모르고생각할줄도모르는놈이
지? 니머리속에그것밖에못나오니별수가없제..

이와 같은 욕설을 통한 맹목적 비난은 극단적인 예이다. 속어/비속어의 사용은 전

체 내용 중에서 7.0% 이내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맹목적 비난의 경우에도

욕설이 함께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인터넷 수용자가 적극적이고 참여적이기는 하

지만, 사고의 방식은 그리 논리적이지 못한 편이다.

3) 공동작가적 참여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제작자(작가)-텍스트-수용자(독자)의 선형적 관계

에 의존했다. 작가는 능동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용자는 수동적으로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텍스트가 지니는 상호텍스트성은 수용자가

해독과정 뿐만 아니라 작가나 제작자와 관계를 변화시킨다. 인터넷 수용자가 단순히

수용자(독자)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작가의 위치에 서고자 한다. 인터넷 수용자가 작

가가 되는 이유는 하이퍼텍스트성, 비선형성, 상호작용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 수용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이 가야할 링크들을 선택하고, 그것으로부

터 스스로 새로운 의미와 텍스트를 생산하기 때문이다.18)

18) 사이버 공간 내에 작가의 위치문제는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이 단일한 공간이 아니라 다종(多種)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웹 기반의
사이버 공간만 하더라도 인터넷 게시판, 유즈넷, 공동체 활동 등의 텍스트와 글쓰
기 중심으로 형성되는 의미 공동체의 사이버 공간이 있으며, 웹 네비게이션 그 자
체의 속성인 공간감을 가진 웹 페이지와 링크들로 이루어진 사이버 공간이 있다(신
승훈, 2001, 196쪽). 따라서 독자가 하이퍼텍스트성, 비선형성, 상호작용성에 기
인해서 작가가 된다는 점은 후자의 사이버 공간 내에서이다. 이와 관련해서 Mitra
& Cohen (2000, P .94) 독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일련의 링크들을 선택함으로써
잠재적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고, 독자가 텍스트에 의해 제공되는 가능성을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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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연구에서처럼 언어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웹기반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는 공동작가주의(co- authorship)로 규정할 수 있다. 비록 웹 기

반의 사이버 공간 내에서 공동작가적 참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웹 사이

버 공간만의 특징은 아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수용자는 텍스트의 제작과정에 개입

함으로써 공동작가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컴퓨터 커뮤니

케이션의 확대로 공동작가적 참여의 폭과 정도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여기서 공동작가적 참여는 인터넷 수용자가 직접인 저자(연출가, 시나리오 작가)

와 관계되는 방식, 스스로 텍스트에 대한 책임성을 지니는 것(드라마 실수를 지적하

거나 드라마 전반에 걸친 제언), 그리고 드라마(텍스트)를 다른 방식으로 전용하는

과정(드라마 스토리 다시 쓰기, 드라마 패러디 하기) 등을 의미한다.

<표Ⅳ- 5> 공동작가적 참여방식

남자 여자 계

연출가에대한요구 5(31.3) 11(23.9) 16(25.8)
시나리오작가에대한요구 1(6.3) 6(13.0) 7(11.3)
드라마실수지적 4(25.0) 10(21.7) 14(22.6)
드라마전반에대한제언 3(18.8) 10(21.7) 13(21.0)
드라마스토리다시쓰기 2(12.5) 3(6.5) 5(8.1)
드라마패러디하기 4(8.7) 4(6.5)
기타 1(6.3) 2(4.3) 3(4.8)

계 16(100.0) 46(100.0) 62(100.0)

인터넷 수용자의 공동작가적 참여는 연출가(25%)와 시나리오 작가(11.3%)에 대한

요구, 드라마의 실수를 지적하거나(22.6%), 드라마 전반에 걸친 제언(21.0%) 등이다.

연출가에 대한 요구는 매회 마지막 장면처리(정난정이 클로즈 업 되는 것으로 끝나

는 쇼트), 배경음악의 사용 등에 걸쳐 다양하다. 비록 인터넷 수용자가 연출가나 시

나리오 작가에게 다양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프로그램 내에 반영되지는 않

고 자신이 선택하는 하이퍼텍스트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독자는 작가
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 즉 독자가 능동적으로 가야할 링크들을 선택하는 행위자
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 글에서 말하는 공동작가주의는 의미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참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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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9) 그렇다하더라도 인터넷 수용자는 끊임없이 제작과정에 참여하고 요구함

으로써 <여인천하>가 제작자만의 텍스트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제목: 여인천하다좋은데...(글쓴이: 1004-hyejin)
전말이죠. . 여인천하스토리배우들도전부좋은데요한가지걸리는게있어요왜끝날때만날만날난정이
컷으로만잡죠?? . . .왜여인천하만주인공인난정이컷만잡는거죠? 문정왕후랑난정이엄마매향이중종
등등등장인물은수도없이많은데난정이컷만잡으니까넘하네요다른사람컷좀잡아주세요!!!!!!

◆제목: 배경음악에좀더신경을(글쓴이: ramyunkongju)
배경음악에좀더신경을쓰신다면더나은극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사극에. . .전자악기와
서양의관악기로연주되는음악이배경음악으루흘러나오다니. . . 너무나어울리지않는구성이
라구생각되는데요. . . . .

인터넷수용자는 작가가이야기를 질질 끌고 있다고비판한다.20) 애초에 <여인천하>

는 50회 분량으로 기획되었다가 시청률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100회 분량으로 연장

되었고, 현재는 120회까지도 고려되고 있다.

◆제목: Re : 중전의거짓회임(글쓴이: godlll77)
저번에도조광조사건으로무려 7-8회를끈적있는바로알고있습니다. 작가님!이렇듯무슨사
건이일어날때마다 5-7회씩길게끌어내리는법으로여인천하 100회까지이어나가실려면누군들
작가못하겠습니까? 이세상사람들모두작가될수있습니다

◆제목: 횟수늘리기에급급한연출가님, 작가님 - 이게뭡니까(글쓴이: fbdndls)
아무리그때가여인천하였었지만너무여인네들이. . . 중전은품위를잃어버린지오래고 . . 작
가님연출가님들무엇을전하려함인가요횟수늘리기에급급하신가요이만하면도지않았나지

겨워요

19) 비록 <여인천하>에 대한 인터넷 수용자의 공동작가적 참여를 통한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지만, 1998년 <별은 내 가슴에> (MBC)나 2001년 <아름다운 날들> (SBS )의
경우는 수용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결론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날
들>은 백혈병에 걸린 연수(최지우)의 죽음으로 이북형제의 화해로 끝내기로 되었지
만, 최종회에서 갑자기 세월을 건너 뛴 1년 뒤 연수가 백혈병을 극복하는 것으로

종결지음으로써 인터넷 수용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20) 여기서 시나리오 작가를 직접 지칭하면서 느린 전개를 비판하는 경우는 공동작가적
참여의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요구로 코딩했고, 직접적으로 작가에 대한 논의없이
이야기 전개과정에서의 느린 전개를 비판하는 경우는 평가와 해석적 참여에서 이야

기의 전개방식으로 코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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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수용자는 <여인천하>를 독특한 방식으로 패러디함으로써 인터넷 유료 서

비스를 비판한다. <여인천하>의 패러디는 대체적으로 엄상궁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

이다.

◆제목: Re : Re : Re : Re : Re : Re : Re : 짬뽕천하(엄상궁편)(글쓴이: niggas666)
(궁궐후원, 상궁나인들삼삼오오모여잎사귀를보면웅성거린다)
엄상궁: (다급한) 중전마마, 엄상궁이옵니다.

문정왕후:무슨일인가?

엄상궁:급히아뢸말씀이있사옵니다.

문정왕후:들게

엄상궁: (들어선다, 무엇인가를건내며) 마마, 이것을보시옵소서.

문정왕후:이것이무엇인가?

엄상궁:후원에있는나뭇잎이옵니다. 벌레가글자를새기듯파먹고있었사옵니다.

문정왕후: 뭐시라?(나뭇잎을쳐다본다, <羅內豚(라내돈)> 세글자가삐뚤삐뚤새겨져있다)
(중략)
문정왕후: 이것을 거꾸로 읽어보게, <돈내라>가 되지않는가 말일세? 이런 발칙한 것이 있나?
SBS가돈에미치지않코서야어찌이런짓을한단말인가? 네정녕이렇게행동하면 <그물안에
갇힌돼지>처럼스스로사면초가에드는것인줄모른단말이더냐? 네가그많은광고수익은어디
다쓰고마땅히무료로서비스해야할대본을돈을주고보라니? 이것이 SBS의참모습인것이더
냐? 드라마가인기를있으면드라마를사랑하는시청자들을위해서서비스를늘려주지는못할망
정대본료까지내면서보란말이더냐? 엄상궁!

엄상궁:예 . . . 마마 . . .
문정왕후: 후원에있는나무들을모조리베어버리고, 나뭇잎들은모두태워버리도록하게. 그리고이
일에대해내명부상궁나인들은물론이고무수리들까지단단히돈단속을시켜야할것이야.

엄상궁:본부대로거행하겠나이다, 마마

인터넷 수용자는 사소한 드라마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이것은 이들은 단순히 드라

마를 보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함께 완성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목: 옥의티(글쓴이: milee149)
어제여인천하를 보다가 옥의 티를발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어제 정윤겸이
끌려가는장면에서그의딸역으로나오는안연홍이벽에쓰러지는장면이었습니다. 벽에기대면
서손을위로올렸는데, , 반짝반짝∼∼투명메뉴큐어를바르고있더라구요, , 그시대네메뉴큐
어가 . . .!!아무튼옥의티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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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극중옥의티발견(글쓴이: hoarang1004)
난정이중전에게만수무강하시옵소서라는말을하고큰절을하는데앉을때는오른손이위로
있었지만일어날땐왼손이위에올라와있더군요절을하면서손의위치를바꾸는예법은없었
겠죠~ 여자들큰절할때일어나면서비틀거리는일이다반사라서카메라를잠깐끊고일어나는
장면을다시찍던데... 거기서작은실수가빚어졌더군요.

인터넷 수용자에게 <여인천하>는 단순히 드라마 자체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인터

넷 수용자는 텍스트를 생산자의 손에만 맡겨 놓지 않고 그들의 주관적 이용을 통해

서 최종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만들어나가거나 생산과정에 개입한다. 왜냐하면 팬

으로서 공동 책임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수용자들은 게시판을 제작과

정에 참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평가와 해석적 참여

평가와 해석적 참여는 인터넷 수용자가 <여인천하>의 등장인물과 이야기의 구조

와 전개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해석적 활동으로 지시적 해독과 비판적

해독의 방식을 분석했다. 평가의 측면에서, 인터넷 수용자가 비평가의 위치에서 드라

마의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글의 내용을 보면 논리적이나 분석적

이지는 못했다. 대체로 평가는 특정 인물의 연기나 좋다거나 나쁘다는 인상을 적은

글들이 대부분이다. 해석적 참여에서 지시적 해독은 드라마의 이야기를 현실과 직접

연결시키는 해독을 말하며, 비판적 해독은 드라마에 대한 미학적 평가나 분석적 평

가를 의미한다.

평가와 해석적 참여는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42.3%)와 이야기 구조와 전개에 대

한 평가(42.7%)가 비숫한 수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해석적 활동은

15.1%로 낮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눈에 뛸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 남성은 정난정, 능금, 엄상궁에서 여성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반면, 여성은 경빈에 대한 평가가 많았다.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는 능금을 부정적으

로 파악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등장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난정과 문정왕후는 약 20% 정도 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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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반면, 악역으로 나오는 경빈은 9.1% 밖에 부정적 평가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빈으로 등장하는 도지원의 연기력에 대한 평가가 한 몫 한 것이겠지만, 드

라마의 일반적인 공식인 선악구도에서 인터넷 수용자의 평가가 선한 인물에는 긍정

적 평가를 악한 인물에는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엄상궁에 대한 평가는 남녀모두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대

부분의 역사 드라마에서 왕이나 주요 신하, 중전과 후궁 등이 관심의 초점을 받는

것과 비교해 본다는 엄상궁에 대한 평가는 전례가 없는 사례이다. 엄상궁은 애초에

어떤 중심성을 가지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문정왕후와 경빈과의 갈등이 깊어지

면서 갈등의 양상을 대표하는 대리자로 등장함으로써 수용자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

다.21)

<표Ⅳ- 6> 평가와 해석적 참여방식

평가와해석적참여 남자 여자 계

등장인물에
대한평가

정난정(강수연) 9(14.8) 18(12.4) 27(13.1)

문정왕후(전인화) 4(6.6) 10(6.9) 14(6.8)

경빈(도지원) 3(4.9) 9(6.2) 12(5.8)

능금(김정은) 3(4.9) 5(3.4) 8(3.9)

엄상궁(한영숙) 5(8.2) 8(5.5) 13(6.3)

기타인물 5(8.2) 8(5.5) 13(6.3)

이야기 구조와 전개
에대한평가

이야기전개방식 16(26.2) 51(35.2) 67(32.5)

이야기의현실성 7(11.5) 10(6.9) 17(8.3)

이야기의내용 1(1.6) 3(2.1) 4(1.9)

해석적활동
지시적해독 4(6.6) 14(9.6) 18(8.8)

비판적해독 4(6.6) 9(6.2) 13(6.3)

계 61(100.0) 145(100.0) 206(100.0)

이야기 구조와 전개에 대한 평가에서 이야기 전개방식이 느리다는 지적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문정왕후의 회임을 둘러싼 지루한 전개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

야기의 현실성은 과장적이다(52.9%)와 비현실적이다(47.1%)라는 평가가 압도했는데,

21) 엄상궁에 대한 문화적 의미는 다음 절에서 좀더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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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여인천하>가 역사드라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역사적 고증이 잘되어 있는지

아니면 역사적 개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빈이 중전 앞에서

패서인을 함부로 말한다거나 정난정이 대궐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장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야기 내용에 대해서는 진부하다가 신

선하다는 평가보다 3배 정도 많았다. 남자는 이야기 내용을 모두 진부하다고 평가했

지만, 여성은 33.3%가 신선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것은 과거 역사드라마에서 여성이

주변 인물에 머물러왔지만, <여인천하>는 여성인물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해석적 활동과 관련해서 지시적 해독은 <여인천하>를 통해서 우리의 정치현실을

읽어낸다. 조광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자금을 규제하지 않는

위정자를 비판하거나, 한국의 정치현실이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제목: 부정부패옛날부터전해져와서그런건가. . (글쓴이: sunyunkon)
대선비인조광조가부정부패를뿌리뽑자구반역서를주장했는데나쁜무리들땜시조광조만죽었
습니다 . . 요즘정치를보십쇼 . . . . 거의다개판입니다. 원래그때부터뿌리를뽑았어야했는
뎅요즘뉴스를보면참말이안나오더군요 . . . 우리나라망할지경입니다. 이런현실속에서
조광조같은사람이나왔으면내가밀어줍니다. (생략) 암튼올해대통령선거있는거아시죠. 신
중히선택해야합니다. . . 이드라마를보시구잘생각해보십시오

◆제목: 득과실이라...(글쓴이: k3m3h)
(생략) 그조광조라는선비때문에좌의정, 우의정대표적인우리나라상관이다바뀌고친척들
까지물론그름을엄별히따지는선비들이우찌이선비를뿌리친왕에게가겠느냐. . . 지금현
실도이에벗어나지못하는것같다. 이드라마는재밌기도하지만자세히보면우리나라정치가
예전의정치와똑같다는것이다. 이것이재밌다. . .

비판적 해독은 <여인천하>에 대한 분석적 해석을 통해서 드라마의 구성과 전개

방식을 꼼꼼하게 비평한다. 비판적 해독을 하는 글쓴이 godzzangdh는 3페이지에 걸

쳐서 <여인천하>를 분석한다. 정난정의 인물 형상화에 문제가 있으며, 소설과 드라

마를 비교해서 이야기의 지나친 허구성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제목: Re: Re: Re: Re:여인천하시청자로서너무유감입니다 - .- (글쓴이: godzzangdh)
갈수록 이해가안가는 내용설정입니다. 주초위왕사건으로죽이네 살리네하며끈것은그래도
꽤굵직한사건이었기에,...혹은그만큼논란끝에이루어진일임을알려주수있기도하겠거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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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넘어갈수있습니다. 하지만중전회임에관한사건은작가가시청자를너무우습게보고있는
거아닌지하는불쾌감이심하게드네요. 정난정이라는인물이총명한중전의모사노릇을얼마나
훌륭히해내는지모여줄계기를만들어야할텐데도대체...그정난정이라는인물이중전의믿음을
사고 총애를 받을 어떤 일을 해내었는지를 모르겠군요.(중략) 소설 여인천하에서도 문정왕후는
자신의세력을구축하고힘을가지기위해아들을낳으려고애를씁니다. 드라마에서처럼엉뚱한
회임거부설...같은건없지요. - .- 물론드라마가소설이랑같아야할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뭔가색다르고기발하게혹은다른사건으로또다른재미를구축해낼수도있었을테지요. 그런데
회임거부설.이늘이기∼의작태외에무슨효과를낳았는지궁금하군요(중략)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터넷 수용자의 해석적 활동은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인터넷

수용자들이 글을 올리는 것 자체를 하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이 올린 글

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자체를 즐기기 때문일 수 있다. 또

한 인터넷 글쓰기 자체가 이성적 글쓰기라기보다 감성적 글쓰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논리적이나 분석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인터넷 수용자의 능

동성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작용하고, <여인천하>를 중심으로 사이버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 글쓰기 방식이 지배하는 해석적 과

정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소결

그동안 수용자의 능동성은 서로 다른 철학적, 인식론적 전통에 서 있는 이용과충

족연구와문화이론을통해서수없이논의되어왔다. 이용과총족연구는수용자가 미어가 전달

하는 메시지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

하고 충족을 얻는다고 가정했다. 이용과 총족 연구의 수용자 능동성은 선택성, 공리

성, 의도성, 관여성, 영향의 부성으로 요약된다.

선택성은 수용자가 자신들의 기존 태도나 관심에 일치하는 내용을 접촉하려고 하

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기피하는 경향, 미디어 내용을 자신의 기존 성향과 일치시키

거나 유리하게 지각하는 경향, 수용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쉽게 수용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공리성은 수용자가 미디어를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재료로 사

용하는 것을 말하며, 의도성은 수용자의 동기요인(정보추구, 오락, 도피 등)과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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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관여성은 수용자가 자신의 견해와 일치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생각을

증대시키고, 상이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반론적인 생각을 확대시키는 경향이다. 이밖

에도 영향의 부동성은 수용자가 미디어의 영향을 거부하려는 태도이다(Biocca,

1988). 이용과 충족 연구는 능동성을 수용자의 심리적 과정에서 찾고자 하는데, 인터

넷 수용자에서 보여지는 정보공유 과정, 사이버 공동체, 상호작용성, 공동작가적 참

여 등을 해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화연구의 수용자 능동성은 수용자는 텍스트보다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고, 텍스

트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열려있으며, 수용자의 해석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기인한다는 가정 하에 수용자가 사회적, 문화적 영역 내에서 전략적으로 지식을 활

용하고, 의미를 만드는 과정을 강조해왔다. 문화연구에서 능동적 수용자는 미디어가

지이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지배적 의미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

다는교섭하고저항하는주체적인수용자를가리킨다. 여기서수용자의능동성은해독의과

정에서매개되는수용자의사회적구조적요인, 즉성, 계급, 문화적배경이의만드는데어

떻게개입하는가를통해서논의된다. 그러나문화연구의수용자능동성역시인터넷수용자

를 분석하는데 적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방식은 성, 계급,

인종등의사회적요인보다특정주제나관심영역이보다중요하기작용하기때문이다. 따

라서인터넷수용자의능동성은이용과충족이나교섭과저항적해독에집착하는문화연구

의패러다임으로해명하기어렵다. 본연구의분석결과로부터인터넷수용자의능동성을다

음과같이논의할수있다.

1)특정방식으로텍스트읽기 :엄상궁사이버공동체구성

<여인천하>의게시판분석에서특징적인것중의하나는엄상궁에대한관심이다. 분석

자료에의하면등장인물의평가에서엄상궁은남녀전원긍정적평가를내리고있다.22) 게

다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에는 엄상궁 팬클럽이 12개(2001년 9월)나 있으며, 가장 많

은 회원을 가진 엄상궁 팬클럽은 2001년 7월 8일 개설된 이후 2달 반만에 회원수가

22) 엄상궁 관련 내용의 조회수는 평균 377.0회로 전체 내용의 조회수 중에서 가장 높

았다. 전체 내용의 조회수 평균은 261.5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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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7명이나되었다. 엄상궁팬클럽이만들어지기시작한것은문정왕후와경빈사이의갈

등이첨예했던 7월초경이다. 가장많은회원수를가진 엄상궁 팬클럽의 운영자는 설립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23)

<여인천하>의 가장 큰 재미는 문정왕후와 경빈 사이의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누

르느냐 뒤집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갈등에 심취하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 갈등을 보며 재미를 느껴가고 있습니다. 7월 초로 기억됩니다.

그 두 갈등을 더 재미있게 해 주는 캐릭터가 눈에 들어왔죠. 그 분이 바로 엄상궁입

니다. 여지껏 사극에서의 상궁이라 하면 정말 별로 볼품없는 하수인으로 밖에 그려

지지 않았는데, <여인천하>에서의 상궁, 특히 엄상궁은 당시 최고의 국모인 문정왕

후를 그저 모시는 아랫사람이 아니라 동반자이자 조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

기에 경빈 이하 무리들의 경거망동한 행동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한 자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엄상궁의 캐릭터와 한영숙씨는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고 생

각했습니다. 가끔은 표정 하나로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한영숙씨의 풍부한 연기력

과 경험이 극중 엄상궁이 갖고 있는 지위와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고 할까. . . 그래

서 그 모습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팬클럽을 만들게 되었구요.

엄상궁이 <여인천하>의 주인공도 아니고 1시간 방영 중에서 2∼3분 내 잠깐 출

연함에도 불구하고 팬클럽 회원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통해서 인터넷 수용자가 특정

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인천하>의 주요 줄거리에

주목하기보다 다른 수용자들이 주목하지 않는 특정영역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새롭

게 의미를 확대 재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엄상궁에 주목하는 이유를 엄상궁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을 통해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팬클럽 회원들은 엄상궁의 매력을 조연 중에 단연 돋보이는 카리

스마에서 찾고 있다. 엄상궁의 카리스마는 진지하고 엄격한 모습이나 낮고 우아한

목소리, 당당함(경빈과 복성군에 대한 당당한 모습)상관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통해

서 형성된다. 둘째, 한영숙(엄상궁) 씨의 다양한 표정연기와 눈에 띄는 연기력이다.

셋째, 부담없고 편안한 얼굴과 겸손하고 약간 쑥스러워하는 평소의 모습이다.

23) 운영자는 현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28세의 남성이다. 이 인터뷰는 2001년 9월 20
일 온라인 상에서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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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궁의 사이버 공동체 회원들은 10대부터 40∼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24) 이

은 기존은 연예인 팬클럽과 다른 점이다.25) 인터넷 수용자들이 <여인천하>에서 누

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엄상궁에 주목했다는 것은 특정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한 사이버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이

버 공동체가 대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주변적인 것에 주목하는

소속감과 행복감 그 자체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텍스트를 독자

적으로 읽고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능동적이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

한다는 점에서 도피적인 성향도 발견할 수 있다.

2) 의미공동체를 통한 상호작용

웹사이트 인터넷 수용자는 독특한 의미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 사

이버 공간의 글쓰기 방식에서 나타난다. 전체에서 반 정도의 참여자들이 전통적 글

쓰기 방식을 거부함으로써 인터넷의 글쓰기 양식을 만들어내고 기호의 반복적 사용,

이모티콘의 사용, 문법파괴를 통해서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의미공동체는 보편적 의미공유보다 국면적 의미공유를 향한다. 드라마 공동

체의 참여가 전체 53.4%를 차지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면적 의미공유는 특정

주제나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보편적 특성은 약하다.

셋째, 의미공동체는 새롭게 의미를 만들어나가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정보공유가 지배적인 경향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여인천하>라는 역사드라

마의 특성이 의미공동체를 규정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풍요로운 정

24) 2001년 9월에 가입한 정보공개 회원을 대상(130명)으로 분포를 보면, 10대 46%,
20대 43%, 30대∼50대 9%, 10대 미만 60대 이상 2%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71%, 남성이 29%로 여성 가입자가 2/ 3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연예

인의 팬클럽과 비교할 볼 때, 10대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은 특성이 있다.
25) 엄상궁 팬클럽은 다른 스타의 팬클럽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팬클럽은 스타의 실제
인물과 문화산업이 만들어낸 이미지의 소비를 통해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조성
모의 팬클럽은 가수로서 조성모와 낭만적 이미지로서 조성모를 동일시함으로써 결
집력을 형성한다. 그러나 엄상궁의 경우 실제 인물(한영숙)은 중요하지 않다. 단지
이미지만이 가치있다. 이것은 다른 팬클럽이 스타의 이름으로 형성되지만, 엄상궁

팬클럽은 한영숙 팬클럽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극명히 대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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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유는 드라마를 보는 재미를 증가시키고 정서적 연대감을 배가시킨다.

넷째, 의미공동체는 특정 주제 영역 내에서 새로운 포럼이나 논쟁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여인천하> 인터넷 수용자의 논쟁점은 역사적 사실성과 작가적 허구성 사이

에 집중되었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도 함께 논의되었

다. 왕실복원 문제가 쟁점으로 논의된 것을 보면, 의미공동체는 특정 주제 자체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텍스트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되는 것이다.

인터넷 수용자의 의미공동체는 상호작용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다. 자신이 올린 글

을 다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응답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의 글을

다른 사람이 읽을 것이라는 기대가 의미공동체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제작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 공동작가주의

전통적인 텍스트와 수용자(독자)의 역할에 따르면, 수용자는 수동적으로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문화연구는 수용자의 저항적 해독을 밝혀왔다. 이것은 수용

자에게 원래 텍스트를 변화시키는 힘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상호

텍스트성은 수용자가 해독과정 뿐만 아니라 작가나 제작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인터넷 수용자는 적극적으로 제작과정에 참여한다. 공동작가주의는 인터넷 수용자

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네트워크는 공동작가주의의 폭과 의미를 확산시

킨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공동작가주의는 작가가 부여한 의미해독에 벗어나서 자신

의 경험 속에서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자신만의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다. 반면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공동작가주의는 텍스트가 제작자에만 속해있다기보

다 수용자가 함께 텍스트의 책임성(텍스트는 제작자의 것만이 아니라는 점에서)을

공유하고, 나아가서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인터넷 수용자들은 적극적인 의미

에서 작가와 제작자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는데, 음악, 시나리오, 연출, 촬영 등에 이

르기까지 요구의 범위는 넓은 편이다. 이것은 <여인천하>가 방송사나 제작자의 텍

스트가 아니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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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적 표현으로서의 집단행동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인터넷의 효과성은 온라인으로 수행되는 집단행동이나 조

직적 권력행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온라인 상호작용은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값싸고,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해준다. 관련된 정

보가 거의 또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공개적으로 올려질 수 있고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전달될 수 있다. 유사한 관심과 이해를 가진 다른 개인들을 찾아내

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서 집단의 결집력은 빠르게 확산된다. 물론 적극적 표현

으로서의 집단행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히 시간과 비용의 감소 때문만은 아니라,

참여자들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강한 공동체 에토스 때문이다(Kollock and Smith,

2001, 80쪽). 말하자면 공동체의 문화적 도덕적 색조로서 공동체의 에토스가 집단의

속성이 되어 집합행동을 야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인천하> 수용자가 온라인의 집단행동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유료화 서비스

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다. 인터넷 수용자들은 유료화 서비스를 이중적 착취하고 주

장한다. 왜냐하면 광고를 통해서 프로그램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는 다시 대본을 보는데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방송사는 시청자를

광고주에 팔아 넘김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부터 제작된 프로그램의 대본까지 유료

화함으로써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인터넷 수용자가 대본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미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전개될 것

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것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통해서 보

면, 특정 수용자들은 같은 에피소드의 <여인천하>를 2∼3번 가량 시청하고 있었다.

미리 대본을 보고, 당일 에피소드를 보며, 때때로 반복해 봄으로써 텍스트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순간적인 텍스트와의 접촉이 아니라 반복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신

만의 <여인천하>를 소유한다. 이렇게 형성되는 자신만의 생각과 주장은 게시판을

통해 확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료화 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 수용자는 텍스트를

즐기는 자신만의 방식에 억압받게 되자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것이다. 특히 KBS와

MBC는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SBS에 대한 집단항의의 강도는 매우 높은 편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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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즐거움으로서의 글쓰기

인터넷 수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위에 지적했듯이 공동작가주의, 의미

공동체의 상호작용, 집단항의 등과 더불어 글쓰기 자체를 즐기기 때문일 수 있다. 드

라마와 전혀 관계없는 사변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글을 생각하고 반응하는가를 즐거움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드라마의 사

소한 부분들도 논쟁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며칠동안 20∼30개 이상의 글들이 오가는

것은 논쟁점이 사회적 함의를 갖기 때문이라기보다 정서적 유대감을 확인하고 전혀

모르는 타인과의 대화 자체를 즐기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여성 수용자는 남성 수용자보다 대화와 글쓰기를 더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여인천하>에서 성별 시청률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참

여가 2배 가량 높다는 것은 전통적인 여성의 구어 네트워크(oral network)가 온라인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 여성 일상문화의 요소로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긍

정적인 의미에서) 가정관련 대화, 스캔들, 험담하기, 잡담하기 등은 남성의 일상문화

와 차별화되는 것으로 논의되어왔다. 여성의 구두 문화는 제도나 조직 이외에서 비

공식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으며(Brown, 1994, P. 38), 가정과 가사노동

의 억압이 여성의 일상문화를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록 여성의 구두문화는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주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글쓰기에서 여성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으로 형성되

는 구두 문화가 컴퓨터를 매개로 인터넷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것은 구두 문화에서 오는 대화의 즐거움만큼 인터넷 대화의 즐거움이 여성의 일상

문화에서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이 연구가 여성 내 글쓰기 문

화에서 오는 즐거움의 차이(예를 들어 10대 소녀들과 주부들 사이의 차이 등)를 해

명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성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여성의 문화적

즐거움이 인터넷 글쓰기를 통해 구성되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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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결 론

본 연구는 인터넷 시대의 수용자에 관한 연구이다. 수용자의 특성이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용자의 능동성이 인터넷 시대에는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새로운 매체를 찾아 수용자들이 옮겨가면서 보다 많은 노력을 들여 정보를

찾고,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과정을 수용자의 능동성 중에서도

선택으로 보았으며, 능동성의 또 하나의 축으로서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가능하게

된 상호작용성을 통한 참여를 다른 분석의 축으로 보아, 인터넷 시대의 수용자의

능동성으로 선택과 참여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틀로서 뉴미디어의 기존 매체에 대한 보완과 대체

효과를 설명하면서 수용자의 능동성에 누구보다도 먼저 주목해온 이용과 충족접근

을 수용자의 인터넷 매체 이용행태 분석을 위한 분석틀로 가지고 왔다. 그러나 수용

자의 인터넷 이용행태만을 분석한다는 것은 수용자가 새로운 매체를 이용하게되는

새로운 동기들이 있음을 알아내고 새로운 매체를 사용하는 이유와 거기에서의 기대

의 만족/불만족 정도를 알아내기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기는 하나 일단 선택

한 인터넷 매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능동성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지는 못한다. 물론 새로운 매체를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능동성의 중요한 축을 형성

하고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택, 그 이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다. 즉 수용자

가 인터넷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수용자의 능동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준거의 또

다른 틀로서 문화연구에서의 해석학적 접근에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받아 인터넷 매

체의 전자게시판에 올린 수용자의 글들과 이를 통한 수용자의 참여의 형태를 분석

하였다. 드라마를 보는 것은 오프라인상의 행위이다. 드라마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일 역시 오프라인상의 의미해독자/의미생산자의 일이다. 이를 친구들 혹은 주위 사

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해독과 생산을 돕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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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송국에 편지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일은 흔하지는 않지만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문적인 공간인 인터넷 상의 가상공간(혹은 다른 차원의

물리적 공간 - 각 드라마의 전자게시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남들의 올려진 글을 읽고,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감정적 유

대를 느끼며 드라마와는 상관없는 일상적 일들까지 나누게되는 사이버공동체를 형

성하는 일은 인터넷 수용자만이 할 수 있는 능동성의 중요한 참여이며, 이러한 행위

의 연장선에서 의미해독과 생산의 경지를 넘어 독자들의 의견에 방송국이 영향을

받아 드라마 줄거리가 변해간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인터넷 참여의 가장 능동적

형태인 공동집필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각 장별로 우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매스 미디어의 수용자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매스 커뮤니케이

션 연구가 태동한 이래 수용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정의되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간

략히 정리했다. 초기 탄환이론의 피동적 수용자관으로 출발하여 원하는 매체나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능동적 수용자관, 그리고 매스 미디어가 생산하는 텍스트

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독할 수 있는 존재로의 수용자관 등을 두루 검토했다. 수용자

를 바라보는 관점이 연구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크게 수동적인 수

용자와 능동적인 수용자,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수용자 연구는 어떤 경향을 띄는지 수용자 연구가 활

발해진 90년대 이후를 고찰했다. 이 시기에 수용자 연구가 증가한 데에는 매체환경

이 변화한 것에서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이용자의 다양한 취향과 그에

따른 선택을 강조하는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 인터넷 등의 등장을 증가의 한 요인

으로 볼 수 있다. 연구 경향을 살펴본 결과 90년대에는 능동적인 수용자관을 전제하

는 연구들이 활발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용과 충족접근 연구가 가장 많았다. 더불어

문화연구 전통에서 수용자를 탐구한 연구가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또

한 이용과 충족연구의 경우 다른 이론과의 접목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기존의 이용

과 충족접근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의 등장 이후 수용자 연구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

는지 고찰하였는데, 대부분 수용자의 이용 행태나 뉴미디어의 영향력을 측정한 연구

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연구에서 수용자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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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우선 인터넷이라는 기술적 특

성에 주목한 연구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인터넷이 존재하는 가상공간의 가능성을 탐

구한 연구들, 셋째 기존 매체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진

행되는 구체적인 매체 즉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 등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

눌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인터넷이 등장하고 연구되기 시작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일 것이다. 당

장은 기술을 이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의 존립

근거가 되는 수용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한편 인터넷을 연구하기 위해 기존 이론을 응용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 그

논란의 핵심에는 인터넷을 대중매체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매체로

볼 것 인지의 문제가 놓여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을 전화와 같은 사적인 매체로 인

식하면서 매스커뮤니케이션 관련 이론을 통해 인터넷을 이해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고 주장한다. 반면 인터넷을 대중매체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의 속성도 가지고 있어서 기존 이론으로도 충분히 인터넷 커뮤니케

이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인터

넷 수용자를 고찰하였다.

2장의 후반부에서는 먼저 인터넷 수용자의 특성을 정의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매체 상황보다 더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며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그리고 선택으로 수용자의 행위가 끝나

는 것이 아니고 선택한 정보 등을 평가하거나 가공함으로써 정보의 소비자뿐만 아

니라 제작과정에 영향을 주는 보다 능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초

점을 맞춰 본 연구는 인터넷 시대 수용자의 능동성을 선택과 참여라는 두 가지 축

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시대의 수용자를 탐구하는데 적합한 이론으로 이용과 충족접

근과 문화연구의 해석적 접근을 제시했다. 우선 이용과 충족접근은 여러 가지 문제

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자의 선택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현재로는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과 충족접근의 기본

가정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 등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난 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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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이용과 충족접근을 이용하여 인터넷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존 연

구들을 검토했다. 그 결과 연구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새로운

매체와 수용자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 매체와의 연관성을 살펴

본 것이었다. 사람들은 인터넷도 역시 도구적 이용과 의례적인 이용으로 구분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또한 면대면 상호작용을 기능적으로 대

신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월드

와이드웹(WWW)과 텔레비전의 유사성을 밝히려는 연구가 있었는데, 웹 서핑이 텔

레비전 시청에 대한 기능적 대안이 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WWW를 활용

하는데 있어서 텔레비전과 연관된 동기는 무엇이고 WWW에서의 지배적인 활동은

무엇인지, 텔레비전과 연관된 동기 중에서 어떤 것이 WWW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WWW 사이트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웹 서핑과 텔레비전

시청 사이에는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사용과 신문, 방

송 등 기존 매체의 수용정도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용과 충족접근과 미디

어대체이론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 이런 경우처럼 이용과 충족접근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타 이론과의 결합을 시도한 연구들도 눈에 띄었

다. 앞으로 수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택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인적 차원의 심리적 특성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

황과 매체 상황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앞에서 지

적한 점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론이 만들어지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머무르는 이용과 충족접근과, 이러한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는 여러 이론들을 접목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축으로서의 문화연구에서 바라보는 수용자의 능동성은 해독자

로서의 수용자의 역할에서 비롯된다. 홀이 주장했듯이 열려진 공간에서의 의미를 위

한 투쟁으로서 텍스트를 해독하고 의미를 생산해온 수용자의 역할을 능동성의 중요

한 면으로 보고 있다. 이용과 충족 연구는 능동성을 수용자의 심리적 과정에서 찾고

자 하는데, 인터넷 수용자에서 보여지는 정보공유 과정, 사이버 공동체, 상호작용성,

공동작가적 참여 등을 해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화연구의 수용자 능동성은 수용자는 텍스트보다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고, 텍스

트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열려있으며, 수용자의 해석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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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다는 가정 하에 수용자가 사회적, 문화적 영역 내에서 전략적으로 지식을 활

용하고, 의미를 만드는 과정을 강조해왔다. 문화연구에서 능동적 수용자는 미디어가

지배계급이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지배적 의미체계를 그대로 받아들

이기보다는 교섭하고 저항하는 주체적인 수용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수용자의 능동

성은 해독의 과정에서 매개되는 수용자의 사회적 구조적 요인, 즉 성, 계급, 문화적

배경이 의미를 만드는데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통해서 논의된다. 그러나 문화연구의

수용자 능동성 역시 인터넷 수용자를 분석하는데 적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

면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방식은 성, 계급, 인종 등의 사회적 요인보다 특정 주제나

관심영역이 보다 중요하기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수용자의 능동성은 이

용과 충족이나 교섭과 저항적 해독에 집착하는 문화연구의 패러다임으로 해명하기

어렵다.

인터넷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의미해독/생산의 과정이 집단적, 혹은 개인적으

로 이루어져오던 것을 벗어나 온라인상에서의 전자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하이택스트성과 사이버공동체 개념은 드라마의 전자게시판을 통한 인터넷 수

용자의 참여적 능동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하이퍼텍스트란 인터넷 정보

의 특성으로 특정 정보가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혹은 단위)로 구성되어 처음과 끝이

분명한 기존의 정보와는 달리 수많은 정보 조각들이 비연속적으로 상호연계되어 있

어 수용자들은 이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각자 선택하면서 또 다른 링크로도 옮아가

면서 정보를 따라가게 되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독자들의 수만큼 많은 조합의 글

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인터넷 텍스트의 특성이다.

사이버공동체란 참여자들의 머릿속에 상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

터넷 상에 또 다른 물리적 차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재이기도 하다. 의미의 실체로

서의 사이버공동체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지자들(참여자들)에 의

해 사회적 관행들 속에 발현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적 능동성

을 볼 때 드라마의 전자게시판을 분석하고 있는데 드라마의 전자게시판이 이미 하

나의 사이버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게재된 수많은 글들의 하이퍼텍스

트성에 의해 수용자들의 글읽기 유형이 달라지고, 나아가 참여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참여의 유형은 뒤에서 다시 정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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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인터넷 수용자의 선택에 대한 행태분석을 몇 가지 연구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그 특징적인 몇 가지 사항들을 다시 추려보자면, 우선 인터넷이라는 새

로운 매체의 활용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성별보다는 오

히려 연령별이 보다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특히 여성에서 두드러진

데, 다시 말하자면 여성의 경우 연령층에 따라 인터넷 매체의 활용정도와 그 유형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이번 조사의 자료들 중에서는 인터넷이 기존 미디어와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이 발견된다. 기존 미디어의 경우는 대체로 만족 요인들이 모두 이용시간

증가로 이어지지만, 인터넷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

로, 만족 요인들 중 사람 접촉에 대한 만족 정도는 인터넷 이용시간과 정비례 관

계에 있었지만, 정보에 대한 만족 정도는 인터넷 이용시간과 반비례 관계를 보였

다. 즉,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접촉하는 기대가 충족된 경우에는 더 많은 시

간을 인터넷에 사용하지만, 좋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된 경우

에는 (정보를 찾았으니까 접속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인터넷 이용시간이 더 적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기대하던 좋은 정보를 찾을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원인이 사이트의 컨텐츠 부실의 문제든 이용자의 검색 기술 부족의 문제든 무관

하게) 더욱 오랜 시간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불만이 있을 때 만족할 때까지 계속 이용시간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기존 미디어보

다 더 높고 (예를 들어, 기존 미디어인 TV의 경우는 재미있을 때까지 본다고 하

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리하여 마침내 만족하게 되면 더욱 만족하기 위해서 계

속 이용하게 될 가능성은 기존 미디어와 유사하여 양자 모두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

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이전의 기대와 사용 후의 만족 사이에 갭이 있기는 하지만, 대

체로 접촉, 정보, 편리, 찬스에 대한 기대와 만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는 정보에 대한 욕구보다 접촉에 대한 욕구가 인터넷 이용의 더 중요한 동기로 나

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에 만족하고 많은 시간 투자하는 사람이 불만도 더 많이 보

일 수 있음을 발견하여, 만족과 불만이 비대칭적이면서 인터넷 애용자들에게 양립가

능한 마음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인터넷 행동유형 요인분석에서는 접촉유지 행동, 정보추구 행동, 제작참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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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제행동이라는 네 유형이 추출되었다. 인터넷을 유용하게 생각할수록 접촉유지

행동과 정보추구 행동을 많이 하게 되지만, 접촉유지 행동은 관계성으로 더 잘 예측

이 되고 정보추구 행동은 능동성으로 더 잘 예측이 된다. 제작참여 행동은 인터넷

중독을 경시하는 사람, 인터넷이 다른 매체를 대치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행동은 태도나 성격 요인보다 소득수준이나 학력

수준으로 더 잘 예측이 되었다. 인터넷 경제행동은 학력이 증가할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경제행동도 증가하다가 어느 수

준을 넘으면 오히려 인터넷 경제행동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끝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될 때 기존의 다른 매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물

음에서 발견된 사실은 흥미롭게도 오래된 매체라고 해서 반드시 덜 필요하다고 여

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보편화 되더라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부

터 순서대로 열거해 보면, (1) 책, 휴대전화, 영화, (2) TV, (3) 신문, (4) 면대면 강

의, 유선전화, 라디오, (5) 비디오테이프, (6) 오디오테이프의 순이었다. 그러므로 인

터넷이 보편화될 때 대치되기 쉬운 것부터 열거한다면 역순이 된다. 필요성의 측면

에서 연령대를 불문하고 휴대전화가 유선전화를 명실공히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

와 (그 차이는 젊은 층일수록 더 큼), 휴대전화가 유선전화를 대치할 가능성은 상당

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전화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오래된 매체인 책, 영화,

TV, 신문이 인터넷 발전과 무관하게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비교

적 등장 시기가 늦은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는 인터넷 보편화로 인해 대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의 인류 사회는 다양한 인간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다양성 공존의 사회로 전망된다.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선택

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인간의 능동성이 더

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오디오 정보, 비디오 정보, 문자 정보가 쌍방향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인터넷은 본질적으로 통합 커뮤니케이

션 체계로서, 능동적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 중심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이

루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인간의 모습은 이미 능동적인 인터넷 이용자의

모습과 분리하여 상상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 중심의 커

뮤니케이션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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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의 전자게시판 이용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중 약 30% 정도만

이 이용한 경험이 있었지만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사람들조차 많은 경우(71%)가 주

로 올라온 글을 읽기만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드라마의 전자게시판은 분명 수

용자에게 새로운 열려진 공간이며 그들의 능동적 참여가 요구/장려되는 공간이다.

또한 30% 정도의 참여는 결코 작은 부분은 아니며 이들중 대부분이 아직 적극적 참

여가 아닌 수동적 참여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수동적 참여는 언제든지

적극적 참여로 전화될 가능성을 인터넷 매체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분

석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4장의 드라마 <여인천하> 전자게시판 분석을 통한 수용자의 참여적 능동성의 몇

가지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드라마에서의 조연급인 엄상궁에

대한 사이버공동체 형성을 들 수 있다. 이에 주목했다는 것은 특정 방식으로 텍스트

를 읽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한 사이버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사이버 공동체가 대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주변적인 것

에 주목하는 소속감과 행복감 그 자체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텍

스트를 독자적으로 읽고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능동적이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도피적인 성향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의 유형은 의미

공동체를 통한 상호작용이다. 웹사이트의 기존의 문법을 무시한 글쓰기, 새로운 정보

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 강해, 풍요로운 정서적 공감대 형

성이 이루어지는 점, 보편적 의미공유보다는 국면적 의미공유가 강한 점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특정주제 영역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을 이끄는 등 상

호작용을 통한 의미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세 번째의 유형은 공동작가주의로 이름

붙인 제작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들 수 있다. 인터넷의 상호텍스트성은 수용자

가 해독과정 뿐만 아니라 작가나 제작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인터넷

수용자들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작가와 제작자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는데, 음악, 시나

리오, 연출, 촬영 등에 이르기까지 요구의 범위는 넓은 편이다. 이 외에도 적극적인

집단행동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는 방송사의 대본 유료화 서비스 전환에 대한 수

용자들의 집단항의가 그것이다. 온라인 상호작용은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

보다 훨씬 빠르고, 값싸고,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앞으로 정치적

행동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인터넷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26)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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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글쓰기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집단유형이다. 인터넷 글쓰기에서 여성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으로 형성되는 구두 문화가 컴퓨

터를 매개로 인터넷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구두 문화에서

오는 대화의 즐거움만큼 인터넷 대화의 즐거움이 여성의 일상문화에서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두 가지 이론적 분석틀에 근거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인터넷 수용자의 능동성의 두 가지 축인 선택과 참여를 살펴보았다.

하나의 연구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이론을 취해 두 가지 동떨어진 방법을 사용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충분히 밝힌 바 있다. 부언하자면 하나의 이론으로는

달라진 환경에서의 수용자의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수용자의 능동성을 설명하는 데

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본 연구가 전혀 다른 두 연구를 변증법적

합일의 노력 없이 그저 나열에 그친 아쉬움이 조금은 남는다. 처음부터 너무 힘든

주제였는지 모른다. 수용자의 능동성이라는 주제 자체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개념규

정에 이르기에는 지나치게 큰 주제였을 수도 있다. 이는 마치 비오카가 오래전에 말

했듯이 분석해서 규정해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믿음에 가

까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수용자의 능동성은 분명히 있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안에서 그 무엇을 찾아 계속적으로 클릭은 해나가면서 자신이 원

하는 것을 찾아가고, 사이버공동체를 만들어 그 안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정보원으로서 때로는 정보검색자로서 끊

임없이 역할을 바꿔가며 지금도 인터넷의 영역을 넓혀 가는 수용자들이 있다. 인터

넷을 찾는 목적은 비록 다양해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는 금새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수용자들의 선택과 참여가 바로 인터넷의 생명의 숨을 불어 넣

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자의 능동성은 본 연구가 시론적으

로 제기한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향후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풀어야할 과제이다.

26) 현재 이러한 행위는 핸드폰 전화료 인하 등 소비자들의 집단적 행위로 이어져 실질
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정 사건에 대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한 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에 의한 인터넷 사이트 집단 도배(의도적으로 남을 배
제하기 위해 한가지 입장의 글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게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심
한 역설을 퍼붓는 식) 등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민주적 행위를 위한 가능성뿐만 아니
라 또 하나의 폭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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